
서울대 필라델피아 동창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필

라 새봄 음악회’가 필라델피아 동창회 주최, 미주총동창회 

후원으로 5월 6일 동창회 본부가 위치한 불루벨 소재 몽고

메리카운티 커뮤니티칼리지 연주홀에서 열렸다.  

2000년 뉴밀레니엄 음악회, 2004년 사계 (가야금 앙상

블)음악회, 2009년 가을음악회, 2012년 새봄음악회 이후 

5년만에 열린 이번 동문 음악회는 박혜란(음대 84, 지휘), 

김미순(음대 86, 메조소프라노), 이인영(음대 87, 소프라

노), 유미영(음대 87, 소프라노), 심회진(음대 90, 소프라

노), 김성지(음대 92, 소프라노) 조현호(05, 테너), 한경진

(02, 바리톤) 이한나(07, 바이올린), 김정(11, 바이올린)등 

10여명의 동문들과 챔버오케스트라(지휘 박혜란)가 아름

다운 음악으로 400여석을 가득 채운 동문가족들과 필라

델피아 인근 각처에서 참석한 일반 청중들에게 봄의 향

기를 선사했다.

1부는 로씨니의 ‘세르비아의 이발사’, 도니제티의 ‘사랑

의 묘약’과 ‘돈 파스퀄레’,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 푸

치니의 ‘라 보헴’, 타글리아페리와 바란테의 Neapolitan 

Songs, 베르디의 ‘리골레토’등에 나오는 귀에 익은 오페

라 아리아들로 구성되었고, 휴식시간 후 계속된 2부는 위

의 동문들과 현명억(공대 75 편집위원) 동문부부 등이 참

가하고 박혜란 동문이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카메라타 선

교합창단’이 부르는 성가곡 네 곡과, 동문 음악인들의 그

리운 금강산, 박연폭포, 경복궁 타령, 홀로 아리랑 등의 민

요가 챔버오케스라에 장구까지 합세한 가운데 계속되었

다. 이어지는 앙콜요청으로 ‘어머니의 마음’, ‘주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하나님’을 모든 출연자들과 

청중들이 어울려 함께 불렀다.

이날 공연후 이어진 리셉션에서는 “오랜만에 수준 높은 

음악회를 필라지역에서 맛 보았다.” “이런 아름다운 음악

회가 좀 더 자주 열리면 좋겠다.” “연주 홀 대관 등 비용

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라는 등의 칭찬과 걱정, 그

리고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한 동문들간에 반가운 인사

들이 오고갔다.

최정웅(공대 64) 동창회장은 ‘동창회 창립 40주년을 맞

아 박혜란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의 연출로 지역 음대동

문들과 지역 음악인들이 힘을 합쳐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

해 주어서 감사하며, 후원금과 광고로 협조해 준 많은 동

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음악회의 수익금은 동창회의 

나눔의 정신으로 필라델피아 시내 빈민가에서 불우한 이

웃을 돕고 섬기며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이들을 돌보

는 일에 삶을 헌신하고 있는 이태후(인문대 83) 목사에게 

전달되어 현재 추진 중인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컴뮤

니티센터 건립에 쓰여지게 될 것임을 밝혔다. 

필라델피아 동창회는 1977년 임덕상 선배님의 주도하

에 설립된 후 25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그 동

안 20명의 회장들이 동창회를 이끌어 왔고 현 13 대 미

주동창회장으로 손재옥(가정대 77) 동문이 미주내 25개 

지부동창회를 이끌며 수고하고 있다. 본 동창회보도 필

라델피아 본부에서 지난 2년간 발행해 왔다. 음대 동문

들은 템플대, 웨스트체스터대, 아카디아 대학등에서 교

편을 잡고 있거나 각 교회에서 지휘자로, 솔리스트로 활

동하고 있다. 

(아래 사진 좌로부터: 이인영, 김성지, 유미영, 심회진, 

박혜란, 김미순, 조현호, 한경진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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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라델피아	2017	새봄	자선음악회
2.	 백순:세계경제는	장기침체인가?	
	 장동만:문대통령과	국민행복정책
3.	 손재옥:13대	임기를	마치며/신응남:선진국민	의식과	탄핵
4.	 허문명:사상	최악	랜섬웨어/이영송:미주동창회보를	위한	소고
5.	 차차기회장후보	공약과	경력소개/사진으로	보는	모교소식
6.	 이효흠	동문	등	모교사랑	실천/서울대생의	글씨기	실력
7.	 제19기	관악대상	수상자/이상옥박사의	이효석의	삶과	문학
	 강신자.최덕순	장학금	2억원	쾌척
8.	 피부아바타	동물과	임상시험의	대체가능성
	 맞춤의학의	시대로	나아가다
9.	 남가주동창회:야유회&골프대회
10.	 시애틀	시니어포럼/워싱턴	DC	가족나들이/문성길전회장	송별모임
11.	 조지아	동창회	봄야유회/뉴욕	장학기금모금	골프대회/원고모집
12.	 데이브	민	연방하원의원	도전/
	 김현정동문	포브스가	선정한	30under	30에	뽑혀

13.	 백연희	작가와의	대화/김금자동문	PAC	그룹	전시회
	 권영민	교수	문학콘서트	출간/.장소현동문	문화의	힘	출간
14.	 팔봉문학상	수상자	조봉완	/임이섭		Prayer	for	Peace	출간/
	 고태화동문	알재단	현대미술	공모전	금상
15.	 한종룡:Lux	비누	한장
16.	 지부소개:시카고
18.	 송성균:동창회보가	찾아준	인연/김종율:내고향
19.	 장효열:My	First,	Last	and	the	ONLY	love
20.	 민경훈:	6월에	생각하는	마그나	카르타/시:오(조)봉완:시간
	 박취서:간첩이라고?
21.	 곽상희:5월이여,5월이여!/고병은:지난	2년을	돌아보며/공지
22.	 미주	동창회	13대	회기	동창회보를	돌이켜보다/
	 편집위원들	아듀!	한마디
24.	 송윤정:인연/김정현:한권의	책	Jewish	Literacy/
	 시:서윤석:초록색	세상
25.	 이달의	사진:	정선주/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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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홍-한반도 평화조약/ 유안진-축시

채병건-미군 주둔비/ 모교소식: 시상/ 시국집회

동문동정: 오수형 감독/ 김민지 한국복식사학자

인터뷰: 오형원/ 의료봉사: 홍건/ 필라 가정상담소

지부소개: 조지아

남가주: 연주회/ 사진전/ 법대정기오찬/ 필라골프

필라/ 워싱턴DC/ 지부별 송년모임

14-17
18-19
19
20
21
22-23
23-24
25

남가주/ 뉴욕/ 시애틀/ 특집: 나눔이야기

김현영-조선회상/ 김석두-설산/ 고영주-나의지기

정원자-모수미 선생님/ 이태상-네 삶을 사랑하라

신간: 황두용/ 장용학-원형의 전설

김봉전-굴뚝청소부/ 정유석-Death and Maiden

김지영-유순의거리/ 이선화-판도라/ 김영-몽블랑

이은종-대금/ 김수영-설리/ 의학: 박규형

이달의 사진: 노현숙/ 김창수: 칵테일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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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미국에선 

대선을 통해 예상을 뒤엎고 Trump가 앞

으로 4년을 이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한국도 여소야대가 된 연초의 총선에 이

어 ‘최순실 국정농단’ 으로 현 정권은 만

신창이가 되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횃불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어떻

게 될 것이며 우리의 조국은 어떻게 될 것

인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본 미주동창회에도 금년에 큰 일이 벌어

졌다. 지난 6월말에 열린 평의원회의에서    

‘나눔위원회’를 구성해 회칙에 밝혀져 있

는 동창회 설립목적에 명실공히 부합하

는 동창회가 되어보자는 제안을 만장일

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1950년대부터 이민의 삶을 시작한 미

주동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낯선 땅에

서 각종 난관들을 극복하고 미국의 주류

(Main Stream) 속에서 활발한 업적을 이

루어 낸 동문들이 부지기수다. Socio-

economic Status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

한 동문들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 같

다. 물론 모두가 다 성공적인 이민의 삶을 

이루어 낸 것은 아니다. 침묵의 다수의 동

문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동문들이 각 지역

별로 모인 것이 동창회다. 알라스카와 하

와이까지 25개의 미국내 지부를 아우르

는 미주(총)동창회가 존재하고 있다. 

매달 동창회보가 배달되는 가정이 7,000 

이다. 500여 가정은 부부가 동문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뜻으로 모

여 놀라운 인프라를 구성해 놓은 단체나 

모임을 미국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까? 60여년의 이민의 삶에서 쌓아올린 이 

막대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

자.

‘나눔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대한 회

칙개정안(오른쪽 참조)이 전자투표를 통

해 134명의 평의원중 70명이 투표, 그 중 

찬성 65, 반대 5 로 통화되었다. 그리고 이

제 이 나눔위원회에 참가할 위원들의 신

청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노블레스 오

블리주(Noblesse oblige)란 “귀족성은 의

무를 갖는다”를 의미한다. 보통 부와 권

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

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미주동창회가 

보여야 하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이다. 눈부시게 발전한 조국의 현 모습에 

우리 동문들이 각 분야에서 기여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한국의 현 사태의 책임

을 피할 수 없는 청와대 수석들이 우리

와 같은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2016

년 세모에 마음을 숙연케 한다. 이러한 모

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더 밝은 사회, 더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길 소

망한다.

- 나눔 위원회 세칙 -
(Rules and Regulations of 

Charity Committee)

제 1 조 (목적)

본 동창회의 설립 목적 중의 하나인 나

눔과 봉사를 동창회를 통하여 조직적이

며 효과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도움이 필

요한 동문들은 물론 더 나아가 도움이 필

요한 지역사회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 2 조 (구성)

본 위원회는, 나눔과 봉사에 관심이 있

거나 현재 실천하고 있는 본 동창회 회원

으로서, 위원장을 포함, 7명 이상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가능한 한 각 지부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한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구성

된 위원장 및 위원은 평의원 회의에서 인

준을 받는다.

본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Steering Subcommittee)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며 본 위원장이 위

원중에서 임명한다.

제 3 조 (임기)

위원장 및 모든 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이 임기 중 임무 수

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에게 서

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위원장은 잔여 임

기를 위하여 새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운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

임될 수 있다.

제 4 조 (임무 및 운영)

본 동창회의 다양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

하여 나눔과 봉사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

하며,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조달을 

위해 노력한다.

위원회는 매년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On-line Meeting으로 대신 할 

수 있다.

모든 회의의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의 모든 계획 및 활동은 매년 평

의원 회의에 서면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

다.

임무 수행에 관련된 모든 서류 (사진 포

함) 및 기록을 영구 보관한다.

제 5 조 (재정)

본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본 동창회 기금, 기증 (본 동창회 내부와 

외부) 및 모금행사를 통하여 조달한다.

재정에 관한 모든 서류는 영구 보관한

다.

제 6 조 (감사)

본 위원회는 정기감사를 받으며 그 외에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의 제 4 조

와 제 5 조에 관련된 서류 및 모든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IRS Audit을 위하여 영

문 번역본을 유지한다.

주: 초대 나눔위원회의 임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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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들어서서 경제지표들과 

경제예측들은 세계경제, 특히 선진

경제들이 2009년의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의 경제회복으로 지탱해 왔

지만 이제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것임을 내다 보고 

있다. The Economist지의 경제예측조사에 의하면 실질 

GDP가 2018년에 미국이 2.4%, 유로지역이 1.6%, 지난 

몇 년 마이너스 성장을 해 왔던 러시아와 브라질이 각각 

1.8%, 2.2% 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계에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세계

경제, 특히 선진경제는 장기침체 (Secular Stagnation) 

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다. 장기침

체의 특징은 저 성장, 저 인플레숀, 저 금리 등의 3저 현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 이후 미국과 유로지역과 

일본 등 선진경제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장기침체의 특징

을 들어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기침체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저축과 투자

의 불균형이다. 즉 저축을 소화할 수 있는 투자가 부족하

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저축을 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투자의 부족은 

(1) 기술개발의 지속, (2) 인구의 노령화, (3) 소득불균형

의 확대 등 선진경제들이 어찌할 수 없이 안고 있는 경제

상황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금년 들어 선진경제들이 얼

마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인플레숀의 가능성이 높아 지

고, 미국연방준비은행 총재인 Janet Yellen 이 발표했듯

이 금리인상이 예견되듯이, 장기침체의 현황은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들이 제창되고 있다.

허나 장기침체 제창자들은 이러한 3저 현상의 회복은 

일시적인 현황이고 장기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

지 않는 한 장기침체는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주장

한다.

장기침체의 일시적인 회복은 재정시장의 과열로 인하

여 나타나는, 커다란 위험을 수반한 잠정적 현상이라

는 주장이다. 1900년대 후반 정보기술 주식의 폭등이나 

2009년 주택거품 등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잠시

적인 재정시장의 과열은 정보기술 주식의 폭락으로 인한 

2000년대 초 경제침체와 주택거품의 파열로 인한 2009

년 경제위기 등을 결과하는 심한 경제침체를 초래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장기침체의 우려는 선진경제들과 발전도상경제들의 

개인부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부채

의 GDP 대 비율이 2009년 경제위기 전에서 2016년 현

재, 선진경제들의 경우 230%에서 280%로, 미국의 경우 

230%에서 260%로, 발전도상경제들의 경우 110%에서 

190%로, 중국의 경우 140%에서 260%로, 폭등한 현상은 

선진경제들과 발전도상경제들이 심한 경제침체의 위험

을 얼마나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각국의 경제정책 책임자들은 재정시장의 조작을 

통한 일시 경기부양책에 안주하지 말고 장기침체의 근본 

원인을 풀어 주는 구조적인 경제정책을 수립시행해 나아 

갈 것이 요청된다.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으로 인한 장기

침체의 고리를 끊는 구조적인 경제정책으로는 첫째 새 

자본투자 프로젝트의 개발, 둘째 소득의 평등화, 셋째 부

자의 세금 증대 등을 통한 공공 인프라의 투자증대, 넷째 

발전도상경제들이 선진경제들의 채권을 구입함으로 선

진경제들의 투자증대 등등을 제창할 수 있겠다.

장기침체의 문제는 21세기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어

찌할 수 없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골치거리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제정책 책

임자들의 협력과 합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는지?

<전 주필, 전 미국노동성 선임경제학자, 

버지니아 워싱톤 대학 경제학교수)

한국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

통령 탄핵/구속, ‘촛불 민심’의 무

서운 폭발, 그 비상 시국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갖은 난관 끝에 어

렵사리 탄생했다. 새 정부 출범 이

제 2주 남짓, 권/언 밀월의 시기, ‘멋진 서민 대통령’ ‘산

뜻한 출발’.  매스컴들도 매우 호의적이고, 그의 파격적

인 정치 행보, 열정적인 정책 추진에 41.1% 지지 세력

들은 크게 환호하고 열광한다. 그러나 한편 58.9% 반

문/비문 세력들은 “어디 두고 보자!”, 걸고 넘어질 기회

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작금의 한국 정치 판세다.  

문 대통령에겐 너무나 많은 무거운 난제가 짐 지워져 

있다. 우선 그가 공약한 적폐 청산, 국민 화합,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어느 것 하나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다. 더욱이 이 중 어느 하나만이 아닌, 이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전방위적 개혁이 ‘촛불 민심’의 요구다. 이는 

곧 구체제(old regime)를 타파하고, 신체제를 건설하는 

역사적 과업이다. 그런데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 혁명은 총칼로 가능하지만, 개혁은 민의에 따라 

복잡한 민주적 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코 

평탄치 않을 앞으로의 가시 밭길, 과연 그가 어떻게 이

를 헤쳐나갈지,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초심을 일사불란

하게 관철해 나갈지,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멋진 새 한국’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국가 이념, 국

정 철학을 찬찬히 검토하던 중 ‘국민 행복 정책’이라는 

좀 이색적인 용어가 눈에 띄어 이를 유심히 살펴 보았

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대선 구상 차 네팔과 부탄을 

여행, 부탄에 약 2주 간 머물렀다. 부탄은 전 세계 행복 

지수 1위, “국민의 97%가 행복한 나라 (NEF=영국 신 

경제 재단 2010년 발표)” 이다. 그 때 부탄 총리, ‘국민 

총 행복위원장’으로부터 부탄의 ‘국민 행복 정책’을 소

개받고 크게 감명, 귀국 길에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하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 (부탄 법전)”

고 그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 10월 

부탄 보건부 장관이 내한했을 때, 문 대통령은 “민주당

이 집권하면 부탄의 행복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공언

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자정께 당

선 확정 직후 부탄 체링 톱게 총리와 외국 수반과의 첫 

통화를 했다고 한다.

  부탄의 ‘국민 총 행복 (GNH=Gross National Hap-

piness)’ 정책의 기조를 간략히 요약하면 이러하다. “1) 

공평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2)... 

3)... 4) 대중의 참여와 요구를 잘 수용하고 책임지는 효

율적이고도 투명한 정부를 구성한다.” 

이 기조에 따라, ‘국민 행복’을 조사, ‘행복하지 않은 상

태’로 드러난 이들에게 초점을 두고 맞춤형 정책을 수

립한다고 한다. 이를 본보기로 2016년 타이 정부가 ‘국

민 행복 지수 센터’를 설립했고, 아랍 에미리트도 이 정

책을 도입해 두바이 정부는 ‘행복부 장관’을 두고 있다.

1인당 GNP $3,000, 인구 75만 여, 불교 국가, 물론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이상적인 모델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회는 평등하

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한국은 1인당 

GNP $38,000여, 그런데 국민 행복 지수는 세계 56위 

(SDSN=유엔 지속 가능 개발 연대 통계) 이다. 무엇인

가 크게 잘못 되어 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사람들의 행복감이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생활이 풍족해질수

록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 또한 계속 상승, 만족을 모르

고 ‘좀 더 좀 더(more and more)’를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행복(감)은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주관적인 개념, 그

러나 그 주관은 객관적인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여

기서 국가가 사람들의 행/불행감에 큰 역할을 하게 된

다. 국가가 개인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 사는 

환경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다. ‘민중을 행복하게’ 하

기 위해서는 국가가 1차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를 보장해 줘야 한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 한국의 국

부(國富)로 5천만 인구의 최저한 의식주를 마련해 주는 

것이 불가능할 것인가? ‘최대 다수 최대 복지’ 사회 정

의 정책을 강력히 편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 

한 예로, 의식주 중 돈 비중이 가장 큰 주택의 경우, 한

국의 주택 보급율은 수요의 120%를 훨씬 상회한다, 그

런데 막상 개인 주택 소유율은 60%가 채 안된다. 한 사

람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수 십채 씩 소유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 주택 문제를, “오늘 날 건물/토지 등 부동산

은 인간의 기본권인 거주의 터전이라는 개념이  아니

라, 돈 가진 사람들의 돈벌이 투자 대상이 되어 있다. 이

를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 말)”

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는다면, 삶의 기회 ‘과정이 

훨씬 공정’해 질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단군 이래 최상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

면서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으뜸되는 이유

는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빈곤감이라

고 본다. 미국은 한국보다 빈부 격차가 훨씬 더 심한

데도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을 쳐다 보고 자기 불행

(감), 자기 모멸(감)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나대로 산

다.”는 인생관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태어나 

큰 꿈의 기치를 높이 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우선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들을 하나 하나씩 차근 차근 끈 후, 궁

극적으로 부탄 같은 ‘국민 총 행복’ 사회를 만드는 역사

적인 대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백	순(법대	58)

장동만(문리	55)

지난  5, 6개월동

안,  광화문  광장은  

수십만 개의 촛불로  

채워지고  민주 시민

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권리를  다시 반납 

받기 위하여 길고도 어려운  투쟁을  벌

려야 했다.  자신이 민주공화국 주권자라

는 사실에 대하여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들,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해 행동

할 줄 아는 시민들이라야, 이상적인 국가

를 만들 수 있다고,  유시민은 그의 저서 ‘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주장했다.  

절대 군주론에 대항하여 투쟁한  시민들

의 투쟁의 역사를 살펴 보면, 영국왕 존

이 프랑스 필립 2세에게 빼앗긴 노르망디 

땅을 찾기 위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왕

권에 귀족과 평민이 반기를 들고 마침내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1215년)를 통과시

켰다.   

그 내용은,  왕이 세금을 부과 또는 평민

을 구속 추방 재산을 몰수할 때 그가 속한 

지방의 봉건 귀족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는 조항이다. 그러나, 왕권을 승계한 헨리 

3세가 대헌장을 지키지 않자, 1265년에는 

귀족, 승려, 지방 기사, 시민 대표가 참가하

여 회의를 열고 지주의회라 불리는 의회를 

시작함으로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바

탕이 되었다.  

1688년에 영국에서 왕은 있지만, 헌법에 

의해 정치는 입헌 군주제를 채택했다. 영

국의회는1685년 왕 위에 오른 제임스 2세

의 무리한 명령 등에  따르지 않고 그를 권

좌에서 끌어내린 , 즉 탄핵한 사건이 있었

는데 이를 가리켜 피를 흘리지 않고 성공

한 영국의   명예혁명이라고 일컫는다.  이 

명예혁명은 영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성장

한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 베르사이유 궁전

에서 열린 삼부회의, 1부 성직자, 2부 귀

족, 3부 시민의 신분을 대표하는 회의에

서 3부의 의견이 무시되자 그들은 국민회

의를 구성하고 왕을 축출하는 시민혁명으

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루이 16세

와 왕비를 단두대에서 처형한 불란서 혁명

이 뒤를 잇게 된다.     

근대국가란, 권력의 주체가 전제 군주에

서 국민으로 바뀌면서 세운 독립국가를 말

한다.  그것은 또한 시민의 권리의식이 싹

트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으로, 국민에게 있다고 정의한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시민 혁명 이전에는, 

주권이 신의 것이라고 믿었고, 왕은 신으

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것으로 여기는 ‘왕

권신수설’을 신봉해 왔다. 신이나 군주에 속

했던 주권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것은  획

기적인  관념의 변화이다.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 왕권이 의회로 

이전되었으며,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

국은 1787년 연방 헌법을 만들어 시민이 

주권자임을 천명했고, 시민 혁명을 성공

한 프랑스는 1789년 인권선언과 1891년 

헌법을 통해 그 권한을 일단 시민에게 돌

려준 후 선거를 통해 다시 위임받아 국가

를 형성하는 대의 민주제도를 정착시켰다.  

서구 선진 국가들은 값지게 쟁취한 제도인 

의회 민주주의,  완전한 시민의 권리를 지

키기 위해  최근까지도 수많은 피와 생명

을 바쳐 싸워왔다. 

 

그러면, 8백년전 영국에서 시작된 의회 

민주주의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불확실

한  정치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이

유일까?   한 국가의 품격은 그 국가를 형

성하고 있는 시민의 품격과 정비례한다고 

한다.     피의 투쟁으로 쟁취한 그 권리가 

모든 시민에게 주어졌음에도 왜, 전제 군

주와 같은 정권이 지구상 곳곳에 존재하

며,  그들의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민주국가를 이루며 정의로운 국

가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각자

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강한 공동체 

의식과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또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첫째 공

리나 복지의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 말한다. 둘째, 선

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  셋째, 미덕을 

키우고 공동의 선을 고취하는 것이라 한

다.   훌륭한 국민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를 품고,  높은 도덕률을 지키고 도덕과 

희생을 함으로 그 사회의 우수한 구성 요

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국가를 존

속시킬 권리는 도덕적 모범을 갖춘 국민

들로부터 나온다.   역사를 통하여,  시민

으로 부터 받은 권리를 위임 받은 지도자

가 마치 전제주의의 군주가 되어 시민들을 

핍박하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우리

는  보아왔다.

지난  3월초, 조국 한국에서 일어난  대통

령의 탄핵을 겪으며,  미국에 살고 있는 우

리들을 위해 미국의 탄핵 시스템에  관하

여 간략하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미헌법 2조 4항에 기술된 탄핵 조항은 다

음과 같다. “The President, Vice Presi-

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U.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

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 and Mis-

demeanors.”   

미  헌법에 의해 미대통령을 탄핵하기 위

해 상기 기술한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그 

단어들에 대한 해석은 아직 일치를 보고 

있지는  않으나, 대략 다음 3가지 해석으

로 종합할 수 있다. 

먼저, 첫째로 상기 탄핵 조건에 대한 법

적인 해석은 오직 국회에 있으며, 그들 해

석에 따라 발의를 할 수 있다는 이론이며,  

둘째로는 탄핵이 형사법절차에  준하여 처

리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세번째는 한단계 

낮은 업무관련부정행위나, 직무의 불성실

한 행위도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주

장이다. 

현 탄핵 진행 절차는, 법사위원회의 탄핵

을 위한 증인들의 청문회를 시작으로 진행

되며, 법사 위원회의에서 탄핵 사유에 대

해 투표한 후, 가결되면 하원전체 회의에 

보내지고, 하원에서 각 탄핵 사유에 대해 

토론을 거쳐 투표하게 되며 과반수이상으

로 통과되면 상원에 보내진다. 상원에서는 

기소 내용들을 토론을 거쳐 2/3의 동의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다.  미 헌법 1조 3항

에는, 상원 결정 후에는 항소할 수 없도록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인가? 

 문 대통령과 ‘국민 행복 정책’

선진 국민 의식과  탄핵

서울대인의 정신으로
13대 임기를 마치며

되어 있다. 

즉, “The Senate shall have the sole 

power to try all impeachment…”   미  대

법원도, Water Nixon V. U.S. (1993) case

에서 닉슨판사가  제기한 탄핵 절차 관련 

소송에서 탄핵의 결정은 “정치적인” 사항

으로 대법원의 검토대상이 아니며, 법원이 

관여할 사안이 아님을 명기함으로 향후 법

원에서의 탄핵 관련 소송건을 일단락시킨 

판례로 남겨 두었다.  단, 탄핵 진행 절차 

상의 심각한 오류로 인한 잘못된 탄핵은 

예외로 간주한다.  

미국에서 17대 대통령 앤드루 죤슨

(1862)과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1999) 

은 하원에서 탄핵소추결정을 했으나, 상

원에서 기각됨으로 나머지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다만, 리챠드 닉슨 대통령 경우

는, 하원의 탄핵소추 표결 직전 대통령직

을 사임함으로써, 미국에서는 240년의 민

주주의 제도 하에서, 아직 탄핵으로 대통

령 직을 파면당한 예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위의 탄핵제도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들

은 국가의 통치를 위정자에게 투표권을 통

해 위임할 때, 보다 신중하게 그 신성한 의

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조국 한국은 그간 괄목할 만한 경

제 성장을 이룩하여 경제적으로는 선진 대

열에 들어섰으나,  논리적인 이성에 기초

한 인격적인 품성 그리고  선진국가 국민

들과 그 지도자들이 갖추고 있는 높은 품

격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여

겨진다. 역사적 문화적인 전통을 존중하고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식, 

그리고 선진 국가의 지도자들에게서 보여

지는 역사성(History), 도덕성(Morality), 

희생성(Sacrifice), 단합성(Solidarity), 연

속성(Succession) 등의 높은 가치관을 우

리는 주목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다.     

군자의 도에 견득사의(見得思義)라는 말

이 있다.  이득이 생겼을 때에는 덥석 제것

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마땅한 지 반

드시 점검하라는 뜻이다. 높은 도덕률이 

바탕이 될 때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불의

를 부끄러워하고(羞惡之心), 견득사의하

는 동창회!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도도하

게 각 동문들의 마음 속에 흐르는 동창회! 

지금,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분기점에 서 

있다.  동문들의  힘을 모으자! 우리들의 

미래의 꿈을 위해 도전하자! 빛나는 동문

회의 청사진이 눈앞에서 담대하게 펼쳐지

며 온전하게 실현되기를  염원한다.    

지난 주에 국제주

차협회 (Interna-

tional Parking In-

stitute) 컨벤션이 뉴올리언스에서 열렸습

니다.  뉴올리언스는 2005년 8월에 카트

리나 태풍으로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던 

도시입니다. 수퍼돔이란 장소에서 2004년

에 같은 컨베션이 열렸을 때 저희 가족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도시가 일년 후에 재

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12년이 지난 2017

년에  뉴올리언스 미치 랜드로 시장은 도

시가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재난 

회복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고 다시 딛고 

일어서는 정신이 뉴올리언스인의 정신이

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인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나의 빛” 진리는 영원의 속성이 있으며 투

명하고 누구에게나 공감을 줄 수 밖에 없

습니다. 지식도 영원하지 않으며 우월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미주동창회장이 되겠다고 팔을 걷어부치

고 나선 저와 13대 임원들의 정신은 우리

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헌신하겠다는 정신

이었습니다. 그것으로 6,500명의 동문에

게 더욱 다가가는 미주동창회보를 만들고 

그러한 동창회가 되겠다고 2년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제 14대의 회

장단이 팔을 걷어 부치고 헌신을 시작합

니다.

제 13대에서는 장학위원회를 활성화하

고, 나눔위원회를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미

주동창회의 사업으로 발돋음을 하기위해 

기초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은 미약

하지만 큰 결실을 맺어서 우리 모두에게 

미주동창회의 존속가치를 더 해줄 수 있

는 사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900명이 넘는 동문께서 회비동참을 해 

주셨으니 1,000명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

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분만 더 회비동

참 회원으로 모실 수 있으면 미주동창회

의 재정자립은 보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

면 회장은 큰 재력이 없어도 지도력과 재

능 그리고 헌신하겠다는 결심으로 누구든

지 할 수 있으며, 사업은 재정제약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기획하고 실천할 수가 있

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장의 평균연령

을 50대로 파격적인 자격조건을 내어 놓

자라고 하신 동문의 의견도 무리가 아니

겠지요.   

제 26차 평의원회의에서 차차기 회장선

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행사가 서울대의 정신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말을 하고 남을 세우

며, 재능으로 헌신하여 미주동창회가 지부

와 동문들을 더욱 도울 수 있는 그런 만남

의 장으로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미주동창회 회장 손재옥 드림 

신응남 (농대70,  차차기 회장 입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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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동창회보를 

대할 때마다 오래

전 동부로 유학오

신 선배님들의 발자취와 의학등 특수분야

를 전공하신 동문들의 학문적 업적과 성

공담을 동문회보를 통해 읽고 피부로 느

낄수 있어서 항상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

다.  

그 당시  50, 60년대의 유학생들의 대부

분은 서울대를 졸업한 선배님들이었고 이

들이  미주류사회의 전문분야에서 수학

을 마치고 ,전공분야에서 인정받고 공헌

하면서 후발주자로 오는 후배동문들을 위

하여, 오지에 길을 내듯이 개척자적인 역

할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당시 그들은 김

포공항 송영대를 떠나며 성공하지 않으

면 다시는 조국땅을 밟지 않으리라는 비

장한 각오로 눈시울을 적시며 트랩을 오

른 선배들이었다.  이런 선구자적 창조성

을 가진 선배님들이 주축이 되어 동창회

가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구심점이 되어 

동창회보가 발간되었고, 생소하게 미주생

활을 시작하는 후배들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었다. 

저희 미주동창회보는 내용면에서 보나 

학구적인 면에서나  타 월간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자연과학이

나 사회인문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신 동

문들의 컬럼은 사회의 어느 잡지나 신문

보다 깊은 전문지식의  장이며, 동창회의 

강력한 주축의 구심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높은 지식과 교양 프로

그램을 전달하는 뒷면에는 시간과 재정적

인 스트레스에  쫒기면서 책임을 완수하

는 동문들의 다함없는 노력이 있을 것입

니다.   많은 세월동안 면면히 이어지는 

역대 동창회장님들과 동창회보를 발간하

신 동문 여러분의 말없는 수고와 희생적

인  헌신에  동문의 한 사람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힘든 이민생활의  현실

생활에서 가정과 직장을 유지하면서 사회

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리더로서의 봉사

활동을 영위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어느 누구나 책임을 맡은 기

간에는 하루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직장보다 더 신경을 써야하고 

중압감으로 머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사

회단체장의 직책입니다.       

               

필자는 70년대 중반에 남가주대학(USC)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USC 치과대학 조교

수와 개업을 병행하면서 80년대에 남가

주 상공회의소 총회장 직책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상공인 직능단체들을 규

합하고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출판물에 경험도 없는 처지에 월간 ‘상공

인 총연합회 회보’를 만들기로 회원들과 

약속하였습니다.  

흥분과 기대속에  창간호는 쉽게 시작되

었지만  매달 발간되는 원고마감 날짜는 

왜 그리 빨리 오고 흰 종이를 채우는 기사

는 충족되지 않고 운영비용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쌓이는 스트레스는 말이 아니

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문사 기자나 월간

지 편집인을 보면 존경과 함께 안쓰러움

이 느껴졌습니다.   

필자는 서부 L A 지역에 정착한 지가 어

언 40 년이 지났습니다.  한 지역에 오래 

살다보니 자연히 많은 사회단체에 연관

되었고 타 대학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사립대학들의 연

말 파티나 모금행사, 모교 총장 방문, 골

프토너먼트등을 개최할 때는 각 단과대학

을 초월한 선후배의 끈끈한 정과 의리는,  

마치 시골에서 상경한 지방향토민의 애향

심과 같이 무조건적인 것  같았습니다. 우

리들의 삶이, 어떤조건이나 사회적인 의

무감에서 보다  인간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투박하면서도 소박한 정에 이끌리는 대목

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환경의 영향

을 받고 자라며, 성장기의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은 습관에 영향을 주며 

습관은 성격에 영향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소

위 ‘수재’ 라고 주위의 인정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대인간계에서 ‘더불어 사는 인간

관계’에 익숙해지기 전에 선민의식에 길

들여져 이웃을 배려하는 시야가 좀 좁아

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입학사정관이 학교 성적이 좋은 학

생보다 사회봉사와 리더의 자질을  갖춘 

전 인격체 형성이 탁월한 학생을 선택하

는 이유가 다름 아닐 것입니다.        

지난  동창회보 4월호에 ‘동창회비와 후

원금 납부상황에 관해 자세한 내용이 통

계자료로 나왔습니다. 필자는 솔직히 말

해 동창회원수가 6,431 명이라는 큰 숫

자에 놀랐고, 회비 납부 동문수가 854명

(13,2%)이라는 작은 숫자에 놀랐습니다. 

또한 금년 예산 90,000불에 비해 현재  

26,000불이 적자라는 보고서를 보았습니

다. 한눈에 회장단과 회보발행에 관계되

는 임원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재정적 

압박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문제가 발생하면, 창조주

의 말씀을 빌리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주어진다고 합

니다.  뭐니뭐니해도 참여의식을가진 회

원 수 증가가 관건이겠지요. 회원수가 증

가하면 자연히 운영비 문제도 해결될 것

이겠지요. 그러나 수동적인 회원들이 능

동적인 참여회원으로 의식을 바꾸는 것

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며, 회장단과 임

원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과 관심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

여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동기부여( motivation)’를 주어야한다

고 생각합니다. 

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행위로 연

결되며, 영감은 사고를 바꾸고 ,  동기부

여는 행동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동문들에게 소속감

을 주고 단체생활의 유대감을 함께 공유

할 수 있는동기를 만들어 준다면 소속감

과  참여의식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현

재 총동창회  회비납부 숫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 900명대의 참여숫자를 1800명 정

도로 배가운동을 하면 운영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몇가지 의견을 개

진해 봅니다.  

                  

첫째로, 젊은동문들의 관심을 적극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회장단의 연령을 50대

로 대폭내리면 어떨까요?  젊은 동문들이 

볼 때,  동창회를 어른들의  지방 향우회  

정도로  인식되지 않게 노력한다.  제가 속

해있는 라이온스 단체에서 세대교체하는

데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둘째로,  회장단, 당신들만의 잔치에 내가 

왜? 들러리를 서야 해,  라고 회원이 소외

되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적극 홍

보합시다.                                          

                                                                                      

셋째로, 각 단과대학의 회장단은 학년 기

수별로 소그릅 리더들을 양성하여, 회장

은 수시로 골프 혹은 저녁초대등으로 그

들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한다.              

                                                                         

넷째로, 모교총장 미주방문, 특정 음악회, 

전시회등의 특정모임때만 자금확보나 머

릿수 채우기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한다는 

인상을 동문들에게 심어주지 맙시다. 임

원들은 평소에 안부전화및 경조사에 참여

하도록 노력합니다.

                                                                                                                                                     

다섯째,  동창회원의 활동이나 기록사진

은 가급적 젊은 후배들이나 신임회원들

의 활동사항으로 지면을 할애해 주었으

면  합니다,                    

                                                                                                                

“완벽을 원하는 것은 정신병적인 발상이

지만,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진보

이다.” 라고 쉬브케라는 경영 컨설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스톤 처칠

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는 일은 자기 

책무에 책임지는 것이다”라는 경구를  생

각하시면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

사합니다.                

   

P.S: 위의 제안 사항은 단체를 운영하시

는 분들이 기본사항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동창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

음으로 용기를 내어 몇자 적었습니다.경

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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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격) 산하 병원 

직원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건 

13일. e메일이 안 열리는가 싶더

니 의료시스템과 환자보호시스템

이 차례로 다운됐다. 곧이어 협박편지가 떴다. 각자 사

흘 안에 비트코인(가상화폐) 300달러어치를 사야 파일 

복구가 가능하고 그러지 않으면 일주일 후 영영 파일을 

볼 수 없다는 거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48개 병원이 

응급진료를 중단해 환자 이송에 진땀을 뺐다고 전했다. 

▷랜섬(ransome·몸값)+웨어(ware·제품)는 이름 그대

로 데이터를 인질 삼아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인질극’이

다. 2005년 처음 등장해 다양한 변종으로 진화했다. 이번

엔 단 이틀 만에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20여만 건의 공

격을 당했고 한국에서도 발견됐다.

▷랜섬웨어 개발자는 러시아 해커 예브게니 미하일로비

치 보가체프(33).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위험한 해커로 현

상금만 300만 달러(약 33억 원)가 걸려 있다. 2014년 미 

법무부는 그가 12개국 다국적 해커들로 구성된 범죄 집

동창회 봉사 경력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 (현)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상임이사 (현)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2014)

서울대 법과대학 남가주 동창회 회장 

(2008, 2009,   

2013)

학력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1974) 

경남고등학교 졸업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CA 

에서 정치학 Ph D 과정 수학 

경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협

의회 회장 (2009-20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협

의회 자문위원, 상임고문 (2009-2015) 

대한민국 대통령 공로장 

Certificate of Recognition from

Los Angeles City Mayor, Eric Gacetti 

현재

Prince Co. Inc. 대표

뉴욕동창회 상임 부회장 2000/2001

뉴욕동창회 평의원 2004 – 현재

미주동창회 회칙위원회 위원 2009-15

뉴욕동창회 장학위원 2007-현재

뉴욕동창회 장확위원회 부위원장 

2013-현재

뉴욕동창회 30대 동창회장 2008-2009

뉴욕동창회 이사 2000-현재

ROTC 육군장교 1974-76

대한항공 입사 1976

뉴욕대한항공 소송담당 1981-2000

신응남법률사무소 설립운영 2000-현재

뉴욕 그레잇넥 한인교회 시무장로 

2007-현재

학력

경동고등학교 졸업 1969

서울대 농대 1970-74

미국 Embry-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 졸업 1986

동 대학원 Master of Aviation Man-

agement 항공경영학 석사

뉴욕 Long Island University 졸업 

1992

동 대학원 Master of Public Manage-

ment 행정학 석사

Touro College Law School Juris 

Doctor 1996

현재

신응남 법률사무소 운영 중

뉴욕주 변호사 1997

뉴저지주 변호사 1998

미국 연방법원 변호사 1998 

허문명(가정대	86)

이영송(치대	69)

사상 최악 랜섬웨어 단을 이끌며 컴퓨터 사용자들의 계좌를 해킹해 총 1억 달

러를 가로챘다고 했다. 글로벌 보안업체 시만텍은 지난해 

랜섬웨어 공격수는 전년 대비 36%가 늘었고 범죄자들의 

요구 금액도 평균 1077달러(약 120만 원)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돈을 준다 해도 파일 복구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랜섬웨어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 범죄가 추적

이 힘든 가상화폐를 업고 초연결시대가 만든 무시무시한 

속도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 확산

이 우려되자 정부는 어제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를 ‘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 미국 사이버사령부, 일본 국가

사이버안보센터는 국방뿐 아니라 민간기업 방어까지 함

께 맡는 민관군 통합으로 운영된다. 우리는 조직도 국가

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로 흩어져 있고 법도 분야

별로 제각각이다. 사이버 공격은 첨단화하는데 방어체계

는 10년 전 그대로다.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지휘

하에 통합조직도 만들고 법제도도 정비해 대비 역량 강

화에 나설 때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5.15자>

미주동창회 제 15대 (차차기) 회장이 이번 6월 24일 보스턴에서 열리는 ‘제 26차 미주평의원회의’에서 선출됩니다. 
아래에 각 후보의 표어와 3대 공약 및 동창회 봉사활동과 사회 경력을 소개합니다.

(공지: 김창수 후보는 일신상의 사유로 6월 2일자로 사퇴했음을 알립니다.  인선위원회 위원장 오인환)

이서희 후보 신응남 후보  
자랑스런 동창회, 따뜻한 동창회 ! 함께 높은 이상을 이루자!

1.  미주 동문간의 인적 Network 
    활성화 및 활동영역 다변화

2.  지역사회 봉사 활동

3.  본교와 진일보된 관계 형성

1.  동문 배가 운동  -
   젊은 동문 영입 

2.  천만불 모금 / 
    자산 5%  증여 운동 

3.  서울대 CLUB  설립 / 운영 

사진으로 보는 모교소식

미주 동창회(보) 를 위한 소고 (少考 )

SNUAA_USA 통일을 춤추다 
서울대	무용과	학생들이	제5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5월	26
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을	춤추다’	플
래시몹을	진행하였다.	

‘SNU-관악 테크밸리 오디션’ The Beginning 개최	
서울대는	산학협력단과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단이	5월	
12일	창업경진대회	The	Beginning을	개최하였다.	대상팀은	
1000만원의	창업지원금과	본교	해동학술문화관	등에	구축중
인	창업자	지원공간	우선입주권을	부여받는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스베틀라나	알레시예비치	작가는	5월	
22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전쟝,	평화	그리고	인간’이
라는	주제로	서울대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017 봄축제 ‘뭔 나라 이런 나라’	
서울대는	2017	봄축제	‘뭔	나라	이런	나라’가	5월	16일부
터	18일까지	행정관	앞	잔디밭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음악공
연	‘씽스틸러’,	관악게임	토너먼트,	한밤의	어쿠스틱	등	3
일	동안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개최되었다.	

제57주년 4.19혁명 추모행사	
서울대는	4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제57주년	4.19혁명	추
모행사’를	67동	두레문예관	건너편	녹지동산에서	개최하고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2017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교육상	
서울대학교는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인	강의로	교
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2017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자	10명을	선정하고	5월	16일	교수
학습개발센터(61동)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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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흠 동문 등 모교사랑 실천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의 7억원 외 많은 

동문이 지난 1분기에만 11억원의 장학금

을 출연했다. 이효흠(법학63-67) 동문이 

5,000만원을 기부했으며(특지명 雅歌) 장

병덕(화학교육53-57) 동문이 300만원을 

추가 출연했다. 무기명으로 5,000만원을 

쾌척한 동문도 있었다.

이효흠 동문은 부친 고 이사묵(법학46-

49)동문, 남동생 이효철(화학공학68졸) 

동문, 여동생 이효분(국악67-71) 동문으

로 서울대 가족의 전형이다. 이 동문은 “

서울대 가족으로서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

자 총동창회 장학사업에 동참하게 됐다”

고 밝혔다.

단일시스켐 회

장으로 활동 중인 

장병덕 동문 역시 

2010년 1억3,500만

원을 기부해 이번 

출연금 300만원을 

더한 1억3,800만원

을 후배 장학금으

로 활용하게 된다. 

본회 소장 중인 

미술작품을 구입

해 기부를 실천한 

동문들도 많다. 기

호성(ACAD  83기) 대창건설 대표 5,000

만원 외 류무종(중문53-59)·양성일(약학

74-81)·이창진(화학77-81)·박명석(불문

82-87)·윤종현(의학81-87)·고재성(의학

83-89)·김진오(사법90-95)·신영기(의학

90-96) 동문 등이 작품 구입으로 장학사

업에 동참했다.  

소액 기부인 풀뿌리 장학사업에는 김우

석 동문 외 21명이 100만원부터 5만원까

지 기부하며 후배 사랑을 실천했다.  서

정화 회장은 “보내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

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http://www.snua.or.kr

지난 3월 10일 허남각(경제56-60·사진) 

삼양통상 회장이 본회 장학금으로 7억원

을 쾌척했다. 2010년 3억원을 기부한바 

있는 허 회장은 이로써 총 10억원을 출

연하게 됐다. 

그동안 본회에 10억원 이상을 기부한 동

문은 허 동문을 포함해 총 20명이다. 본회

는 허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부조를 제

작, 마포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에 부착

할 계획이다. 

3월 22일 서울 역삼동 본사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허 회장은 “교수, 학생, 

동문이 합심해서 모교를 발전시켜야 한

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며 “앞으로 사

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 가

운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모교는 세계 유수의 대학 중

에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 중의 하

나라는 자부심이 있다”면서 “최근 일부 

정치인 중 서울대를 폐지하자고 주장하

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하향평준화 하자

는 이야기가 아니겠냐”며 안타까워 했다.

“요즘 아시아권에서도 모교가 싱가포르

나 홍콩의 대학에 뒤처지는 듯합니다. 이

럴 때일수록 재정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

데 없애자는 이야기나 나오니 답답합니

다. 동창회가 모교 돕자고 세워진 단체이

니 이런 동문들의 뜻을 모아 열심히 지원

해주셨으면 합니다.”

모교 졸업 후 1962년 미국 시카고대에서 

MBA를 취득한 허 회장은 1963년 삼양통

상에 입사해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대

표이사를 지냈으며, 이후 삼양통상 회장

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한국나이키 회장,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등을 역임한 허 회장은 지난 2001년부터 

선친의 호를 딴 보헌장학회를 설립해 기

금을 출연하며 후학 양성에도 크게 헌신

해 왔다.

미주 동문 강신자(간호학과 59-

63)·최덕순(간호학과 59-63) 동문

이 각각 1억원씩 간호대학 장학금 2

억원을 쾌척했다.

서울대는 2017년 4월 26일(수) 관

악캠퍼스에서 성낙인 총장과 강신

자 동문, 간호대 최스미 학장, 이은

옥 명예교수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최덕순 

동문을 대신해 간호대 홍여신 명예

교수가 참석했다.

간호학과 동기이자 1960년대 비슷

한 시기에 도미한 강신자·최덕순 동

문은 “먼 타국에서도 고향인 대한민

국과 모교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

다”고 그리운 마음을 전한 뒤 “모교

와 간호대의 발전을 기원하며 사랑

하는 후배들이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낙인 총장은 “나눔과 배려의 삶

을 베푸신 이번 간호대 미주 동문들

의 기금은 간호대 학생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인한 선(善)한 간

호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

중하게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대 간호대학은 매년 10월, 졸

업 30·40·50주년 기념 동문 홈커밍

데이를 개최하고 동문들이 십시일

반 간호대 발전기금을 모금해 2010

년부터 현재까지 약 2억5,000만원의 

기금을 기부하고 있다.

또한 간호대학은 매년 명예의 전

당 부조 제막식을 개최해 1억원 이

상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있다. 4월 

26일에는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신

관에서 강신자·최덕순 동문 부조 제

막식을 개최했다.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서울대 공대생들에게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A교수는 얼

마 전 학생들 과제물을 채점하다 깜짝 놀랐다. ‘거시기하

다’ ‘기대 만빵’ 등 황당할 정도의 구어식 표현과 통신 문

체들이 여과 없이 과제물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공

대뿐 아니다. 인문대의 B교수는 “시험지를 채점할 때마

다 의미 파악 자체가 안 되는 문장을 써놓거나, 글의 내용

과 수준 자체를 대학생 것으로 보기 민망한 경우가 허다

하다”고 말했다. B교수는 “작년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

의 딸 승마선수인 정유라의 ‘달그락 훅 하면 쉽게 된다’는 

과제물 글쓰기가 논란이 됐는데 채점을 하다 보면 서울

대생도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글쓰기 부진 학생’에 대해 ‘빨간펜’을 꺼내 들

고 직접 첨삭 지도에 나선다. 나아가 체계적인 글쓰기 교

육을 전체 학생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간의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글쓰기 능

력이 학업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사회적 

리더 배출을 위한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글쓰기 능

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22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교무처와 기초교육원은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통합적으로 운

영하기 위해 ‘글쓰기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글쓰기 전담 교수 등 전문

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획안 마련

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9000만원의 연구지원 예산도 배정했다. 김기현 서

울대 교무처장은 “글쓰기는 사회 각 분야 잠재 리더에

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자 생

산 및 창조 역량의 요체”라며 

“장기적 관점으로 매사추세츠

공대(MIT) 등 해외 대학을 벤

치마킹해 체계적인 글쓰기 교

육 체계를 만들자는 게 센터 설

립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때까지 사교육에 ‘올인’하다 글쓰기 훈련을 제

대로 받지 못한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지식

을 글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

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고 수준 학생들이 입학한

다는 서울대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대 기초교육원이 지난 2~3월 자연과학대학 신입

생 253명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한 ‘글쓰기 능력 평

가’에서 87명(34.3%)이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을 받았

다. 70점 미만은 ‘수우미양가’ 평가에서 ‘양’ 이하에 해당

하는 점수다. 전체 응시자의 평균점수는 73.7점에 불과했

다. 특히 전체 응시자의 4명 중 1명에 달하는 63명은 서

울대의 정규 글쓰기 과목을 수강하기 어려울 정도로 글

쓰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분석됐다. 이들은 ‘근거 없이 주

장을 제시하고’ ‘주제를 벗어난 글을 쓰고’ ‘명확하지 않

은 표현을 사용한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

학교 측은 이번 학기 글쓰기 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받

은 24명을 선별해 ‘1대1 글쓰기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

다. 학부생을 대상으로 ‘글쓰기의 기초’ ‘과학과 기술 글

쓰기’ 등 다양한 글쓰기 교과목도 개설하고 있지만 턱없

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유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최 모씨

(24)는 “자신이 글쓰기가 부족하다고 자각조차 못하다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깨닫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해외 명문 대학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글쓰기를 교육의 

핵심 분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부분 대학이 

‘글쓰기 센터(Writing Center)’를 두고 글쓰기 교육을 체

계적으로 시킨다. 하버드대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생을 위

해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 전원이 글

쓰기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MIT에서는 시인·

소설가, 역사가, 과학자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담 교

수진 30~40명을 두고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서울대 이사회는 ‘글쓰기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2017년도 대학운영계획을 심의·의결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운영계획안이 이사회에서 의결

됐으니 향후 추진계획 수립과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과

제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황순민 기자>

 총동창회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섭)는 모교 관악캠퍼

스 호암교수회관에서 2월7일, 3월 

6일 1·2차 회의를 열고 제19회 관

악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관악

대상은 매년 기념할 만한 업적을 

남긴 동문을 선정해 수여하는 전

통을 이어왔다.

 

  수상자에는 안병훈(행정57-61)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이사장, 성

기학(무역66-70) 영원무역 대표, 

노명호(국사71-75) 국사학과 명

예교수가 선정됐다. 안병훈 동문

은 통일나눔 펀드를 조성해 우리

의 숙원인 통일의식 제고에 기여

했으며, 성기학 동문은 후학 양성

을 위한 총동창회 장학기금과 모

교 발전을 위해 거액을 기부하고 

사회 공헌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았다. 노명호 동문은 28년 간 

인문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

재를 양성하고 모교 70년사 편찬

위원장을 맡아 헌신한 공로를 인

정받았다.

시상식은 3월 17일 오후 6시 30

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

탈볼룸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서 열렸다.

봄 바람 타고 장학금 모금도 훈풍
올 1분기에만 11억원 모금

제19회 관악대상 수상자 안병훈·성기학·노명호 동문
매년 기념할 만한 업적을 남긴 동문을 선정해 수여

안병훈 ‘통일과나눔’ 이사장,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노명호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좌로부터)

서울대생들의 글쓰기 실력
자연과학대 신입생 10명중 4명 글쓰기 낙제점

[프린스턴 한국문화연구회 특별강좌]
이상옥 박사의 ‘이효석의 삶과 문학’ 강신자·최덕순 장학금 2억원 쾌척 

프린스턴 한국문화연구회 (이사장 이중희) 

설립 25주년 기념 제95회 한국문화 강좌가 5

월 18일 밤 West Windsor Municipal Build-

ing 에서 열렸다. 현 서울대 명예 교수이며, 

이효석 문화재단 전 이사장 이상옥 박사((문

리대??)우측 3번째)가 “이효석의 삶과 문학”

의 주제로 이효석 작가의 시대적 창작 활동

을 소개했다. 

특히 이효석의 대표적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한 작품의 우수성을 주제, 성격구

성 그리고 플롯 구조에 대해 일일이 예를 들

며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강좌는 50년전 교수님이 서울 고등학

교에 잠시 교편을 잡았을 때 영어를 배웠던 제

자들이 은사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으로 교

수님을 미국에 초청함으로서 사제의 정을 나

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강연 요지

1930 년경에 이효석 (1907-1942)이 작가로 

데뷔했을 때 그는 당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

행하던 좌익사상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

지만 이른바 ‘동반자작가’에 불과했던 그는 좌

익 노선에 심정적으로만 동조했고, 그 시기의 

작품들도 정치적 구호만 생경하게 드러낼 뿐 

대체로 변변찮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주사변

을 전후하여 일제의 사상 검속이 심해지자 이

효석이 좌익사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은 

당연했다 하겠습니다.

이내 그는 서구 문화에 대한 열망에 근거한 

심미주의(aestheticism)에 심취했고 당대 구

인회(九人會)의 창립 멤버가 되는 등 순수문

학 쪽으로 전향했습니다. 그 결과 1930 년대

에 그는 대부분의 작품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가 20 세기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작가적 변신의 결과로 빚어진 작품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연은 대체로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 ‘예술을 위한 예술’, 탐미(耽

美) 및 데카당스 등의 순수문학적 측면, (2) 

유럽 문화에의 동경과 이국정취(exoticism)

의 추구, (3)단편 「메밀꽃 필 무렵」등 몇몇 

중요 작품에 나타난 자연과 성(性)에 대한 집

착, 그리고 4)(일제 말엽에 일어로 글을 쓰면

서 드러낸 민족적 자각의 흔적 등이 주로 거

론될 것입니다.

미주 동문

모교소식

관악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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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과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은 수차례의 동물실험과 

사람 임상시험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동물의 희생은 불

가피하다. 그런데 동물 실험과 사람 임상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피부 모델이 있다면 어떠할까. 최태현 교수(의학과, 

사진)는 일명 ‘피부 아바타’(피부 모델 마이크로 칩) 로 화

장품과 신약개발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조직 공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피부 모델 칩 개발의 출발
최태현 교수는 평소 지방 유래 줄기 세포를 이용한 ‘성형

재건 수술’ 및 다양한 질병의 치료효능 증대 연구, 그리고 

조직 공학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조직공학은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 외상, 종양질환, 선천성 기형 등으로 인한 

피부 조직 결함 재건에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의학분야이

다. 그의 조직공학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피부 모델 

칩 개발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피부 아바타에 대한 아이디어의 출발은 3년여 전인 2014

년 8월께였다. 최교수는 미국 연수기간 동안 미국에서 랩

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성형외과와 관련된 피부에 대한 랩칩 연구가 있는지를 학

술 사이트에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직 피부

를 완전히 모사하는 수준의 피부 모델 칩 개발 연구는 없

다는 것을 알고, 귀국 후 바로 관련 인사들과 만나 연구하

기 시작하였다.

실패를 경험한 후 완성된 피부아바타
이렇게 시작된 연구에서 실험 성공까지는 2년 반의 시간

이 걸렸다. ‘세계 최초’로 진행된 연구였기에 어려움도 많

았다. “처음 연구를 시작 할 때, 칩 디자인 때문에 많은 고

민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사람 피부와 매우 유사한 

피부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가 많

이 없었기 때문이죠.” 칩을 어

떻게 디자인 할지 실패를 거듭

한 끝에, 최교수팀은 ‘스킨 칩’

을 개발했다. 이 ‘스킨칩’은 피

부 구조와 가장 비슷하며 실험

에 사용하는 단백질도 많이 얻

을 수 있다.

기존의 실험관 연구와 달리, 실험에서 피부 내에서 나타

나는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피부아바타는 매우 크기가 작은 칩인데, 이처럼 작은 

크기를 구현하기 위하여 미세유체기술, 미세공정(MEMS) 

및 조직공학 기술이 접목되었다. “배양된 세포에 괴사인

자(TNFa)를 이용해 피부질환의 공통적 원인인 피부 염증

을 유도하고, 그 때문에 발생되는 사이토카인을 분석합니

다. 또한, 정상상태와 염증상태, 약을 투여한 상태의 세포 

결합을 관측하고 부종을 모사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과 신약개발, 피부아바타의 잠재된 가능성
피부아바타를 통해, 화장품이나 신약개발에서 시간과 비

용을 확연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 1개

를 개발하는데 대략 10여년의 시간과 8,000억 원 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그런데, 피부아바타가 상용

화되면 이를 대체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동물실험도 

줄여나갈 수 있다.

물론, 최교수의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아직은 개발 초

기 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지

는 않지만, 향후 5년 내에는 동물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실험과 관련한 동물 존

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물실험을 대체 할 수 있

는 피부 아바타의 상용화는 더욱 절실하다. “2013년 유럽

은 화장품개발 관련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개발에서 피부 자극성, 피부 감작성 실험을 

동물대체실험법으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5년 정도의 연

구를 더하면, 이러한 실험은 저희 칩으로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합니다.” 홍보팀 학생기자 주예진(인류학과 14)

유전자를 분석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약이 효과적인지, 

나아가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와 예방을 하는 맞춤 의학

의 시대로 조금씩 접어들고 있다. 박태성 교수(통계학과)

는 생물통계학을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일

조하고 있다.

생물학과 통계학의 만남

박태성 교수(사진)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생물통계

학을 만났다. “생물통계학은 통계학을 생물학에 응용하는 

분야에요. 통계학을 실제 연구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

다는 점이 흥미로워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박 교수가 처

음 생물통계학을 공부할 당시에는 임상 관련 환자데이터

를 통한 분석을 많이 했다. 요즘은 생물 빅데이터와 유전

데이터를 분석하며, 통계학에 기반한 생물 정보학을 연구

하고 있다.

통계학은 데이터로부터 시작되는 학문이다. 데이터로부

터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

하다. 때문에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통계학이 필요하다. 과

거에 비해 유전자 데이터를 생산하는 비용은 3000조원에

서100만원으로, 시간은 13년에서 3일로 줄어들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신생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피를 뽑아서 

유전체검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만큼 생물통

계학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3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봤을 때, 생산

은 쉽고 분석은 조금 어렵고 해석이 가장 어렵죠. 생물정보

학, 생물통계학이 유전체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에도 ‘맞춤’이 필요하다

‘맞춤’은 전 분야에 걸쳐 시대적 요구로 대두된지 오래이

다. 특히 의학 분야의 경우, 같은 병에 같은 약을 쓰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에 따른 맞춤 처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

례로 간암환자에게 ‘소라페늄’이라는 항암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 항암제가 약효를 보이는 사람들은 30%

밖에 되지 않는다.

“옛날에 개발된 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이었지만 이

제는 나에게 맞는 약을 찾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보이는 약만 허가되었다. 하지만 요

즘은 개발된 약에 대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그룹을 선별해 

찾아내고, 그 약이 특정 소수의 환자 그룹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허가를 해준다. 그만큼 맞춤의학이 중요성

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맞춤의학으로 가는 길

이미 각 질병마다 큰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들은 많이 밝

혀졌고 이에 대한 맞춤 치료가 일부 실시되고 있다. 유방암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환자에게 맞는 항암제를 찾는 

방법이 그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는 하나 혹은 두개의 유

전자가 관여하는 질병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아직 다수

의 유전자가 동시에 관여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각각 유전자의 효과는 크지 않지만 묶어서 

보았을 때 영향을 끼치는 질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함께 작용하는 유전자들의 집합을 패스웨이(pathway)라

고 한다. 수십년간의 연구를 통해 패스웨이는 많이 밝혀졌

지만 이를 분석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유전자

를 하나씩 분석할 때마다 오차가 생기는데, 하나의 질병

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많으면 그만큼 분석을 많이 시도하

고 이 때문에 오차가 커졌다. 즉,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지

는 것이다. 이에 박 교수는 대량의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

할 수 있는 기법인 ‘파라오(PHARAOH)’를 고안했다. 만개

의 유전자를 분석할 때, 하나씩 만 번을 분석하는 것이 아

니라 만개의 유전자가 모두 들어있는 큰 모델을 한번에 분

석하는 것이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대량의 유전자 분

석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 패널을 만드는 겁니다. 하

나의 패널로 200개정도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어떤 암에 대

한 위험도가 높은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처음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HGP)를 할 때만 해도 인간 유전체를 풀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풀어야 할 문제가 등장했어요. 생물학적 기

술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쫓아가야 하죠.” 요즘 새

롭게 다루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 바이옴(microbiome)’으

로 이는 인체의 특정 부분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그것의 유

전체를 의미한다. 인체에 있는 세균의 분포도 혈액이나 소

변처럼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

처럼 새로운 데이터가 등장하면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

운 기법을 고안해야 한다.

박 교수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기법을 찾아내는

데 매진하고 있다.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얻고, 그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는 뜻을 밝혔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의사분들과 협

력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작업하고 있

는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분석 수단으로써 도움

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홍보팀 학생기자 김은지(전기정보공학부 13)

맞춤의학의 시대로 나아가다

봄날의 햇볕이 따사로웠던 지난 4월 29

일, Yorba Linda에 위치한  수준급의 

Black Gold Golf Club에서 60여명의 동문

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6년 춘계 골프대회

가 개최되었다. 골프장 곳곳에 피어 있는 

각양각색의 꽃들이 뿜어 내는 진한 향기에 

푸르른 풀밭의 싱그러움이 더해져서  동문

들은 화사한 봄날을 만끽했다.  

성주경(상대 68) 총동창회장은 행사 후 

인사말을 통해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많

은 동문들과 Guest께서 참가해 주셔서 골

프대회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행

사 진행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

신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 

대회를 위하여 Sponsor를 해 주신 40여명

의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Shotgun 방식으로 진행된 이 골프대회에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성주경(상대 68))는 가

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지난 5월 20일(토)  LA에서 남쪽

으로 20여마일 떨어진Long Beach, El Dorado East Re-

gional Park에서 ‘2017년 춘계 가족야유회’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2016년 김병연(공대 68) 총동창회장이 Crystal 

Spring Picnic Area (Griffith Park)에서 처음 행사를 시작

하여, 올해로 2번째 이어지는 행사이다. 90도를 넘나 드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해맑은 호숫가에서 푸르른 나무들이 

드리워 준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옹기 종기 모여 앉은 

동문들은 담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성주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

사드리며, 오늘 이 야유회를 위해 후원해 주신 각 단과대 

회장 및 동문들께 감사 드립니다. 온 가족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철벅지 동우회(회장 양수진)도 오전에 

San Gabriel River Trail에서 자전거 번개 미팅을 끝내고 

합류하는 등, 총 200여명의 선후배 동문들과 어린이 등 가

야유회

                  골프대회 서 참가자들은 마음껏 기량을 펼쳤고, 골프

대회가 끝난 후 Fullerton에 위치한  Kyoto 

Buffet 식당에서 시상식과 더불어 저녁식

사를 하며 친목을 다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MEDALIST: 김종극(상대 76)

CHAMPION: 남자-김인종(농대 74) / 

                    여자-이명자(음대 66)

CLOSEST: 강호석(상대 81)

1등: 김정대(사대 ? )

2등: 테드리(Guest)

3등: 이명선(상대 58)

최다운동상: 남자-조성대(Guest) / 

                  여자-김경옥(미대 61)

아차 최다운동상: 강신용(사대 73)

따보상: 방석훈(농대 55)

Bogey상: 백옥자(음대 71)

양파상: 박영희(음대66)    

  

이날 접수 및 진행에는, 강호석(상대 81), 

유혜연(음대 77) 행사위원, 이윤종(미대 

93) 부재무, 박영구(미대 84) 문화위원, 홍

선례(음대 70) 문화위원장, 진관보(의대 

71) 행사위원장, 이완구(수의대 95) 행사위

원, 한귀희(미대 68) 미대회장 등의 동문들

이 수고하였다. 

글: 홍선례 (음대 70) 편집위원

‘피부 아바타’
동물과 임상시험의 대체가능성

[즐거운 서울대]

남가주 동창회

남가주 동창회

족들이 모여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바베큐 갈비 등의 음식

을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특히 강신용 수석부회장이 마련

한 통돼지구이는, 총동창회 행사에 처음 등장한 특별 메뉴

였고 매우 인기였다. 

이어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고, 간호대(회장 이호진)에서 

주관한 게임 순서가 진행되어, 팔 굽혀 펴기, 훌라후프 돌

리기, 오재미 던지기 등 다채로운 놀이를 하였는데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팔굽혀 펴기는 4명이 참석했고, 김기형(상대 75) 동문이 

30초에 45번 하는 기록을 세워 모두를 감탄케 했다. 

단체 게임으로, 훌라후프 돌리기는 20명이 참석했는데 

이찬용(치대 72), 김기형(상대 75), 지윤정(간호대 91) 동

문이 수상했다. 오재미 게임은 16명이 참석하여, 강신용(

사대 73, 수석부회장), 최진석(법대 64), 박혜옥(간호대 69, 

전총동창회장), 김정애(간호대 69)동문이 수상했다.  또한 

Fund Raising 오자미 게임에서는 성주경 총동창회장이 

우승하였다. 이 오자미 게임은 호응이 좋아서 여러 번 진

행되었다. 

이 날 참석 인원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으로 간호대학과, 

단과대 총인원 중에 참석 비율이 가장 높은 가정대학에게 

Nocole’s Coffee  상품이 주어졌다. 

이날 수고한 분들은, 성주경(상대 68, 총동창회장) 부부, 

강신용(사대 73, 수석부회장), 안재엽(법대 84, 사업국장), 

송두일(상대 82, 재무국

장), 김인종(농대 74, 대

외협력위원장), 조무상(법

대 70, IT위원장), 염인숙(

가정대 78, 가족의 밤 위

원장), 양수진(간호대 80, 

서기), 홍선례(음대 70, 문

화위원장), 김성옥(간호대 

81, 부서기), 조용국(사대 

94, 부사업국장), 김옥권(

미대 76, 문화위원), 박영

구(미대 84, 문화위원), 이

용훈(수의대 84, 문화위

원), 유혜연(음대 79, 행사

위원), 이호진(간호대 74, 

간호대 회장), 박제환(문

리대 75, 문리대 회장) 등

이다.        

글: 홍선례 (음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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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동창회 (회장 : 안선미)에서

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지난 14일 

(일) 매릴랜드 포토맥에 위치한Carderock 

Park에서 가족 나들이 행사를 개최하였

다.  행사 전날까지 계속되는 비 소식과 꽃

샘추위에 걱정 했지만, 행사 당일에는 초

록 실록과 푸른 하늘에 산들바람까지 더

해져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기 좋은 최적

의 날씨가 선물처럼 주어져 더욱 즐겁고 

화목한 행사가 되었다.  안선미 회장은 인

사말에서 “바쁜 이민 생활에 자주 만날 수

는 없지만, 가정의 달인 5월에 동문 가족

들이 함께 모여 그 동안의 회포를 풀며 선

후배가 한 가족이 되

는 즐거운 행사가 되

기를 바란다”며 인사

말을 전했다.

어머니 날 열린 행

사에는 백일된 아기부터 

80대 대선배까지 (49학

번 부터 2012학번까지) 

70여명이 모여 지역 동

창회 임원들이 풍성히 

준비한 바베큐 불고기

와 돼지고기 등의 음식

과 담소를 나누며 친목

을 다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처음 동창회 

행사에 참석한다는 90년대, 2000년대 학

번의 젊은 동문 가정들이 10여 가정 참석

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잔디밭에서 게임

과 놀이를 함께 하며, 자녀양육과 결혼생

활 등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직장의 넷트

워킹도 함께 하며 어느 때보다 젊어지고 

생기가 넘치는 가족나들이가 되었다. 단

체 촬영을 마친 후 강수일 (수학 60) 동문 

부부가 어머니날을 위해 준비한 꽃다발과 

옛추억의 이야기 보따리들을 한아름씩 챙

겨들고 다음 모임을 기대하며 유쾌한 주

말 가족 나들이를 마무리했다. 

글: 한정민(농대 87) 편집위원

지난 4월30일 (일) 오후 5시 부터 Ty-

sons Virginia 소재 우래옥에서는 LA 로 

이주 하신 문성길(의63) 전 워싱톤 회장의 

뒤 늦은 송별 모임이 있었다. 

문 전 회장은 버지니아 Great Falls 의 집

을 정리할 시간 없이 딸이 있는 LA로 급

히 이주했고, 최근에 VA 집을 Rent 주려

고 워싱톤을 방문했는데, 시간이 짧아 전

체 동문에게 알리지 못하고는 전임 회장 

중심으로 약식 송별회를 갖었다. 

전임 회장 8명과 안선미 현 회장, 그리

고 정원자 농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

랫만에 만나 옛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워싱톤 동창회를 잊지 않

고 찾아 온 문 전 회장의 엣정에 모두들 

감사하며, 차를 몰고 3600 마일의 cross 

country 를 하며 LA로 떠나는 문 전회장 

내외의 대륙횡단 여행이 즐겁고 안전하기

를 바라며 헤어졌다. 

 

문성길 전회장은 회장 재임시 2001년 8

월 25일 (911 사태 바로 전) 조수미 동문

을 초대하여 George Mason 대학 강당에

서 성대한 음악회를 개최하고 12여만불의 

수입을 올린 후 비용을 공제한 5만불 가

량을 장학기금을 만들어 워싱톤 장학 프

로그램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워싱

톤 동창회에서는 특별기금 및 장학위원

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CD에 

$43,500 정도 적금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낮아서 원금을 보존하는 노력을 하고 있

다. 따라서 매년 동문들로 부터 별도 지

정장학금 ($1000x6명=$6000)을 기증 받

아서 인근 대학원에 다니는 후배동문들과 

동문의 자녀들에게 15년째 장학금을 주고 

있다. (사진: 앞줄 좌로 부터 변만식, 김부

근, 방은호, 문성길, 한의생, 백순; 뒷줄 좌

로 부터 오인환, 안선미, 정원자, Mrs. 문

성길, 박평일, 이내원).                                        

글: 오인환 전미주동창회장 

워싱턴주 동창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

훈(공대 72))이 매달 개최하는 SNU포럼

이 5월엔 가정의 달을 맞아 13일 벨뷰 뉴

포트도서관에서 ‘음악 특집’으로 꾸며졌

다.

 

강사는 김재훈 회장의 부인인 김명호씨

다. 대학 기숙사 방에 전기코드가 없었던 

70년대 수업도 빼먹으며 트랜지스터 라디

오의 음악프로에 탐닉했고, 지금도 집에서 

하루 평균 16시간 정도 음악을 들을 정도

로 ‘음악광’이다. 원래 클래식 음악에 빠졌

었지만 이제는 유행가 가수인 고복수의 노

래를 즐겨 들을 정도로 다양한 장르의 음

악을 즐긴다고 말한 김씨 강연의 핵심은 “

클래식이든 유행가든 자신의 가슴에 와닿

는 음악이 최고”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날 ‘고전음악으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클래식 음악에 관해서

만 강연을 이끌었다.

그녀는 ‘아리아’를 비롯해 ▲

벨 칸토(Bel Canto) ▲리드

(Lied) ▲콜로라투라(Colora-

tura) ▲카스트라토(Castra-

to) ▲카덴차(Cadenza) 등 일

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각종 음

악용어를 쉽게 설명했다.  클래

식 음악의 장르에서부터 르네상

스ㆍ 바로크ㆍ고전ㆍ낭만ㆍ국

민ㆍ근대ㆍ현대로 이어지는 사

조별 음악 역사, 그리고 위대한 작곡가들

의 작품과 생애에 관해 무려 2시간 30분에 

걸쳐 강연을 펼쳤다.

김씨는 사조별로 대표되는 클래식 곡은 

물론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할 수 없는 명

곡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배경 등 한 권의 

‘클래식 음악 총론’을 펼쳐 보이듯 강연을 

풀어나갔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작

곡가의 생가와 유명 오페라 극장 등 

전 세계로 찾아 떠났던 자신의 클래

식 음악 여정을 담은 사진들을 슬라이

드로 보여주면서 그녀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가를 가늠케 해줬다.

김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동

호인들과 나누고 싶어 지난 13년

간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클래식에서 유행가까지 모

두 9,000여장의 CD를 만들어 친구나 

  뉴욕 지역 동창회(회장: 김도명)는 지

난 5월 20일 뉴저지 에머슨 컨트리 클럽

에서 춘계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장

학위원회(위원장: 김창수)와 공동으로 개

최하였다.

장학기금으로 1만 3000달러를 모금한 

이날의 골프 대회에서는, 캘로웨이 방식

으로 채점을 하여 다음과 같이 10명의 동

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 메달리스트 : 이대영

 - 남자 1등: 최구진

           2등: 진봉일

           3등: 손경택

 - 여자 1등: 김지련

           2등: 선우문혜

 -  근접상: 한태진

 -  정타상: 김기택

 -  노력상: 정인식

 -  장려상: 이원재

이날 장학금을 도네이션한 동문은 다음

과 같다.

    

이준행(공대 48)   $1,000

김종률(사대 51)   $  300             

최구진(약대 54 )  $  300

정해민(법대 55)   $  200             

최수용(상대 55)   $1,000

성기로(약대 57)   $1,000             

손경택(농대 57)   $  500

추재옥(의대 57)   $1,000             

정인식(상대 58)   $1,000

최한용(농대 58)   $  500             

이전구(농대 60)   $1,000

곽선섭(공대 61)   $  300             

김문경(약대 62)   $  300

김창수(약대 64)   $2,000             

송웅길(대학원69) $  300

김도명(농대 70)   $  500             

신응남(농대 70)   $1,000

민준기(공대 59)   $  300

약대 동창회         $  500  

한편, 장학위원회에서는 모교 출신 유학

생 중 미 동북에 위치한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후배 동문 4명을 선발하여, 12월의 

연말 파티에서 일인당 2500달러의 장학

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2005년 제 27대 회장인 성기로(약대 57) 

동문 임기에 시작된 뉴욕의 장학위원회

는 현재 12만 여불의 기금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김창수 위원장과 신응남 부위원

장, 김도명 회장을 비롯하여 곽승용, 성기

로, 손경택, 이전구, 정인식, 추재옥 동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학위원회의 

고문단에는 이준행, 김종률, 최구진, 최수

용, 오인석 등 원로 동문들이 추대되었다.  

글:김창수(논설위원,장학위원장)

사진: 김원영 (IT위원장) 

지난 5월 7일에 아틀란타 근교에 자리잡

은 아름다운 ‘Fort Yargo State Park’ 에서 

60 여명의 동문과 가족 여러분이 함께 즐

거운 봄 나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동문과 가족 여러분이 화창한 봄날씨 봄

바람과 푸른 나무들의 합작으로 맑은 공

기를 마실수 있는 자연의 축복속에서 바

베큐, 숯불에 구은 옥수수, 각종 음식, 떡을 

동문들과 함께 시식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과 안부를 물으며 정겨운 대화 속에 

봄날의 따뜻한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훈

훈해졌습니다.

공영식(사대 79) 부회장의 동문 소개 순서

에는 각 동문이 나오셔서 “우리 wife”, “내 

wife”, “내자” 등 재미있고 격조있는 유모

로 가족을 소개하면서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야유회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Dr. 

김준휘 동문님 (의대 57) 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고 피할수 없는 과제인 “Aging/

Degeneration/Joint” 에 대한 강의(사진 

우”로 유용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동문들이 함께 호숫가를 산

책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수욕” 을 

즐겼습니다. 산책 도중에 박민동문 (음대 

80)의 지도로 건강체조(사진 좌)도 하면

서 다른 산책객들의 부러움과 호기심있는 

시선도 받으면서. 산책 후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과 상품등으로 모든 동문이 웃음

꽃을 피우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과거 근 10년 동안 오락 프로그램을 

담당한 박민 동문의 입 크기 재기, 입 마

춤, Puzzle, Non-Sense Quiz 등등은 너무 

재미있어서 나이도 잠시 망각할 정도이었

문성길 전 회장 송별모임 

시애틀 ‘시니어포럼 5월 세미나’

김명호의 ‘Journey to the Classical Music’으로 열려
봄 야유회

김준휘 박사의 ‘Aging/Degeneration/Joint’ 에 대한 강의도

조지아 동창회

습니다. 서울대 동문들의 지성, 감성, 열성

과 유모 감각을 총동원하면서, 잠시 유아

시절로 돌아가서 마음껏 웃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신년 사업계획의 하나인 주소록 책자 작

성을 위하여 이일순 총무 (경영대 82)가 

총회에 못 오신 분들의 사진 촬영을 하였

습니다.

마지막으로 봄야유회를 준비하신 우리 

조지아 지부 임원진과 SNUAAGA Wom-

en’s Club Member 들께 감사드림니다. 

SNUAAGA Women’s Club 은 과거 10년

이상 피크닉, 총등 행사에 뒤전에서 수고

하시는 전 회장부인들: Mrs. 김종구 (수의

대 73), Mrs. 김만복 (문리대 72), Mrs. 이

영진 (공대 76) 그리고 현 임원진 부인으

로 구성되었습니다.         

글:주지영 (문리대 66)

뉴욕 지부 장학기금 모금
춘계 골프대회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는 7월 이후, 제

14대 회장단(회장 윤상래) 주관하에 동

부 보스턴에서 만듭니다. 2015년 7월 

이후, 동창회보는 필라델피아에서 손재

옥 회장님, 김정현 편집장님, 여러 편집

위원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크게 발전

했습니다. 주변의 동문이 이러한 발전

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들이신 수고가 빛이 날 즈음 

다음 회장단으로 회보 발행 책임을 인

수인계하는 아쉬운 시간입니다. 시원섭

섭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윤상래 차기 회장님 요청으로 7

월 이후, 동창회보 제작, 편집 책임을 맡

았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김원영 (미대 

산업디자인과 81입학) 입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  2007년에서 09년까

지 제 9대 이전구 전 회장님 당시 편집

장으로 회보를 만들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가장 어려웠던 점은 늘 

많이 부족한 원고의 양과 씨름하며 매

달 동문 마음에 드는 회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

니다. 2017년 현재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북미 지역에 사는 동문

은 서울대 미주총동창회의 존재감을 동

창회보를 받으며 느낍니다. 받아 보고, 

살펴본 후, “참여할까 말까”를 판단합

니다. 그래서 회보를 올바르게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문님들은 각 전공 분야의 큰 

전문가이시며 리더이십니다. 미국은 우

리 동문이 가장 많이 사는 외국입니다. 

여러 전문분야의 동문께서 동창회보

를 소중히 여기시고 좋은 글로 회보를 

통해 교류하시면 큰 열매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내주시는 소중한 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7월호를 위한 원고 전처럼 보내주시

고 7월 호 회보에서, 앞으로 보내주실 

원고 관련해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동창회

 가족 나들이 및 봄소풍

워싱턴 DC 동창회

지인들에게 나눠줬고, 이날도 참석자들에

게 선물로 나눠줬다.

김 회장이 한인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미교육문화재단과 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일을 함께 하다시피 하고 있는 김

씨는 지인들에게는 ‘음악광’으로 알려져 

있다. 

 

김명호씨의 설명회가 끝나고 ‘멋쟁이 치

과의사’로 알려진 윤성욱 동문이 ‘Pre-

lude from Suite for Solo Cello #1 by 

J.S. Bach’, ‘Romance (영화 “금지된 장난”

의 주제곡)’, ‘September by  M.D. Pujol 

(Argentina 음악)’등의 주옥같은 클래식 

기타연주를 들려주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여느 때와 

같이 간단한 음식 (김밥, 떡)을 나누며 담

소를 즐겼다. 그간 김밥을 책임져 온 김밥

아줌마(?)가 이달에 강의하랴, 김밥 준비

하랴 바쁜 가운데  Mrs. 이광호 동문이 수

고를 제공했다. 

SNU 시니어포럼은 관심있는 한인은 동

문이 아니라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공

개 프로그램이다.

 6월 세미나는 서울대 동문이며,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KOPRI) 

소장과 국제과학연맹 이사회(ICSU) 아‧

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워싱턴 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 

방문연구원으로 시애틀에 체류하고 있는 

이홍금 박사가 ‘우리나라 극지 연구활동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김재훈(425-786-7723)

워싱턴 DC 동창회

원고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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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45지구(오렌지카운티) 선거에 

출마한 데이브 민(한국명 민건기, 41 사진 

우) UC어바인 법대 교수가 북가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팔로알토 건 하이스쿨을 졸업한 민 교수는 

북가주서울대동창회 이사장인 민병곤(공

대 65) 민혜경(문리대 67) 동문 부부(사진 

좌)의 장남이다.

 

연방하원 45지구는 남가주 어바인과 터스

틴 등 한인 밀집지를 포함, 레익포레스트, 

미션비에호, 라구나힐스 등 지역을 포함하

고 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20%를 차지

해 민 교수에게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트럼프 대통

령과 동창)을 나와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민 교수는 계약법 및 금융 규제와 부동산 

대출 관련 법 전문가이다.

 

www.davemin.com에 따르면 민 교수는 

“45지구의 현직 의원인 미미 월터스(공화)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정

책들을 지지해 미국의 건국 가치가 공격받

고 있다”면서 “내 부모님과 수백만명의 이

민자들을 이 나라로 끌어들인 핵심 가치인 

포용, 다양성, 경제적 기회, 사회적 상승의 

원칙과 이상을 반영하고 증진할 대표가 되

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민 이사장은 “민 교수의 학기가 끝난 5월

말-6월초 북가주 지역에서도 후원회를 개

최할 예정”이라면서 “미주 전체 한인들의 

이익을 대변할 데이브에게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 이사장은 “아내와 함께 서울대를 졸업하

고 브라운대학에 유학중일 때 데이브가 태

어났다”면서 “미국내 대표적 진보 성향 싱

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

ican Progress)에 3년간 몸담았고 현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이 연

방의회 경제위원장을 할 당시 슈머 의원의 

보좌관을 역임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이어

왔다”고 밝혔다.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기술이

사로 은퇴한 민 이사장은 현재 인공위성 

설계 및 제작 전문 컨설팅사인 뉴브론사

의 대표이며 내셔널 세미컨덕터(National 

Semiconductor) 선임이사를 지낸 민혜경

동문은 브라운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Na-

tional Semiconductor 회사에서 일했고 현

재는 팔로알토 스쿨 디스트릭 스태프로 일

하고 있다. 

 

한편 미주 한인사회는 1998년 김창준 전 연

방 하원의원이 낙선한 이후 연방 상하원의

원을 배출한 적이 없다. 한인 2세인 로버트 

안(41, 한국명 안영준) 후보가 지난 4월 4

일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제34지구 연방하

원의원 보궐선거에서 2위를 차지해 6월 결

선에 진출해 한인 연방하원의원 탄생 가능

성을 높이고 있으며 데이브 민도 주류 정

치무대에 도전, 담대한 여정을 이끌어갈 예

정이다. 

민 이사장 부부는 다음과 같은 인사를 본 

동창회보에 전해 왔다: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원의원 선거 일정은 내

년 (2018) 6월에  Primary 가 있고 이어서 

11월에 본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은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보궐 선거가 시행

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Cali-

fornia District 34 (Los Angeles) 하원의원 

보궐 선거에서는 한국계 Robert Ahn 이 지

난달에 예비선거를 통과 다음달 6월 6일에 

본 선거를 앞두고 있읍니다. 

저희 부부는 1972년 대학원 학생으로 미

국에 온 후 동맹국 미국의 기회와 가치를 추

구하며 동시에 눈부신 고국의 경제적 성장

과 민주주의를 향한  Struggle을 목격하면

서 미약하나마 고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행

운도 누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왕 여기에 살게 되었으니 우리의 후손들

은 미국의 주인이 되어 살기를 바라며 그러

기 위해서는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큰 목소

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모로서 저희도 한쪽은 공화당을 다른쪽

은 민주당을 지지해 왔지만 한국계 이민과 

후손들의 사회 문제는 당의 이념과 크고 작

은 여러 정책 차이의 벽을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기회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이민 일세

를 부모로 가지고 있는 데이브는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이민 한국인 사회의 이익, 나아

가서는 고국 대한민국의 이익을 잘 대변해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선거는 45구에서 하지만 미 전역 어디서

나 후원할 수 있고 미 한인 사회 전체의 전

폭적 지지를 받는 강한 조직력으로 내년 6

월 예비 선거와 나아가 11월 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서나 지역의 지도적인 위치에 계실 

서울대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 합

니다.” 

민병곤(공대 65), 전혜경(문리대 67) 드림

이번 선거는 L.A. 남부 Orange 

County 지역 (District 45) 의 선거이

지만 후원은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

으며 한인을 국회에 보내는데 일조

하시고 싶은 동문은 volunteer나 여

러 형태로 도울 수 있고  정치 기부금

을 해 오신 동문께서는 https://dav-

emin.com/ 웹사이트에서 개인적으

로 Contribute하실 수 있읍니다.  미

국의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선거 Campaign을 돕기 위한 기부와 

지원 활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며 최

대 기부 액수와 기부자 자격을 엄격

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기부금

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 한인 사회 전체의 지지를 기반으

로 민주 공화 다수의 후보가 참가하

는 예비 선거 나아가 마지막 경쟁자

로 여겨지는 현역 공화당 의원과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

여지는 이번 선거에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동문동정 동문동정

동양화가 김현정(미대 08) 동문이 포브

스(Forbes)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대 이하 인물 30명(30 Under 30)

에 뽑혔다. 

가수 박재범과 제시카, 에릭남, 축구선

수 손흥민, 양궁선수 최미선 등이 포함

된 명단에 순수미술 분야에서는 김현

정 동문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포

브스는 선정 이유로 “작품을 통해 기

존 관습에 도전한 작가”라고 설명했다. 

 

한국 서울 여자의 이야기를 풍속화적으로 

풀어낸 ‘내숭’ 시리즈로 잘 알려진 김동문

은 선화예중·예고를 나와 서울대 미대에

서 동양화를 전공했고, 화가로서는 특이

하게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다. 

그의 ‘내숭’ 시리즈에는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 여성은 기구를 이용

해 운동하기도 하고 당구를 치며 삼겹살도 

구워먹는다. 여성의 얼굴은 작가 자신이다. 

 

또, 많은 작가들이 작품보다 자신을 드러

내는데 주저하는 것과는 달리 김 동문은 

자신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이다. 모든 소

셜미디어를 다 활용한다. 페이스북에만 

11만명의 팔로워가 있다. 인터뷰할 때도 

늘 곱게 한복을 입고 다니고 강연도 마

다치 않는다. 

2014년 첫 개인전에 이어 지난해 두 번

째 개인전을 연 김동문은 “미술의 문턱

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높은 관심을 갖고 

버클리대학 초빙으로 한국문학을 강의하

고 있는 권영민(문리대 67) 교수가 ‘문학

콘서트’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권영민 교수가 2012년 서울대

학교를 퇴직한 후 2년간 전국 각지를 돌

며 ‘문학콘서트’라는 대중적인 문학강연

을 했던 내용을 엄선해 실어놓았다.

  

‘문학콘서트’는 당시 인문학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연구실에서 평생 몰두해 온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

가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진행되었다.

  

서울의 ‘해냄’이 출판한 이 책에는 시인 윤

동주의 원고 노트를 소중히 간직해준 후

배 덕분에 윤동주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눈을 감은 후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숨겨져 있었

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본의 한국어 말살정책 시기에 미발표

된 시들을 ‘청록집’으로 탄생시킨 박목월

과 조지훈의 만남과 한용운의 신념, 이

광수의 고백과 변명 등 그간 우리가 알

지 못하고 있었던 비화도 들려주고 있다.  

 

 또 저자가 청계천 헌책방에서 정지용의 

‘백록담’ 초판본을 구한 이야기, 이상의 

소설 ‘실화’속 카페 ‘NOVA’를 찾아 일본 

신주쿠를 헤맨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관심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극작가,

시인, 미

술 평 론

가 등으

로 활동

하는 자

칭 ‘문화잡화상’ 장소현 (미대 65)동문이 

21번째 저서 <문화의 힘>을 한국의 열화

당에서 출간했다.

‘밖에서 들여다본 한국문화의 오늘’이라

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미술뿐만 아니

라 역사, 음악, 언어, 한류 등 한국문화 전

반을 저자 특유의 탐구력으로 파헤친 37

편의 글이 실려 있다.

유쾌한 언어로 현대미술 이야기를 풀어

냈던 전작 <그림이 그립다>, <그림은 사

랑이다>에 이은 3부작으로 기획된 이 책

의 큰 주제는 우리의 정신적 줏대를 바로 

세우자, 스스로를 사랑하자, 그러기 위해

서 뿌리를 튼튼하게 돌보고 북돋우자는 

것이라고 저자는 밝힌다.

“우리 문화가 건강해지고, 세계무대에 

당당하게 우뚝 서기 위해서는 그 일이 가

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믿습니다. 이 책

에 실린 글들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여겨

지는 것들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뿌리를 

더듬어 보자는 뜻의 물음들입니다. 묻고 

또 묻는 동안 땅속에 있는 거대한 뿌리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오

가며 활동하는 중견화가 백

연희(미대 64)작가가 5일 센

터 포 픽션(17 E 47th St. 6th 

fl., New York)에서 비영리 미

술인 지원단체 알재단(AHL 

Foundation 대표 이숙녀)이 

주최하는 ‘작가와의 대화’에 

초청돼 관람객들과 만난다.

 

서울미대를 거쳐 샌프란시스

코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수학

한 백 작가는 1975년 샌프란

시스코에서 가진 개인전을 시

작으로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서울, 샌프란시스코, 뉴욕을 

오가며 40여회의 개인전과 수

많은 그룹전을 통해 작품세계

를 소개하고 있다. 

작가활동 초반에 선보인 인

물과 도형을 함께 다룬 추상

작품과 건물과 빛을 소재로 

한 표현주의 작품들, 그리고 

최근에 천착하는 주제인 하늘

과 별, 우주와 건물의 평면도 

등을 다룬 작품들까지 고르게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서울대

학교 박물관, 호암 미술관, 서

울 시립 미술관, 국립현대미

술관, 뉴욕 한국문화원, 산호

세 미술관, 산타클라라 트라

이튼 미술관 등에서 작품이 

소장돼 있다.

 

이번 작가와의 대화에서 백 

작가는 대표작들과 작업방식

에 대한 심도있는 프레젠테이

션을 진행하며 미술애호가, 동

료작가들과의 질의응답을 통

해 창작에 관한 이야기를 이

어갈 예정이다. 

 5월 24일 오후에 Penn State University Great 

Valley 분교내의 ‘The Henry Gallery’ 에서  김금

자(간호대 63, 미국명 Alice Chung) 동문이 회장으

로 활동 중인 ‘Philadelphia Arts Connection (PAC )’ 

의 그룹전시회 오프닝 리셉션이 열렸다. 

PAC은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 화가들의 모임으로 이번 전시회에는 7명의 작

가들이 ‘Prism of Life’ 라는 주제로 각각 7점 씩을 

출품해 열번째 전시회를 갖게 되었다.

김금자 동문은 20년 전에 Pennsylvania Acad-

emy of the Fine Arts(PAFA)를 졸업한 후 7회의 

개인전 및 수십차례의 공모전에서 18번의 수상경

력과 그룹전을 해오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스켓치 

클럽’ 이사와 몽고메리 카운티 전문화가구룹 및 지

역의 여러 아트 클럽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다.

김 동문은 전시회를 맞아 “제가 48살때 그림을 그

리기 시작해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여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구상으로 시작한 화풍이 

최근에는 추상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 그림의 한 부

분에는 집(Home)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회의 주제인 ‘Prism of Life’ 역시 프리즘을 통해 반

영되는 다양한 색깔의 삶과 그 삶의 중심을 이루

고 있는 Home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림을 좋

아하시는 서울대 동문 여러분들도 나이에 상관없

이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서 삶

의 즐거움을 나누시길 바라며 권해 드리고 싶습니

다.” 라고 말했다.  김 동문의 부군은 정덕준(상대 

63, CPA) 동문으로 부부가 동문이다. 이번 전시회

는 8월 25일까지 석달간 계속될 예정이다.  문의: 

215-370-6651

(사진: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좌로부터 네번

째 김금자 동문, 맨 우측 정덕준 동문)

데이브 민, 연방하원의원 도전
District 45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김금자 동문 PAC 그룹 전시회‘백연희 작가와의 대화’
‘뉴욕 알재단’에서 열려

김현정 동문, 

포브스가 선정한 ‘30 Under 30’에 뽑혀

버클리 권영민교수 
문학강연집 ‘문학 콘서트’ 출간

남가주 극작가 장소현 동문

<문화의 힘>출간
의 모습이 조금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야무진 기대를 갖는 것이죠. 튼실한 열매

를 얻으려면 뿌리를 제대로 알고 보살펴

야 할 테니까요.”

출판사는 “특히 저자는 미국 로스앤젤레

스에서 오래 살아온 탓으로, 한 발짝 떨

어져서 숲을 조망하듯 한국문화의 오늘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동

시에 우리가 아무런 의문 없이 지나쳐 온 

세부적인 문화현상들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해답의 단서들을 제시하고 있

다. 학술서나 논문에서 엿볼 수 있는 묵직

한 주제보다 저자와 자유롭게 나누는 편

안한 대화 속에서 우리 주변의 문화에 대

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묻는 법을 발

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문화적 주체성을 가져

야 하며, 그 중심에 대중이 있음을 주목

하며, 웃음과 풍자가 뒤섞인 화법으로 대

중을 향해 끊임없이 말 걸기를 시도하고 

있다.

저자 장소현 동문은 모교 미술대학과 일

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

국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에서 극작

가, 시인, 언론인, 미술평론가 등으로 활

동하고 있는 자칭 ‘문화잡화상’이다. 그동

안 시집, 희곡집, 소설모음, 칼럼집, 꽁트

집, 미술책 등 21권의 저서를 발표했고, 희

곡 <서울 말뚝이> <한네의 승천>(각색) 

<춤추는 말뚝이> <사또> <어미노래> <사

람이어라> <사막에 달뜨면> <민들레 아리

랑> <김치국씨 환장하다> <오! 마미> <엄

마, 사랑해> 등 삼십여 편이 한국과 미국

에서 공연되었다. 제3회 고원문학상을 수

상했다.

<문화의 힘> 책값은 $20(송료 포함), 구

독문의는 (818) 621-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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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봉문학상위원회(회장 박윤수(공대 

47))는 올해 팔봉문학상 수상자로 조봉

완 교수(법대 53, 조지타운대 명예교수)

를 선정했다. 수상작은 지난 해 10월 발

간한 명성황후의 삶을 그린 영문역사소

설 『Murder in the palace(궁내의 살

인)』이다.

  

박윤수 회장은 “이번에 선정된 궁내의 살

인은 일본이 한일합병의 기초작업으로 

자행한 명성왕후 시해사건을 픽션을 가

미해 잘 표현한 작품”이라며 “외국인, 특

히 한인 주류세대들에게 일본의 한국 침

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팔봉문학상 위원회는 박윤수 회

장을 비롯 최연홍 시인(추천위

원장), 이영묵 소설가, 백순 박

사, 노세웅 시인, 박태영 조얼

씨구 회장, 한인섭 전 한국어

방송국장, 장수영 박사, 홍용식 

박사, 민병희 교수, 오인환 박

사, 윤경의-이정열 박사 부부

등 다수의 동문들로 구성됐다.  

 

수상자로 선정된 조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

께 팔봉 김기진 선생의 외동딸인 김복희 

여사가 기부한 상금 500달러가 수여된다.  

 

조봉완 교수는 경기여중과 이화여고

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도미

해 바나드 칼리지와 콜럼비아대, 조지타

운대를 졸업, 시카고 대에서 동양 역사

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시카고 로

욜라대 교수 및 메릴랜드 세인트매리 칼

리지와 메릴랜드대 부학장을 거쳐 조지

타운대 한국학 명예교수 등을 역임했다.  

 

시상식은 오는 20일(토) 오후 5시 비엔나

에 있는 한미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열린

다. 시상식에서는 수상작인 『Murder in 

the palace』 북 사인회가 열릴 예정이다. 

미술가 임이

섭(미대 54) 동

문이 한국전쟁

의 경험과 삶

의 체험을 실

은 ‘Prayer for 

Peace’를 출간

했다.

금년에 84세

가 되는 임 동

문은 6.25전쟁 

때 북한과 남

한의 군인으로 복무한 특이한 경험을 하

고, 미국에서 평화의 일꾼으로 평화 미술 

작품을 전시하며 평화를 위해 기도해 온 

체험을 “Prayer for Peace”라는 영문 자서

전으로 출간하였다.  뒤늦게 그의 자녀들

과 미국인들에게 잊혀진 한국 전쟁의 실

상을 증언하고 한반도에서 지금 어느 때 

보다 절실한 평화를 위해 기여하고자 저

술하였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임이섭

씨는 17세로 북한의 압록강 근처에서 고

등학교를 다니던 중 인민군에 징집되어 

경상남도 남해안까지 행군하여 내려 왔다. 

진주 남강에서 미군의 반격 때 갑작스러

운 공격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난 뒤 

인민군복을 벗어 버리고 충청남도에 살고 

있던 친구집을 찾아 가던 길에 지방 보안

대원에게 붇 잡혔다.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한 임이섭씨는 감방에서 밤새 울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애원하였다.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다. 그곳에 진군

한 국군의 부대장이 임이섭씨의 고향 선

배 형님으로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졌다. 

그 부대장은 임씨를 국군에 임시 편입시

켜 주어 북진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이 책

의 표지는 “형제의 상”이라는 동상으로 서

울 전쟁 기념관에 건립되어 있는데 임씨

의 경험 그대로 표현된 것이다. 한국 전쟁

은 한국의 형제들간에 싸운 비극이었다는 

것을 증언한 것이다. 

그 뒤 국군 복무 중에 불행하게도 결핵

병에 걸려 군 병원에 이송되어 고통과 상

심 속에서 치료를 받았다.  감사하게 회복

은 되었으나 군에서 제대를 당하여 상이 

군인 요양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 교

회에서 세례를 받고 기도의 생활을 시작

하였다.  임씨는 갈급하던 학원으로 돌아

가 고학하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

하였다.  1963년 미국 유학을 와서 시카고

에서 미술대학원을 졸업하는 중에 가정을 

이루어 두 딸을 갖는 축복을 받았다.

1997년에는 ‘치유와 화해의 모임’ 이라

는 단체를 대표하여 임씨는 보통 사람의 

자격으로 평양에 가게 되었다.  회담은 아

무런 결과가 없었지만 50년 만에 북한에 

사는 그의 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때 

그는 가족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의 형님과 어머님은 오래 전에 강제수용

소에 끌려 간 뒤 소식이 끊어졌다는 것이

었다.  그럼에도 그는 북한과 북한 백성들

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평

양에서 돌아와서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북한 의료선교에 헌신하였다. 또한 아프리

카, 멕시코 등지에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

였으며 우간다에서는 그곳 아동들과 평화 

미술교실을 실습하였다.

2001년 뉴욕에서 일어난 9.11테러 사건

은 임씨를 재각성시키어 그가 받은 미술

의 은사를 하나님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헌신 하기로 다짐하였다.  그는 평화를 위

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평화 미술 전시 활

동을 시작하였다. 임이섭씨는 한국의 평화

와 통일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꼭 이루

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평화를 위한 기

도와 헌신을 계속해 왔다. 이 책은 그의 평

화를 위한 기도문이며 또한 그가 받은 풍

성한 은혜들을 감

사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 책은 Ama-

zon.com에서 on 

line으로 구입

하거나 Kobo나 

Barnes & Noble 

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인 미술인으로서 알재단의 지원을 

받게 돼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뉴욕의 비영리 한인미술인 지원단체 알

팔봉문학상 수상자 
조봉완 동문 선정

임이섭 동문  ‘Prayer for Peace’  출간 
The Saga of A Korean War Survivor  

나는 1932년 평

안북도 영변군

(寧邊群, 그 지

방 발음으로는 ‘넹벤’)내 ‘청천강(淸川

江)’ 북쪽  어느 산골 농가에서 태어났

다. 그러니 산골놈은 분명히 산골놈이

다.  그러나 바로 청천강 건너 남쪽 평

양에서 저 북쪽 암록강 가까이까지 운

행하는 ‘만포선’이라는 기차 선로가 있

기에 촌놈은 촌놈이지만 ‘강 촌놈’은 아

닌가 한다.  

나는 1945년 8,15 해방되던 해 봄에 일

본 정권하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

학교에는 갈 엄두도 못내고 가사를 도우

며 살았다.  그 사이에 생겨난 온 인류

의 해방자(?) Stalin 대원수와 우리 민족

의 태양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장군’

의 공산당 세포조직에 의해 행해지는 “김

구, 이승만, 또 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

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주먹을 휘두

르는 시위(데모)에 우리 가정의 대표로 

참여하면서 지냈다.  이런 데모에는 한 

가정당 한명씩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은 1947년 4월 초 38

선을 넘어 서울시 돈암동 시장 한쪽에 

살면서 나는 톱과 도끼로 장작(火木)을 

패고 숯(木炭)을 팔며 집안 생계를 돕고 

있었다.  하루는 당시 육사(陸士)에 다니

다 주말 외출을 나와있던 나의 매형(누

님의 남편)이 나에게  “종룡아! 너 나가서 

Lux 비누 한장만 사다다구!” 이렇게 말

했을 것이다. 그런데 판 무식(無識)한 나

는 이 ‘Lux’라는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 영어인지 로시아 

말인지, 도무지 알아 들을 수가 없어서, 

나는 ‘뭣을이요?’하고 우리 매형을 멍하

니 마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 

때 우리 매형인 자기 四寸 兄을 보러 와 

있던 四寸 동생이 자기가 나가 사 온다

면서 벌떡 일어나 나가서 세수 비누 한

장을 사 오는데, 그것이 Lux 세수비누

이었다.  

 

나는 한글의 ㄱㄴㄷ 같은 영어의 A BC 

도 모르는 무식한 내 형편이 얼마나 창

피하게 느껴지고 “이런 ‘판 무식한’ 나

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하는 생각

으로 설움이 복받쳐 올라와서 집 밖으

로 튀어나와 돈암시장 공동 변소의 7~8

개쯤 있는 대변용 칸 중 한 칸에 들어가

서 울음소리를 억지로 죽여가면서 아마

도 한 20~30분은 울었다.  그리고 결심

했다.  “내가 죽어도 이놈의 영어 공부 좀 

하리라!”하고.  그리고 나의 매형에게 말

했다.  “영어에도 ㄱ ㄴ ㄷ 같은게 있을거 

아니요!  그거 나 좀 가르켜 줘요!”  그랬

더니 영어의 A B C --- X Y Z 알파베

트의 필기체와 인쇄체 그리고 대문자와 

소문자를 써서 주면서 몇번 따라 읽어보

라고 하였다. 그 후 나는 6개월에 1학년

씩 올라가는 야간(夜間)의 속성과(速成

科) 중학과정을 꼭 6개월을 다니며 죽어

라하고 공부를 하였는데 그 6개월이 끝

나자 마자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났고 나는 7월 하순 어느날 새벽 3시쯤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이민군 빨찌산(유격

대)과 보안서원에 의해 의용군(義勇軍)

으로 붙들려 나갔다.  그 때 우리 3000여

명은 평양 북동쪽 약 100리쯤 대동강(大

同江)변에 있는 그 유명한 江東 政治 學

院(게릴라 즉 유격군 훈련소)이라는 곳

에 가서 인민군 제 99연대(聯隊)로 편성

됬고 나는 제3대대 박격포(迫擊砲) 중대 

제 3소대에 배속되었다.  

   

이 99연대는 전시에 신설되는 부대이

었는데 우리 박격포 중대에는 중위(中

尉) 계급장을 달은 ‘중대장’과 ‘문화부 중

대장(평양 공산당 직속인 사상 교육 책

임자로서 중대의 실권자)’이 있고 소위(

少尉) 계급장을 달은 3명의 3개 소대장

이 있었다.   여기 중대장은 ‘김일성 대

학’ 상급생(3,4학년)이며 제1소대장과 

제2소대장은 ‘김일성 대학’ 하급생(1,2

학년)에 재학 중 전시에 동원된 학생들

이라고 들었다.  내가 속한 제3소대장은 

전투 중 부상당하여 후송되어 치료된 소

위였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이들은 모

두 함경도 출신자들이었다.  평안도 소

재 군 부대에는 함경도 출신 군관(軍官,

장교)들을, 함경도 소재 부대에는 평안

도 출신 군관들을 배치하여 사정(私情)

에 의한 부정(不正)을 막기 위함이란다. 

이제 이 글의 본론으로 들어가 본다. 

(1) 북조선 인민군은 *사상(思想)교육

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며 *그 당시

에는 미국 공군의 공습이 심해서 인민군

은 야외훈련을 못하고 산위 큰 나무 그

늘밑에 펄적하게 주저 앉아서 문화부 중

대장의 ‘정치상학’이라고 부르는 ‘사상

교육’을 듣는 척이라도 해야됐고 *잠을 

재우지 않고 사기(士氣)진작을 위한 군

가(軍歌)를 한없이 부르곤 했다.  배는 

고프고 잠을 못자서 졸려 죽갔는데! 

평안남도 진남포 어느 산골에 주둔하

고 있을 때의 일이다. 이 날도 어느 큰 

나무 밑에 펄적하게 주저앉아 그 지루한 

정치상학을 듣는 척 하고 있었다.  하두 

지루하여 몇달 전까지 공부하던 영어 단

어를 머리속에 되새겨보며 썩은 나무가

지를 꺾어가지고 흙바닥에 Wednesday, 

Beautiful 등 spelling 외우기가 좀 까다

로운 단어들을 긁적거리고 있었다.  그

런데 갑자기 등뒤에서 “동무, 

공부 많이 했슈다레” 하는 함

경도 말투가 들려온다.  나는 

깜작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제

1소대장 동무다. 나는 유구무

언(有口無言)일 수 박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유산계

급(有産階級)과 함게 유식계

급(有識階級)을 인민의 원수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한마디말

한종룡(사대	54)

LUX 비누 한 장

고태화동문 알재단 현대미술 공모전 ‘금상’

라고 입에 거픔을 물고 부르짖으며 *거

기다가 나의 고향은 거기서 그리 멀지않

은 곳이다.  그러니 나의 고향에 조회해

서 우리 가정이 그들이 그처럼 위대하다

는 김일성 장군과 인민을 배반하고 38선

을 넘어 월남한 민족 반역자의 가정이라

는 사실을 알게되면 나는 영락없이 죽을 

수 밖에!  그런데 이 김일성 대학생인 제

1소대장은 그 이상 아무 말이 없다. 

(2) 이 날은 새벽 3:00AM ~ 5:00AM시

의 2시간 산중 오솔길에 보초(步哨)를 서

고 있었다.  미국놈들과 남반부(南半部) 

국방군놈들의 spy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이란다.  사상교육과 군가부르기로 

항상 잠이 부족한데 더욱이 이 새벽 3 ~ 

5시이니 오죽이나 졸릴 시간인가!  나는 

보초 근무 중에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 

보초가 와서 잠을 깨어보니 나의 총(銃)

이 없어젔다.  이제는 정말 죽게됐다고 

생각할 수 박에.  그런데 중대에 돌아오

니 그 제1소대장이 아무 말 없이 나의 총

을 건네준다.  이 제1소대장이 야간 순찰

을 돌다가 내가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않

고 슬그머니 총을 가지고 갔다가 돌려 준 

것이다.   단 한 마디의 말도 없이. 

1950년 10월 중순 우리 부대는 서해(황

해)방위로부터 평양방위로 임무가 변경

됐나보다.  평양 동북쪽 대동강 남쪽 기

슭에 포진하였다.  UN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해 오기 때문이었겠지.  그런데 우리 

박격포 중대의 장비는 82mm 쏘련제 박

격포(迫擊砲)고(미제는 81mm), 우리 중

대는 3개소대로 이루어지며 1개 소대는 

3개분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중대는 9개분대이며  또 1개 분대당 박격

포 1문(門)식 운용되므로 총 9문의 박격

포가 있어야 정상인데 그 당시 우리 중대

는 단 1문의 박격포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대 병력은 쏘련제 장

총(長銃)과 수류탄(手榴彈) 2발씩을 가지

고 보병(步兵)으로서 강 건너 적과 마주

보며 대동강 북쪽 강변을 따라 10~20M 

간격으로 개인호(個人壕,fox-hole)를 파

고 있었다.  다행이 내가 배치된 곳은 토

질이 아주 연한 모밀(냉면 재료)밭이었

다.  가능한 한 좁고 깊게 파야 적의 포탄

이 떨어지더라도 맞아 죽을 확률이 적겠

다는 생각과 ‘아마 이 곳이 나의 무덤이 

될 것 같다’는  잡념(雜念)을 

머리 속에 굴리면서.   그런

데 중대 연락병이 오더니 ‘

나를 중대장이 부른단다’.  

중대장에게 갔더니, 단 하나

박에 없는 박격포를 운용할 

분대의 제3포수(砲手)로 나

를 명한단다. 

이 박격포는 직사포(直射

砲)가 아닌 곡사포(曲射砲)

이므로 적군을 마주 보지않

고 산 뒤에서 산 넘어 적진을 향해 포격

을 하기 때문에 맞아 죽을 확율이 비교

적 적을 것은 상식이다.  나는 지금도 생

각한다.  중대원들 대부분은 다 나보다 

건장한 20대 장정들인데 어떻게 중대장

은 만18살 완전히 자라기도 전인 애송이

같은 나 韓 00를 지명했을가??  나는 나

를  크게 공부를 하였거나 또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혹시 자기 동생과 같아서 

죽기에는 아까운 아휘로 보고 같은 함경

도 출신 김일성 대학 선배인 중대장에게 

나를 추천하였을 것 같은  제1소대장의 

덕분으로 생각한다.   

 다음날(10/19/1950) 평양 가까이 대

동강 하류 우리 99연대 제1대대의 방

위선이 붕괴되여 UN군이 대동강을 건

너오게 되었고, 우리는 등 뒤로는 UN

군 보병과 공중으로는 미 해병대의 속

도가 느린  Propeller 전투기의 끈질긴 

공습을 받아가며 후퇴하고 있었다.   후

퇴 행렬은 산꼴 오솔길이나 논 밭두렁

으로 걸어서 질서없이 도망하는 것이다.  

우리 부대는 중앙(평양)으로부터의 보급

이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으며 인민군

은 민간인의 식량을 탈취해 먹는 것은 

엄히 금지돼 있고  워낙 부대원의 수가 

많아서, 몹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

다. 그래서 나는 그 지방에 있는 호콩(땅

콩, peanut)밭에서 땅콩을 뽑아 먹으면

서 가다가 시퍼런 대가리를 삐죽하게 땅

위로 내 밀고 있는 김장 무밭이 보이기

에 그 무를 한개 뽑아 먹으면서 걸어가

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등뒤에서 ‘동무!’라고 누

가 부른다.  뒤를 돌아 보니 오른손에 권

총을 빼든 제1소대장 동무다. 등 뒤에 적

군의 추격을 받으며 후퇴하는 부대의 군

관(장교)은 권총을 빼들고 전사(戰士,士

兵)들과 섞여서 도망간다. 그리고 그 제

1소대장은 나에게 말한다. “동무가 인민

을 위한 인민군대요? 인민을 위한 인민

군대가 어떻게 인민의 재산을 침범한단 

말이요!”  그러니 나의 손에 들려있던 무

대가리는 맥없이 땅에 뚝 떨어질 수 밖

에. 그런데 이 제1소대장의 오른손에 들

러있던 권총은 나를 향해서 ‘꽝’하지 않

았다. 아마 이 제1소대장은 앞날이 九萬

里같은 ‘나’라는 아휘의 장래를 생각했

던지 그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의 후퇴

의 걸음을 재촉해갔다. 나는 그의 등뒤

로 고개를 푹 떨어뜨린 채로 따라 걸어

갔고.   

 

근 70년을 지난 지금도 이 때를 회상

할 때마다 나는 병력이나 장비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월등하였던 장개석(蔣介石)

의 국부군을 대만(臺灣)이란 한 작은 섬

으로 몰아내버린 중공군의 모택동(毛澤

東)의 말 한마디를 실감나게 되씹어 보

곤 한다. “물에서 사는 ‘물고기’는 산 등

성이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하였다는 그 

말 말이다.  사상(이념,정신)교육과 군기

(軍紀)를 말한다.  

나는 여기에 몇가지 happenings를 적

었지마는 이들의 근본 동기는 그 때 그 

Lux 세수 비누 한장에 있으며, 1950년 

한국식으로는 19살이요 서양식 나이로

는 18살의 어린 나이에 죽지않고 생존

하여 후일 서울대 동문 명단에도 오르게 

되고 50년 가까이 이곳 미주생활을 하는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것도 1948년 어

느날의 그 ‘Lux’ 비누 한장인 것으로 생

각된다는 말이다.

1211	고지	전투중인		인민군

재단(AHL Foundation)이 주최한 2017 

현대미술 공모전 금상 수상자로 판화 설

치미술가인 고태화(미대 92) 작가가 선정

됐다.

고 작가는 서울대 미술대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뉴욕에서 활동 중인 작

가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실크스크린 목판 

등 전통적인 판화기법으로 제작된 이미지

를 접고 자르고 겹쳐 입체적으로 만드는 

판화 설치미술 작품으로 금상을 받았다.

16일 알재단의 이숙녀 대표, 류은애 이사

장과 함께 본사를 방문한 고 작가는 “이번

이 공모전에 작품을 접수한 지 10년째 되

는 해인데 상을 받게 됐다”며 “한인 미술

인들을 개별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없

는데 알재단이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 작가는 오는 10월 상금과 함께 첼시

의 ‘파리스 고 파인아트

(Paris Koh Fine Arts)’ 갤

러리에서 은상.동상 수상자

들과 그룹전의 기회를 갖는

다. 시상식은 11월 3일 알

재단의 연례만찬과 함께 진

행된다.

 

 이숙녀 알재단 대표는 “한

인 작가들의 세계적인 도약

을 위해 알재단이 해 오고 

있는 노력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4회째를 맞

은 현대미술 공모전에는 약 

100명 작가들이 작품을 접

수했으며 심사는 샤론 맷 

앳킨스 브루클린 뮤지엄 전

시.기획부 부디렉터와 미셸 

윤 아시아소사이어티 뮤지

엄 큐레이터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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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연례 하계 야유회(6/17/2017)
2017 년 6월 17일 (토) 1 1:30am

Busse wood Forest Grove #30

2017년도 남은 행사 계획
6/17  동창회 임시 총회 (정관 개정)

6/23  미주총동창회 평의원회의, Boston

10/29  제 2 차 이사회

12/03   총회 및 연말 파티,  

           At Drury Lane Conference Center

5. 동창회가 해온 일 중 자랑스러운것은 시니어 모임
인 골든클럽과 관악클럽이 있다.
 골든클럽: 65 세 이상의 동문의 모임인 골든클럽은 

매월 첫째 목요일 Adington Heights 소재 EIIy’s Pan-

cakeHouse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

고 있다. 금년 1 월 5 일에는 신임 정승규 회장이 주재하

는 첫모임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7 명의 동문 및 가

족이 참석하였다. 이 모임에서 2017 년도 골든클럽의 예

산안과 사업 계획안이 통과되었다.

Golden CIub 2017년 사업계획안 

1) Monthly Meeting Schedule

2) Long Trip PIan (7박 8일): AIaska Cruise

3) Seminars: 3 Seminars planned and Date/Time, 

    Topic, and Speaker to be announced later

4) Spring Short Trip (2박 3일): Lawn Lodge Resort, 

    WI (5/9 -5/11)

5) Day Trip: BIueberry Picking (7/12 수)

6) Annual Party: 11/16 (목)

 

   관악클럽 :관악 Club (회장 정성일)은 첫 모임에 8 회

원이 참석하였지만, 현재 40 명이 참석하는 큰 발전을 하

였다. 관악 모임은 2 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저녁식사와 친

교를 나누고 있다. 관악 CIub은 매달 친목 골프모임을 가

지며, 작년부터는 동창회 추계 Golf 대회를 주관하고 동

창회 하계 야유회도 준비한다. 

6. 시카고의 명소는 
Chicago Architecture River Cruise
Cruise down the Chicago River to see the city’s 

famous architecture on this 75-minute tour. With 

commentary from your 

onboard guide, watch the 

spectacular skyline glide 

by, including more than 

40 notable buildings like 

the Aon Center, the Wrig-

ley Building and the John 

Hancock Building. Cover 

all three branches of the 

Chicago River, passing 

the East Bank Club, the 

old Post Office Building and the Willis Tower (for-

merly known as the Sears Tower).

MILLENNIUM PARK #1 Attraction 
With 25 acres of awe-inspiring landscape, breath-

taking architecture and an iconic collection of pub-

lic art, Millennium Park is Chicago’s premier green 

space. 

Millennium Park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season in 2014 and continues to present dozens of 

free events and programs including art installations, 

outdoor concerts, films screenings, alfresco workouts 

and more. 

All year round, “The Bean” is an iconic draw for 

visitors and locals alike. Take a picture in front of 

Cloud Gate, the official name for the massive, stain-

less steel structure that’s become Chicago’s signature 

landmark. In its mirror-like surface you’ll see not 

only your own reflection but the downtown skyline. 

During the winter months, lace up your skates for 

ice skating amid twinkling tree lights at the McCor-

mick Tribune Ice Rink. Or escape into Lurie Garden, 

an urban oasis that pays homage to Chicago’s motto 

— “Urbs in Horto,” or City in a Garden.

In the warmer months, spread out a blanket in front 

of the award-winning Pritzker Pavilion for a live 

performance. Cool off by splashing around in Mil-

lennium Park’s Crown Fountain, a shallow reflecting 

pool bookended by 50-foot towers. Grab food and 

drinks at the alfresco patio Park Grill, or burn off 

those calories during a Saturday morning workout on 

the Great Lawn.

7. 동창회 운영에 어려운 점?
회원의 고령화와 (미국이민 감소추세에 따른) 신입회원 

감소

8. 장학위원회’ 와 ‘나눔위원회’에 대한 의견
이번 평의원회의에서 

progress report 가 배포

되었으면 합니다.

 

 9. 기타, 하고 싶은 말
각 지부의 동창회명부가 

update 되고 상호 교환이 

되어 타지역 동문과의 원

할한 소통을 기대해 본다.

1. 동창회 설립과 연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Chicago Area (“the association”) was created in 1982 

by the SNU Alumni in Chicago area to promo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alumni, to support SNU and 

to provide scholarships. The association was incor-

porated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 

Inc. - In Chicago Area” in the state of Illinois pursu-

ant to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Not for Profit 

Corporation Act” of the State of Illinois. The associa-

tion was approved as not-for-profit organization by 

Internal Revenue Services.

 

2. Cover 지역
 시카고를 중심한 일리노이 주, 위스콘신 주, 인디애나 

주와 미시간 주의 일부입니다.

 

3. 동문 숫자와 연령분포도 ,이메일 확보
5월호에 공지한대로 새 명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작

은 600 명쯤으로 명부에는 450-500 개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행사(Picnic)에는 120 명 정도 모이고, 

산하 Golden Club 의 monthly meeting 에는 70 명까

지, 2개월마다 모이는 관악모임은 40 명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Email 주소는 280개가 확보된 상태이고 연령분포는  20

대에서 90 대까지로 넓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4. 동창회의 그동안의 활동 상황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어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듭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창회 공식 활동을 추려보아도 다음과 

같습니다.

장학금 관리위원회 모임(1/29/2016 & 4/7/2017)
이 모임에는 장학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Morgan Stan-

ley Wealth Management 의 Financial Advisor Jefhcy 

Piwnicki 가 참석해 동창회 장학기금 관리에 대해 자세

히 설명하고 조언을 해 주었다. 동창회 장학금에 대하

여 심도 있는 토의를 한 결과 종전의 managed mutual 

funds 를 정리하고 관리비용이 저렴한 non-managed 

ETFs 로 전환했다. 2016 년 1 월 1 일 $117,828 였던 장

학 기금은 여러 동문들의 적극 후원과 미국 경제회복의 

결과로 금년 3 월 10 일 현재 $125,899 이다.

제 1차 임원회 (2/12/17, 우리마올)
한경진 회장 취임 첫 임원회가 우리마을 식당에서 35 명

의 임원 및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회장의 

인사와 임원들의 소개에 이어 2017 년 동창회 행사(동창

회원 친목 Golf 대회, 야유회 등) 계획안 및 재정안에 대

해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결정된 사항들을 3 월 12 일 

제 1 차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제 1차 이사회 Drurv Lane, Oakbrook (3/12/17)
시카고 지역 동창회 제 1 차 이사회가 45 명의 이사와 

회장단 및 그 가족까지 모두 72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경

진 회장의 주재로 개최되었다. 2017 년도 동창회 행사 활

동에 필요한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들이 통과되었고, 각 

분과위원회와 동창회 산하 단체들의 행사 계획 및 활동

보고가 있었다.

2017년 - 2019년 Chicago 동창회 신임 이사 및 동창회 

제반 업무를 담당할 회원과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선출하였다. 이에 따라 New directory, Picnic, Bylaws 

임시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들이 선출되어 인준받았다.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 Newsletter 5 발행(사진참조)

제 1차 seminar (3/16/17 장충동 식당 회의실)
Golden CIub (회장 정 승규) 회원 38 명이 참석한 제 1 

차 Seminar 에서 University of IIIinois at Chicago 정

치학과 최승환 교수가 ‘Trump 대통령과 한반도 안보 문

제’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안보 현안에 관한 동문들의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진 유익하고 흥미로운 행사

였다.

동창회 춘계.추계 GOLF 대회
2017 년 춘계 GOIf 대회가 다음과 같이 열렸다.

일시 : 2017 년 5 월 20 일 (토) 1 1:30am(도착)

장소: Willow Crest G.C. at Oak Brook Malriott 

또한, 지난 해부터 관악클럽 동문들이 주관하기 시작한 

추계 Golf대회는 금년 9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 확정됩니다. (문의 김훈태 총무 224-392-

5613 / ht2shin@yahoo.com)

시카고
Chicago

360 Observation  Deck  Architecture River 
Cruise

Grant Park  Millennium Park Museum of Science Navy Pier Shedd Aquarium The Magnificent Mile University of Chicago

지 부
소 개

단과대학동창회장
간호대 박상연(간 69)
공대 김동희(공 66)
문리대 최희수(문 67)
미대 박인숙(미 69)
사대 김동엽(사 86)
수의대 곽영로(수 72)
농대 김중환(농 66)
음대 김연화(음 68)
의대 김준우(의 76)

현 임원진: 2016.1.1-2017.12.31
회장 한경진  
수석부회장  홍혜례
부회장  정승규 정성일 
총무  김훈태
재무     유석천 
기획 김동희  신택수
감사     김호범 박연희  
사진  임현재
WebMaster  김호범 
GoldencIub회장  정승규
관악클럽 회장  정성일 
장학금관리위원장  구경희
차기회장선발위원장  정승규 
장학생선발위원장  한경진
Newsletter 간사  김정주 김현석 김훈태 박계영 
특별 간사  박장열 장영수
고문  구경회 김사직 김영호 김용주 
 박영규 송순영 이승자 이용락 
 조대현 한의일

 초대 1982 이기억(문41)

   2대 1983 김현규(의47졸)

   3대 1984 문병훈(사47)

   4대 1985 설상수(문52)

   5대 1986 강수상(의46)

   6대 1987 이용락(공48)

   7대 1988 김봉현(법51)

   8대 1989 최일주(공51)

   9대 1990 배영섭(의52)

10 대 1991 서승환(치57)

11 대 1992 송순영(문52)

12 대 1993 송재현(의46)

13 대 1994 강화영(문52)

14 대 1995 박영규(농57)

15 대 1996 이한식(사53)

16 대 1997 소진문(치58)

17 대 1998 박창만(공56)

18 대 1999 구경회(의59)

19 대 2000 김정주(문60)

20 대 2001 조대현(공57)

21 대 2002 한재은(의59)

22 대 2003 장기남(문62)

23 대 2004 전현일(농62)

24 대 2005 강영국(수67)

25 대 2006 박연희(간61)

26 대 2007 이승자(사60)

27 대 2008 정   호(공62)

28 대 2009 노영일(의62)

29 대 2010 이영우(문66)

30 대 2011 김사직(상59)

31 대 2012 김영호(의69)

32 대 2013 한의일(공62)

33 대 2014 김호범(상69)

34 대 2015 김용주(공69)

35 대 2016 정승규(공60)

36 대 2017 한경진(상59)

역대회장:

야유회 이사회 관악클럽 미식가클럼 골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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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종삼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1952, 1953년 부산에서 피난 생활하며 

남녀공학 하는 중학교 때였지요. 그 당시, 

이종삼 씨는 수학반 반장이었고, 그 해 여

름방학, 수학반이 해운대로 수영하러 갔

을 때, 따라가서 인연이 된 것이죠. 

저는 그때 중학교 무용반 반장이었고, 

학교 시간이 끝난 후 무용반들이 과외로 

모여서 연습도 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좋은 즐거울 때였거든요. 그때 국악원에

서 김천흥 선생님을 초청해서 한국춤의 

basic step을 정식으로 배우기도 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대한민국 민속

춤의 국보로 계셨다고 하더군요.

해운대에서 다녀온지 2-3개월 후에, 피

난민들이 다들 서울로 올라갈 준비에 바

빴고, 학교도 서울로 옮기고, 저희 식구

도 다시 소격동으로 환도했답니다. 학교

는 용두동에 있는 서울대학 소유의 건물

에서 1년 다닌것 같아요. 그러다 을지로 

5가에 있는 건물로 옮겼지요. 용두동에서

(종로에서 동대문 지나 전철을 갈아타고 3

정거장을 지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

교 다닐때 이종삼씨는 학교에서 전철건

너 하숙집에 살며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

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일기예보도 

없어서 하늘을 처다보며, 구름이 끼었으

면 비가 올거라 추측하고 구름이 말짱하

면 우산이 필요없다고 추측할 때였으니

까요. 아침에 말짱하다가도, 학교에서 공

부 끝나 집에 갈 때면 비가 쏟아지는 일

이 빈번했거든요. 그럴때면 친구인 안응균

씨(음대 54), 나, 가정교사 학생 중 한명을 

시켜 우산을 가지고 Hallway에서 학교 끝

나기를 기다려서 우산을 전하곤 했어요. 

그후 저는 고등학교 학생이고 이종삼씨

는 서울대 학생이었죠. Bus 탈 돈도 아끼

느라 걸어서 (왕복 2시간) 소격동의 뒷골

목에서 ‘삼덕’이 하고 외치면, 저는 그것

이 내 이름(암호)라고 알고, 밖에 뒷 골목

에서 (우리집 뒷 골목이 의전 병원이었어

요)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식구들과 무

슨일을 하느라 ‘잡혀서’ 나가지도 못할 때

도 여러번 있었답니다. 그럴때마다 ‘삼덕’

이가 나오지 못하면 기다리다 집으로 돌

아가곤 했대요.

또, 한번은 뒷골목도 불편해서, 저의 영

어반 정윤 선생님 집 골목에 가서 선생님 

셋방의 문을 두들겨 “우리 어쩌다 만나, 

갈데가 없어서…” 라는 이유를 대고 대접

을 받은 때도 있었답니다.(지금 생각하니, 

선생님 부부가 시침이를 떼고 얼마나 웃

으셨을까?....) 

또 한번은, 학교에서 수학시험을 되게 

못쳐서, 집에 와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

는데 이종삼씨가 수학선생님과 술, 담배

를 하면서 고향이야기 하다가 선생님이 

채점을 도와 달라 하는 판에 저의 시험지

를 채점하면서 지우개로 답을 고쳐서 46

점을 64점으로 올렸다는가 봐요.

저의 사랑은 불타는 열정이라, 그이가 

사는 동네 쥐잡아 먹는 고양이까지 부럽

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고양이는 내가 

그리는 애인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의 ‘이’ 나 ‘

벼룩’이가 부럽기도 했어요.  저의 상상은 

끝이 없었으니까요.

한번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종로1가에

서, 저는 광화문쪽에서 안국동으로 집에 

가는 길이고 이종삼씨는 광화문쪽으로 

걸어오는 길에 마주쳤지요. 저는 학교 교

복을 입고, 모른척하고 재빠르게 걸어 갔

거든요(뛰다시피) . 나중에 그 순간을 몇

년을 두고두고 이야기하더군요. 자기는 

나를 생각하던 중에 만나게 되어 반가워

했더니 모른 채 재빨리 가더라고, 내 마음

이 변했는가 의심을 하며 고통이 많았다

고 여러번 이야기하더라구요. 나는 나대

로, 남자와 이야기를 했다고 누가 학교에 

고발하면 퇴학깜이 될까봐….

하여튼, 그러다 이종심씨는 유학길에 나

섰거든요. 저는 의과대학에 입학이 되어 

1년 2개월을 다니면서 학생 생활하다가 

저도 1957년 6월 4일(서울시간)에 어머

니 덕에 유학길에 들어선 것이죠. 의과대

학시절 매주 편지가 오고가고 끊임없이 

연락했어요. 그때 저의 어머니는 미국유

학생(1948)으로 SF State College 에서 

Economics에서 BS를 1954- 1955경에 

받았어요. (Google에서 Sonia S. Suk 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서로 편지 연애하는 동안 

Temptation도 많았고 애타는 때가 한이 

없었답니다. 제가 S.F.에 6월 4일 저녁에 

NW 비행기를 타고와(울어서 눈과 얼굴

은 퉁퉁 부었고, 그 시들은 꽃다발을 그

대로 품에 안고 …철 없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어머니의 S.F. APT 문을 열려고 할

때 전화 소리가 요란히 나더라구요. 급히 

어머니가 서둘러서 문을 열고 전화를 받

으니 이종삼씨의 전화였지요.

내가 저녁 도착한다고 해가 지기도 전

부터 여러번 전화했대요.  도착한 여름에, 

저의 정신을 딴데로 쏠리게 하기 위해, 

어머니의 Plan으로 S.F. 총영사로 계시던 

주요한 총영사님(이승남의 젊은 시대, 식

당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께서 나를 데리

고 Sacramento로 운전해 갔답니다.

그때 CA Governer인 Brown의 VIP 

TABLE에 ASSIGN 된, 이름표 있는 좌석

에 앉아 인상 깊은 식사를 했답니다. 그

때 이종삼씨는 온갖 USED TEXT BOOK

과 팔 수 있는 물건은 몽땅 팔아서 Grey-

hound Bus 비를 마련해서 나를 만나러  

S.F. 에 가니, 저는 Sacramento로 떠난 

후였거든요.

그때도, Bus를 타고 내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저는 Official 행사가 끝나는 대

로, 잠자는 시간에 몰래  만나곤 했어요. 

1957년 가을학기에 L.A.에 있는 조그마

한 학교에서Full Scholarship으로 기숙

사에서 살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온 세상에 결혼한 집안들이 수두록하지

만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껴안고 사는 부

부가 몇이 되는지..

저는 첫사랑의 영화를 참으로 눈물 흘리

며 즐겨 본답니다. 예를들면, Don Car-

lo, Lucia L……………., Student Prince, 

How Green was My Valley, etc…

저는 첫사랑과 살게 된 것을 참으로 다

행이라 여깁니다. 그렇치 않아도, 못하게 

한 결혼을 억지로 했기에 이혼하자는 말

은 싸움할 때마다 했고, 싸움도 자주했고

(물론, 이혼하자는 말은 좋지 않은 말 버

릇 뿐이고 의미는 텅빈 것이죠.)

학교 다니며 연애했다고 저의 공부에 지

장이 됐냐고요? 천만에요! 저는 숙제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나의 기억에는) 영

어만 빼놓고는 그러나, 유학하면서는 착

실한 학생이었어요. NYU에서 학생시절

에 Histology교수가 저를 Assistant 로 

Classmate의 Microscope를 살펴보라 해

서 저를 우쭐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BS는 

NYU에서 받았고 그후 Advance degree 

는 GWU에서…

시간의 여유가 없는 생활에, 단 몇초가 

귀중한 때였어요. 옆을 바라볼 여유가 없

을 때였으니까요.

“산 사람은 시간의 소유자이고, 죽은 사

람은 시간이 무슨상관 ? “

저희때 연애는, 정신적인 애타는 Pla-

tonic love 였지요. 사랑이란 “아픔과 기

쁨과 쓰라린 애통이 함께 뭉친 것이라 봅

니다. 사랑은 딴 사람의 견지에 좌우되며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청춘이니까 그 힘든, 보이지 않는, 마음

의 고통을 용이하게 겪어 냈지요.

사랑을 하면 남의 고통과 불쌍함을 이해

하기 쉽다고 느낍니다. 인내심도 늘고 내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이종삼(문리대 54)씨의 사랑, 장효열 씀

“Look at life through 

the windshield, not 

the rear-view mir-

ror” 라는 격언이 있

지만 나이가 들게 

되니 즐거웠던 고향

을 자주 뒤돌아 보게된다. 

나의 고향은 지리산을 멀리 남쪽으로 

하고 무주구천동을 가로막는 덕유산

(1514m)을 북쪽으로 바라보며 사방이 

고산준령으로 둘러싸인 산촌이다. 이곳

은 서부경남의 최 북쪽으로 비포장 국도 

26번이 60영(해발 600m)을 넘어 전라

북도 전주로 이어져 있지만 거의 왕래가 

없었다. 외지로 나가는 사람은 이 고장

의 경계인 꽃부리(花根) 모퉁이를 돌아 

남으로 국도를 따라가야만 했다. 

이 분지에 약 20 여 부락이 면소재지를 

중심해 사방으로 산재하고 있었다. 우리 

마을은 외진 산촌이었지만 산과 물과 들

을 다 가지고 있는 이상촌이었다.  산이 

가까이 있으니 땔감(나무) 염려가 없고 

물이 가까이 있으니 아낙내  빨래하기와 

논에 물대기가 쉬웠으며  들이 가까이 있

으니 농사짓기가 편리했다.  봄이면 진달

래가 온 뒷산을 덮고 여름에 파란들은 가

을이면 황금빛으로 변하며 겨울에는 눈 

덮인 고요한 마을이 되는 ‘고향의 봄’ 노

래를 연상케 하는 고장이다. 

우리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달리 신작로가 

입구까지 들어 와 있어 화물차가 숯을 실

러 한 달에 한두 번 오곤 하였다. 우리는 

모두 차를 구경하려 나왔으며 차가 떠나

면 어린이들은 뒤따라가면서 휘발유 냄

새를 맡곤 하였다. 이 마을에는 약 50호

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마을 복

판으로 산 골짜기에서 시작한 맑은 물

이 바위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바로 우

리 집 뒤엔 네르바우(連盤石)라는 연속

된 넓은 반석이 있고 거기에 있는 소(沼)

에서 여름철이면 벌거벗고 멱을 감았다. 

멱을 감은 후 햇빛에 데워진 따듯한 반석 

위에 누워 귀에 들어간 물을 빼곤 하였

다.  무더운 밤이면 반석위에 누어 밤하

늘의 별들을 ‘별하나 콩콩’ ‘별둘 콩콩’하

며 헤아려 보았다. 겨울이면 앉은뱅이 썰

매를 타고 얼음어린 바위 사이를 달렸다. 

마을 입구에는 연륜을 헤아릴 수 없는 아

름드리 정자나무가 있었다. 둘레가 어른 

대 여섯 사람이 두 팔을 벌려도 안을 수 

없는 큰 고목이다. 정자나무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황새가 돌아와 높은 가지에 집

을 지었다. 긴 다리를 쭉 뻗고 넓은 날개

를 펴 논고동을 잡으려 내려오는 풍경은 

병풍의 한 폭 그림 같았다. 

오후가 되면 멱을 감은 후 마을 소년들

은 소를 먹이러 뒷산 골짜기로 갔다. 우

리 집에는 호주산 면양을 40 여 마리 키

우고 있어 나의 사촌형과 같이 풀이 많

은 골짜기를 찾아 양을 쳤다. 북묵골, 목

골, 새몽골, 가능골, 따밭골등 지금도 양

을 몰고 가던 산길이 생생하다. 나은데이 

고개에 이르면 양을 방목하고 같이 간 아

이들과 말타기, 자치기 그리고 간혹 감자 

상굿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해질 

무렵이 되면 머슴이나 농군들이 나무나 

풀을 진 지개를 이 고개에 내려놓고 땀을 

식히며 담배를 피우곤 하였다. 

우리는 육년간  신작로를 따라 오리 길을 

걸어 소학교에 다녔다. 일제 말기 필자가 

5, 6학년 시절에는 강제노동으로 큰 돌

을 파내어 개간도 하고 산에서 숯도 지

고 내려왔으며 겨울 방학 때는 가마니도 

짰다. 어린 우리들에게는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학교생활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

었다. 친구 몇몇이 어울려 방과 후에 집

을 번갈아 가며 같이 밥먹고 놀며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주말에는 20 리 떨

어진 덕유산 밑 영각사를 찾아가 하룻밤

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곳 가는 길에 처

음으로 사각모를 쓴 대학생을 만나 온갖 

추측도 하였다. 

우리 담임 선생은 진주 사범 출신으로 

우리에게 재미나는 이야기도 들려 주었

다. 그때 삼국지 그리고 서양이야기 Les 

Miserable 도 들었다. 

13살에 나는 중학교를 향해 이 마을을 

떠나 하숙 생활을 시작하였다. 때로는 배

고픔과 그리고 추위에 떨었다. 고향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었고 따스한 온돌방

이 있었다. 그리고 훈훈한 인심이 있었

다.  이곳을 향해 나는 방학때면  달려 

갔고 지금도 먼 타향 미국에 있으면서

도 마음은 이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곳은 타향살이에 지친 내가 바라는 이

상촌, Shangri-La 와 같은 곳이다.   눈

덮인 Himalaya 깊은 산골  사시사철 꽃

이 피며 불로장생의 평화로운 마을이다. 

James Hilton이 쓴 ‘Lost Horizon’ 

(1933)에 나오는 이상 세계이다.( Shan-

gri-La). 이곳을 돌보고 있는 고승은 현

세가 끝나고 새로은 날이 오면 욕심이 

없고 유순하며 펑화를 사랑하는 사람

들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

다. (The meek shall inherit the earth. 

Mathew 5.5)

세월이 지난 오늘의 고향은 많이 변해가

고 있다. 신작로는 포장이 되고 초가집

은 색칠한 함석지붕으로 바뀌어지고 동

구 밖 정자나무는 6.25 때 타고 없어졌

다. 그러나 내 마음의 고향은 어린 시절 

그때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위에 쓴 ‘내고향’을 읽으시면 박성순 시

인의 다음의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난데이 고개

초부들의 나뭇길

오르내리며 지게 받쳐놓고 

솔바람에 땀 식히고

세상사 운명으로 받아드리며

곰방대 피어 물고 

쉬어가던 고개 난데이고개

<박성순 시인> 

같은 반도 아니고 

같은 학년도 아니

고 남자도 아니다. 

그래도 나이가 2년 

차이가 있으니 4년

동안 같은 국민학

교에 다녔다. 재학생이 2000명이었으니 

4년 동안에 얼굴을 한번 보았을 가능성

은 전혀 없다.

서울대 공대에도 4년동안 같이 다녔다. 

(나는 사변 때 2년 휴학하고 복학해서 

52학번과 같이 다녔다.) 그러나 학과가 

다르니 4년 동안에 몇번 보았을지 몇번 

옷깃을 스치고 지났을 지는 몰라도 기억

에는 없다. 미주동창회보 “친구야 보고

싶다” 난에서 70여년 전에 내가 다닌 미

동국민학교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을 때 

눈이 번쩍하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

다. 그 놀랍고 반가운 마음은 누구나 이

해할 것 같다. 

사연은 이러했다. 학교에서도 한 집 건

너 옆집에 살아서 집에 와서도 너무 친하

게 단짝으로 지낸 Lucy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Lucy는 일 때문에 한국에 나와 

있던 미국인 남자와 한국처녀가 결혼해

서 이룬 가정의 2남 3녀중 막내딸로 태

어난 아이다. 그 아이는 해방후에 미국

으로 돌아갔다. 세월이 지나서 (아마도 

30~40년) 이영선씨 (“보고싶다 친구야” 

글과, 지난달 5월호에 ‘동창회보가 찾아

준 인연’ 글의 저자)는 부군(서재진 교

수, 공대 47) 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

는데 Lucy 가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 것

을 알게 되어 다시 연락하

며 지낸다. 몇년을 지내다

가 서교수가 한국에서 일

을 하게 되어 한국에 나와

서 2~3년 일을 하고 미국

에 돌아오니 Lucy가 다른

곳으로 떠나고 그 후로 연

락두절이다. “Lucy야 보고 

싶다” 이러한 내용이었다.

나는 바로 이영선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나는 

1944년에 미동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72년이 지난 

오늘 미국에 국민학교 동

창이 있는 것을 알게되어 너무나 놀랍고 

반가웠다. 혹시 서로 만날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에 사는 기적이 또 한번 있다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치 않으면 전

동창회보가 찾아준 인연

송성균(공대	50)

김종율(사대	51)	

화통화라도 했으면 좋겠다. 

며칠 후에 전화가 걸려왔다. “후배님 잘 

지내세요?” 나는 즉각 서재진 교수님인줄 

알고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

렸다. 이어진 다음 말에 나는 너무도 놀랐

고 송구스럽기 그지 없었다. “이영선이가 

내 아내에요” 서교수님은 필라 동창회 모

임때마다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셔서 여러

해 동안 교수님 내외분을 뵈어 왔는데 부

인의 성함을 모르고 있었다니 너무나 송

구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러나 교수님 성함을 몰랐다면 모르지

만 부인의 성함을 몰랐다는 것은 그럴수

도 있지 않냐고 생각하기로 했다. 드디어 

서교수님 내외분과 만나게 되었다. 이야

기를 나누는데 계속 놀라운 이야기가 쏟

아졌다. 

내가 서울 수복후에 출석하여 7년 동안 

성기대 총무로 섬기던 정동교회 (미국최

초의 선교사 아펜셀라가 언더우드와 함

께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에 상륙하

고 서울에 와서 배재학당 이화학당과 함

께 세운 한국최초의 감리교회)가 이영선

씨 가정의 모교회란다. 할머니가 전도사

였고, 아버지는 가끔 설교도 하신 중진장

로님이셨단다. 본인도 물론 어렸을 때부

터 정동교회에 다녔다. 같은 연배의 이화

출신 지인의 이름을 대니까  이화유치원 

학급사진(원생 40명정도, 용케도 미국에 

까지 가져와 잘도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

했다)을 보여주며 “얘가 걥니다.” 라면서 

한 여자아이를 짚어 보여준다. 나를 만나

러 오면서 유치원 학급사진까지 가지고 

오셨다. 

이영선씨의 언니는 내 처형과 이화동기

로 계속 연락하고 지낸 사이란다. 우리는 

그 밖의 많은 어렸을 때 추억들을 한참 

늘어놓고 자리를 떴다. 좀더 일찍 알았더

라면 서교수님 가정과 내 가정이 가깝게 

지냈을텐데 하는 생각은 지나친 욕심인 

것 같다.

       아, 청춘!
       아, 청춘!<특집>

<특집>

내고향

정동교회

“My first, last and the only love”

IT 위원회 
위원 모십니다.

요즘같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미주

동창회가 웹사이트 www.snuaa.

org를 통해 본 동창회의 설립 목

적인 Charity(나눔), Education(교

육), 그리고 Fellowship(친목)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 변신을 시도하

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SNS를 통한 동문간의 

교류와 소통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동문들을 초대합니다.  

이메일: news@snuaa.org 또는 

484-744-6785 로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IT위원회> 

6월 23일 (금) 
1:00pm-3:00pm  등록 
3:00pm-5:00pm  강의: 이춘근 박사 
6:00pm-9:30pm  전야제 
9:30pm-10:30pm  지부 회장단 모임

6월 24일(토) 
6:30am-8:30am 평의원 조찬 
9:00am-12:00pm 제26차 평의원 회의 
12:00pm-1:00pm Lunch 
    (서울대 총동창회장 평의원 환영 오찬) 
1:00pm-3:00pm  제26차 평의원 회의  

   (차차기 회장선거)

전국 평의원 환영 만찬 
5:00pm-6:00pm Reception/Cocktail 
6:00pm-6:40pm 환영사, 
            서울총동창회장 
  격려사 
     서울대 총장 축사 
  서울대 동창회장 
  표창패 증정 
6:45pm-7:30pm 평의원 회의 만찬 
7:30pm-8:15pm Keynote Speech
  -Professor J.Lind 
8:15pm-9:30pm  음악회 및 친목

서울대 미주동창회 
제26차 평의원 회의 순서

       

게시판

홍혜경 전시회  “Sleeper Awake” 외 여러 작품
일시: 6/20-7/1/17 11:30- 6:00pm(화-토) 
장소: 뉴욕 PHOENIX  GALLERY, 
         548 W. 28th Street, Suite #528, NY, NY 
갤러리 전화: 212-226-8711
Reception: 6/22 (목), 6-8pm 

정정합니다.
5월호 김영덕 동문 학번이 공대53입니다
평의원회의 이춘근 교수 강연 시간: 3시 - 5시

동창회/동문들의	행사/소식을	알립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으신	분이나	지부는			

news@snuaa.org로	이메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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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미

주총동창회를 무

사히 운영하시고 

또 많은 발전을 성

취한 것을 자랑스

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만 아니고 미

주 7천여명의 동문들께서도 나의 지성을 

심고 닦아준 모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음해야 되겠다는 희망과 야심을 가

지고 본 회의 운영과 동창회보를 발행하

는 큰 경비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아낌

없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모든 것이 

차질없이 2년간 잘 운영된 결과라고 생

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960년 초에 ‘생산성 (OPTIMI-

ZATION IN PROCUTION)’과목을 가

르치는 교수님과 학생 10여명이 DE-

TROIT, MICHIGAN 에 있는 FORD 자동

차 ASSEMBLY LINE PLANT 를 견학했

던 경험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는 8기통 엔진을 장착

한 자동차가 여러가지 색(COLOR)을 갖

추고 2-3분만에 굳어져 나오는 것을 보

고 매우 신기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1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어서 하나의 

완전한 아름다운 차가 생산되는 것이었

습니다. 그 공장 견학 중에 아직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TECHNICAL IN-

FORMAION 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엔

진(ENGINE CYLINDER BLOCK)을 조

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 중에 몸통을 하

나 만드는데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채굴하는 최고 양질의 광석

을 가려서 본 공장에서 철(IRON)을 만

들어 규격(SPECIFI-CATION)에 맞춰서 

1차 생산 과정을 바르고 후에 뒤뜰 자연 

YARD에 3년간 4계절의 기후 속에서 단

련시킨다고 합니다. 자연 기후 속에서 시

간이 지나면서 신축(伸縮, EXPANSION 

AND CONTRACTION) 과정을 마친 후

에 다시 검증을 거쳐 결함이 없는 CYL-

INDER BLOCK에 많은 부품을 장착해 

좋은 ENGINE 을 만든다고 했을 때 최고

의 품질을 만드는 회사의 모습을 보고 감

탄을 많이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동문들이 매월 차질없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는 동창회보는 여러 동문들

이 뛰어난 재능과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공헌한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으며 고마움을 그들에

게 전합니다. 듣기로는 편집장과 위원님

들께서 자기들의 시간을 뒤로 하고 신문

원고와 편집을 끝내기 위해 추운겨울 밤

에 김밥으로 DINNER를 대신하면서 늦

은 시간까지 피곤한 줄도 모르고 기쁜 마

음으로 서로 최선의 협조를 해주셨다는 

것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제작된 원고를 가지고 출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본부 사무실에서 50 마

일이 넘는 ALLENTOWN, PA에 위치한 

출판사에 달려가서 하루라도 빨리 동문

들의 손에 전달하고 싶은 심정으로 애를 

쓰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동문들께서 미국땅에 와서 정착

하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발전을 해온 것

이 땀 흘리지 않고서 성취할 수 있었겠

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지면을 통해서 손재옥회

장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하나 소개하

고 싶습니다. PHIADELPHIA CHAPTER 

에서 총회장을 맡았다고 했을 때 모든 

CHAPTER 회원들께서 축하하고 기뻐했

으며 본회 사무를 인계 받기 전 1년 전부

터 준비과정을 많이 하고서 시작을 했습

니다. 큰 책임을 맡고보니 생각을 미쳐 못

했던 일이며 힘든 일이 밀려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후 저에게 온 전화에서 “선

배님 회장일이 너무 힘들어서…” 몹시 지

친 목소리의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손회

장님이 고집통인 동문 7천여명에게 모두 

만족할 만한 SERVICE를 하려니 100배 

이상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라는 답으로 격려를 하려고 애쓴 일도 기

억할 일이요. 미국의 TRUMP 대통령도 

100일의 WHITE HOUSE 생활을 한마디

로 “대통령직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것

인지는 절대 생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1개월만 지나면 14대 윤상래 회장

에게 BATON을 넘기게 되겠지요. 13대 

회장단에서 성취한 나눔위원회, 장학위

원회를 발전시키시고 미약한 CHAPTER

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으로 돕는 일, 동

문들과의 친목을 증진하는 일, 본회의 운

영비용을 자족하는 일,  특별히 동창회보

의 증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

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미주동창회 회

장과 임원님들께 심심한 (EARNESTLY) 

APPRECIATION 을 표합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

들께 건강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원합

니다.

러니미드는 런던에서 한 시

간 남짓 떨어진 들판이다. 템

스강물이 불어날 때마다 자

주 범람을 해 ‘물에 젖은 들

판’이란 뜻의 ‘러니미드’란 이름을 갖게 됐다. 지금

은 한가한 시골에 불과하지만 800년 전인 1215년 

6월 15일 이곳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영

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압력에 굴복해 ‘영주들의 동

의 없이 함부로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을 골자

로 한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마그나 카르타

의 탄생이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하나인 헨리 2세와 

중세의 대표적 여걸 엘리노어 사이에서 다섯 아들 

중 다섯째로 태어난 존은 원래 왕재도 아니었고 순

번도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한참 멀었다. 그러던 것

이 첫째는 어려서 병으로 죽고 둘째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다 죽고 셋째는 말에서 떨어져 죽고 넷

째는 자기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왕이 됐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부모가 물려준 프랑스의 앙

주와 아키텐 등 광대한 영토를 모두 프랑스 왕에게 

빼앗겼다. 이를 되찾겠다고 영주들에게 막대한 세

금을 거둬 프랑스로 쳐들어갔다 1214년 부빈에서 

연합군인 독일 오토 황제의 군대가 프랑스 왕 필립

에게 대패하는 바람에 본전도 못 찾고 쫓겨 왔다.

거지가 돼 돌아온 존 왕에 대한 영국 국민과 영주

들의 분노는 컸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신하가 왕

을 몰아내고 권좌를 차지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

었다. 영주들은 앞으로는 왕이 영주들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고 사람을 잡아 가두는 길을 봉

쇄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왕좌를 유지하

는 타협안을 내놨고 존은 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

을 수 없었다. 

 이 문서에는 당시 상권을 쥐고 있던 런던 상인들

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봉건 영주뿐만 아

니라 ‘모든 자유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구절이 들

어가 있었다. 이 구절은 훗날 영국의 법률가들에 의

해 확대 해석돼 원래 영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

들어진 마그나 카르타가 모든 영국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서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존 왕이 이 문서에 도장을 찍은 후 다음 해 바로 죽

은 뒤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던 마그나 카르타

는 17세기 들어 찰스 1세가 다시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반왕파의 구심점으

로 떠오른다. 당대를 대표하는 법률가였던 에드워

드 쿡은 마그나 카르타야 말로 앵글로 색슨 고유의 

전통을 담은 법률 문서임을 주장하며 납세자의 동

의 없는 과세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이를 무시한 찰

스 1세는 결국 도끼로 목이 잘리는 비운을 맞는다.

마그나 카르타는 고향인 영국보다 신대륙으로 이

주한 식민지 주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도 

그럴 것이 17세기 초 미국으로 건너 온 식민지 개척

자들 중 상당수가 왕의 전횡에 신물이 나 아메리카

에 영국 자유민의 권리가 보장받는 나라를 세워 보

겠다는 사명감에 불타 있었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 영국 왕 조지 3세가 식민지 주민들에

게 세금을 부과하려 하자 이들이 ‘대표권 없는 과세 

없다’를 외치며 미국 독립을 선언한 것은 우연이 아

니다. 존 왕이 도장을 찍은 러니미드에 마그나 카르

타 기념물을 세운 것도 영국인들이 아니라 미국 변

호사 협회다.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한 연방 헌법 내 

권리 장전과 유엔 인권 선언이 마그나 카르타의 정

신을 이어받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마하트마 간

디부터 넬슨 만델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권 지

도자들이 마그나 카르타의 이름으로 불의한 권력

과 맞서 싸웠다.

현재 영국 국립 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는 마그나 

카르타 특별 전시회에 진열된 원본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글자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헝겊 조각에 불과하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선

조들은 이 문서에 의지해 국

민의 기본권이 집권자의 자

의에 의해 짓밟히지 않는 사

회를 만들어 냈다. 마그나 카

르타가 없었다면 영국 민주

주의도 없었고 영국 민주주

의가 없었다면 미국 민주주

의도 없었다. 미국 민주주의

가 없었다면 한국도 민주 정

부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6

월 한 달 만이라도 마그나 카

르타와 이를 바탕으로 인간

의 기본권을 지켜낸 사람들

의 노고를 생각해 보자.                                                

<논설위원>

 1992년에 나 혼

자서 직장에서 휴

가를 받아 5월 8일

부터 16일까지 고국을 방문하여 서울 방

배동집에 짐을 풀고 우선 부산지역의 觀

光名所를 찾아보기 위하여 背囊旅行차림

으로 비행기를 타고 경상남도 김해공항에 

내려 부산 자갈치 시장을 구경하였다. 그

곳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커다란 물통에

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싱싱한 장어를 

보여주며 소주 한잔에 회 한접시 먹고 가

라고 부산 사투

리를 섞어가면

서 呼客行爲하는 

횟집에 들어가서 

난생 처음으로 

fresh한 장어회 

한 접시를 먹어보았다. 부산시내에서 버

스를 타고 다니며 해운대와 용두산 공원

등의 관광명소를 구경하였고 태종대라는 

곳을 찾아 그곳에 있는 시내와 그 일대를 

천천히 구경하면서 일주하였다. 

부산을 일주한 후 다음날 아침에 다시 버

스를 타고 경주시내로 이동하였다. 하루

종일 옛날 신라시대의 遺跡地를 관광한 

후 버스 정류장 근처의 어느 여관에 짐을 

풀고 취침하려는데 경찰관 두 명이 들이

닥쳐 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었다. 30여

분 동안 나의 미국 passport를 보여주고 

여행중이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서울의 내 

동생 박태서 法務士 事務室의 연락처를 

주면서 가까스로 clear 되었는데 무엇인

가 내 행적이 자연스럽지가 않았던지 여

관 주인이 내가 혹시 간첩이 아닌가 하고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다. 

1992년 4월 29일에 일어난 LA 폭동(Los 

Angeles Riot)때문에 現場에서 갑자기 

休暇를 받게 되어 고국에 가서 배낭여행

을 하면서 미국생활에서의 stress를 풀고

오려고 하다가 여행중에 일어난 하나의 

happening 이었다. 

시외버스를 타고 대전에 들러 중고등학

교 시절에 살던 나의 大興洞 一帶 옛날

집 골목과 쑥뱅이 다리라는 어릴적 서대

전 초등학교 시절 놀러다니던 곳을 찾아 

다녔으며,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는 대학

시절에 살던 社稷洞과 서대문, 光化門一

帶의 시내구경을 悠悠自適하게 즐기면서 

stress를 풀고 돌아왔다.

6월에 생각하는 ‘마그나 카르타’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의 출발점...고귀한 정신 새겨야

민경훈(법대	78)

박취서(약대	60)

[한국 방문시 겪은 에피소드]

간첩이라고?

 시간

“어서와라, 반갑다. 

나의 사랑하는 사촌 동생, 얼마만이냐?”

오빠는 책상 앞에 앉아 계신 채, 

환하게 웃으며, 환영의 말씀을 하신다

 

“오빠, 안녕 하셨어요?

정말 오랫만이죠?” 

 

“그래, 그래, 어서와. 여기앉아.”

책상 건너편을 손짓 하신다

 

수많은 학생과 관중을 움직이던 울찬 음성,

산신령과 호랑이 눈섭같은 흰 눈섭

 

품위 있고 멋진 얼굴

이제 좀 나으신가 보다. 조용히 큰숨을 쉰다

 

“어서, 어서, 애기 좀 하자.” 같은 총명과 지혜

정말 많이 나으셨구나. 다행이다. 마음이 놓인다

 

“점심 준비 됐어요,” 저쪽방에서 부른다.

오빠는 일어나려 애쓰며, 지팡이를 집으신다

 

아직도 다리에 힘이 없으시구나! 

안됐네.

슬픈 생각이 든다

 

아 . . . 잔인한 시간이여 . . .

평생 등산하시던 분의 다리를 

쇠약하게 해야 하나요?

 

다음에는 무엇을 공격할 것인가요?

부디  비오니, 그 명석한 두뇌는 건들이지 마시오.

오(조)봉완(법대 53)

2015년 11월

사촌 오빠, 조순 박사를 뵙고 나서 

오월! 신록의 

달, 지금 4월을 가

까스로 넘어온 어

여쁜 초록의 나무

들이 사방에 향기

로운 숨결을 내쉬

고 초록과 진록의 중간쯤에서 헤아릴 수 

없는 어휘들이 바람을 타고 우리의 오감

을 적시듯 오는 향기로운 때. 어쩐지 귀

향, 지금 귀향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줄겁

고 행복한 귀향을...... 저 동구 밖 안개 속

에 가슴 부풀어오는...... 그렇게 오월의 서

신에 힘찬 운을 띄우기를 바라면서.....시

인이 아름답고, 꼿꼿하게 진실되고 정직

한 정신으로 보아야하는 세상, 무엇보다 

추함을 맑게, 부정을 아름다움으로 추구

하는 서정을,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라면

서 비록 그런 세상을 우리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도 끊임없이 꿈꾸며, 신뢰하고 

꿈꾸어야 한다는 시인이란 이름의 의무

를 가슴 아파하면서....

요즘 이 곳 뉴욕 훌러싱 다민족 동네의 

오월은 신록이 성숙한 꽃향기의 축제를 

퍼트리는 것이 바닷가 모래밭에 온몸을 

뒹굴다가 온 머슴아이처럼 싱그럽도록 

죄 없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향기로운 오월은 어디를 가나 있지요. 시

인은 퀴퀴한 냄새나는 거름더미에서도 

다시 소생하는 시들어간 풀초를, 그리고 

곧 여름과 가을 싱싱하게 피어오를 장미

를 보지요. 

그게 어디 시인뿐인가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자연의 질서와 법을 따라 우리는 

인간 사회에도 존재하는 아름다운 선의 

의지를 꿈꿀 수 있기를 바라지요. 그러

나 유달리 양극의 서정을 우리에게 주는 

봄이란 계절, 죽었던 대지에 소록소록 돋

아나는 풀씨, 죽은 듯 잿빛이 도는 가지

에서 어느 아침 눈에 선하도록 피어나는 

목련꽃, 그 배경에는 회한과 그리움 상실

의 아픔이 우리의 심혼을 어른거리지요.

김영랑 시인은 ‘5월 아침’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 비 개인 5월 아침/ 혼란스런 꾀꼬리 

소리/찬엄한 햇살 퍼져 오릅내다/이슬비 

새벽을 적시울지음/두견의 가슴 찢는 소

리 피어난 흐느낌/ 한 그릇 옛날 향훈이 

어찌/이맘 홍근 안 젖었으리오만은/......> 

(‘5월 아침’ 부분 김영랑) 

그는 5월을 나라를 빼앗긴 일제시대의 

한을 두견의 가슴 찢는 소리의 흐느낌으

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한을 섬세하고 아름다운 

지성과 서정으로 언제나 조용히 감동을 

주는 서정시인 오세영 시인은 5월의 신

록에 도취한 나머지 찬미의 극치를 다음

과 같이 노래를 하지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부신 초록

으로 두 눈 머는데/진한 향기로 숨 막히

는데/ 마약처럼 황홀하게 타오르는 /육

신을 붙들고/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

입니까/아아, 살아있는 것도 죄스러운/

푸르디 푸른 이 봄날,/그리움에 지친 장

미는 끝내/가시를 품었습니다/먼 하늘가

에 서서 당신은/자꾸만 손짓을 하고,>

오세영 시인 역시 봄날이 주는 황홀함

에 함몰 되면서도 여전히 그가 기다리

는 ‘당신’은 먼 하늘가에 서서 애절하게 

손짓만 하네요.

 

꽃 내를 맡고 엎드려 더듬 더듬

꽃밭을 헤매다가, 눈먼 사람, 그는

그만 지팡이 하나 품에 안고

멀리 치달리고만 싶었으리라

 

그렇게 혼줄 다해 믿었던 것들이

그토록 익숙하던 소금 저린 말씀들이

그리운 눈동자에 사무쳐서

밤 깊은 여정으로 떠날 때

너를 따라가면

심장이 꿈꾸는 

눈 먼 는개비의 향기를 만날까

 

너여, 우리는 언제 주어진 운명으로

자유로우랴

 

오래 견뎌온 이름이 되어서야

그 이름 살아온 내력의 속뜻 알 수 있듯

어제 심은 풀씨앗 텃밭에서는

장애의 세상을 돌보는 고와서 낮은

꿈의 산들이 조심조심 웅성거리고

 

시인의 상상 안에서

해풍으로 단련된 파도가

비단실로 찢어지며 꿈꾸는데

 5월이여, 5월이여! (곽상희 5.2017)

5월이여, 5월이여!

지난 2 년을 돌아보며

곽상희(문리대	52)

고병은(문리대	55)

1. 주최 :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2. 후원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3. 대회일시 : 2017년7월09일(일요일) 09:30~17:00  

                  (참가 선수는 오전 9시까지 등록)

4. 대회장소 : 서울대 농생대 제3식당

(75-1동)

5. 대회요강 

  가. 단체전 : 각 단과대학(원), 기별  

                  및 지역별 또는 특정 모임

                  별 대표로서 1팀 5인 기준 

                 (후보 1명 등록 가능).팀 수 제한 없음. 

  나. 개인전 : 접수된 기력에 따라 최강, A, B, C, D, E, 

                 F조 등 편성 

  다. 대국방법 : 변형스위스 리그 진행, 총호선 6집반 

                    공제, 초시계 사용(10분 30초 2회) 

  라. 참가자격

   - 서울대학교 동문 및 재학생, 교직원

   - 단체전 또는 개인전 중 한 종목만 출전 가능

6. 시상내용 

   가. 단체전 : 우승, 준우승, 공동3위 시상 

                  - 상금, 상패 등 

   나. 개인전 : 기력에 따른 각 조별 우승, 준우승, 

                   공동 3위 시상

7. 신청방법 :  

   가. 참가신청서를 2017년 6월 23일(금)까지 접수

   (팩스 02-703-0755, 이메일 muki79@snu.ac.kr) 

   나. 단체전은 필히 대회 일주일 전 명단 제출 요망

   다. 참가신청서 ( 2017_바둑대회_참가신청서.hwp)

8. 참가비 : 없음 (자발적 참가비(1만원)를 납부하시면 

장학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9. 문의사항 : 서울대총동창회 

                  02-879-8211(담당자)

10. 기타 

   가. 참가자 전원 기념품 및 중식 제공, 

                     시상식 후 다양한 경품 추첨 

                 나. 접수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요망

※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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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이면 다 읽어버리는 이 동창회

보 32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가 있었는지는 아마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상상을 할 수

가 없겠지요.

원고를 모으고, 편집을 하고, 오타와 사

진색상과 선명도를 점검하고......주위의 

많은 동문들에게서 지난 일년동안 동창

회보가 읽을거리도 많고, 받아서 척 펼

쳐보면 짜임새가 있고 인쇄도 깔끔해서 

우선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들 합

니다.

또 읽어보면 여러분야에 걸쳐 유익한 

정보도 얻고, 흥미있는 읽을거리가 많

다고 하네요. 저도 같은 생각읋 하고 있

습니다.

지난번 연재로 실린 오페라, 미술등에 

관한 기사는 정말 재미있었고 유익한 

지식도 얻고 해서 다음달이 기다려졌습

니다.  저는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에 

관한 기사들과 동문들의 재미있는 경험

담들을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각 동창회지부의 소식들과 건강지식, 

독후감 등등 골고루 편집을 너무 잘 하

셔서 흠을 잡기가 힘드네요.

재미있게 읽고있는 동문들이 많으니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시길 바라며 응

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박은숙 (미대 62)

미주동창회보에 대한 소견

신문편집의 철학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아무일도 한 것 없

이 편집회의에 와서 밥만 축내고 가서 죄

송하다는 말을 회장님과 특히 편집장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즐거

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너무 수고하셨

습니다.”                          현명억(공대 75)

“어리버리한 상태로 선배님들 좇아 오다

보니 벌써 퇴장할 때가 되었네요.  길지 않

은 시간이었지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한 어색함을 친근함으로 바꿀 만큼의 시간

이었습니다.  제겐 동창회에 대한 소속감이 

자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새까만 후배

의 말도 경청해 주신 선배님들, 고맙습니

다!  그리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회진(음대 90) 

그러고보니,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하는 

일도 없이 제가 자주 묻던 말;”앞으로, 몇 

번 더 남았습니까?” 라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봉(문리 65)

 

2년이란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My story 

& Your history’ 를 하면서 선배님들의 인

생이야기를 들으면서, Life is beautiful! 감

탄했었다. 더욱 감탄하는 것은 그분들의 인

생이 아직도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여기 동창회보에 아직 글을 보내주

시는 많은 동문들이 50년대 60년대 학번 

선배님들이라는 사실이다. 인생의 찬란했

던 순간을 같은 서울대라는 곳에서 보내고, 

또 이곳 미주에서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

가는 동문들 모두에게 재미있게, 의미있게 

읽혀진 신문이었기를 바란다.

We do not remember days, We remem-

ber  moments.라는 글귀를 생각하며,얼마

나 많은 moments 이 우리 앞에 있는지..그 

동안의 관심과 격려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

니다.                              허유선(가정 83)

먼저 편집위원의 직책을 맡겨 주신 김정

현 편집장님과 손재옥 미주동창회 회장님

께 깊히 감사 드립니다. 편집위원 일을 맡

겨 주셨을 때, 이루 형용하기 어려운 기쁨

을 느꼈습니다. 지난 날, 대학시절에 서울

대학교 대학신문 음대 기자가 되었을 때보

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멀리 LA에 살고 있어서, 여러 편집위

원님들과 자주 대할 수 없었던 게 많이 아

쉽습니다. 가까이 살았다면, 도움도 더 드

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해 봅니다.  

2년 동안 멀리서 글을 보내며, 동창회

보를 위해 애쓰시는 김정현 편집장님

과 편집위원님들의 열의에 감탄했습니

편집장께,

의견을 물으시니, 제 생각을 알려드

리면, 지난 2년 동안 동창회 신문을 만

드는 편집장의 생각이 무엇인지, 살피

려고 애를 썼지만 알 길이 없었는데, 

지난 일이지만, 신문편집의 철학이 무

엇이었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실

은 그것을 천명해 놓고 신문편집에 손

을 대었어야 하는데… 아무튼 자기 전

공도 아닌 분야에서 애를 썼습니다. 수

고했습니다.    

조동준(의대 57)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의 격을 한 단계 

높여 놓으시는 큰일을 하셨습니다. 부

디 서울대 동창회보가 이런 높은 수준

의 격을 갖춘 신문으로 유지되기를 바

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공대 72)

Dear Mr. Kim, Editor in Chief: Thank 

you for your E-Mail. I think that your 

Editor’s team have been doing an ex-

cellent job in publishing our Alumni 

News every month, and I wish the 

new Editor’s team in New England 

areas keeps and maintains the same 

formats as you have been doing last 2 

years in publishing our Alumni New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ard 

work and good job. 

From Fullerton, CA Chui Suh Park  

모든 동문들을 위한 동창회보의 질

적향상과 독자증원을 위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편집위원들과의 협조와 조화도 잘 

이루어진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편

집장님의 끊임없는 헌신적 노력이 

뚜렷했습니다. 멀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에게 보여주는 좋은 느낌은 

해외 모든 동문들에게 공통적이었음

을 믿습니다.

이미 잘 이루어진 모멘텀이 다음 회

장단 책임자들에게 잘 전수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간절합니다.

계속해서 지원해주시고 연결이 지속

되기를 바라면서 . . .          

최용완( 공대 61)

편집장님, 언제나 그렇게 거기 계셔서 

무게있는 내용을 맛깔스럽고 참신하

게, 영양가 높은 비빔밥을 제공해 주

셨는데.  그리고 언제까지 그 곳에 계

실 줄 알았는데 7월부터는 아니라니요. 

참 섭섭해요.

신문을 받아보며 여성스러움의 자상

함, 그리고 남성의 굵고 힘찬 내용이 

동문들의 정서와 지성 인격의 면까지

파고든 점, 특이한 점이었다고, 

참 좋은 동문지를 만들어 주셔서

동문의 우애를 깊게 해주신 점까지, 

글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짧은 감문으로 아쉬움과 감사를 

대신합니다, 

더욱 좋은 일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곽상희(문리대 52)

무엇보다 미주동창회의 존재 목적

인 Charity(나눔)과 Education(배움)

과 회원간의 친목을 실천해 나가는 가

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동창회보라 생

각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신문이

라기보다 동창회보인 관계로 미흡했

지만 가능한 한 많은 동문들이 참가해 

많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삶의 지혜 

등을 나누는 페이지들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읽어서 독자들의 가

슴이 따스해지는, 잔잔한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글을 원해 왔습니다.  동

문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

려가 되고, 칭찬과 박수를 주고 받는 

회보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들의 아듀! 한마디

재미있게 읽은 동창회보

미주동창회 13대 회기 동창회보를 돌이켜 보다

서울대 필라델피아 동창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필라 

새봄 음악회’가 필라델피아 동창회 주최, 미주총동창회 후

원으로 5월 6일 동창회 본부가 위치한 불루벨 소재 몽고메

리카운티 커뮤니티칼리지 연주홀에서 열렸다.  

2000년 뉴밀레니엄 음악회, 2004년 사계 (가야금 앙상

블)음악회, 2009년 가을음악회, 2012년 새봄음악회 이후 

5년만에 열린 이번 동문 음악회는 박혜란(음대 84, 지휘), 

김미순(음대 86, 메조소프라노), 이인영(음대 87, 소프라

노), 유미영(음대 87, 소프라노), 심회진(음대 90, 소프라

노), 김성지(음대 92, 소프라노) 조현호(05, 테너), 한경진

(02, 바리톤) 이한나(07, 바이올린), 김정(11, 바이올린)등 

10여명의 동문들과 챔버오케스트라(지휘 박혜란)가 아름

다운 음악으로 400여석을 가득 채운 동문가족들과 청중

들에게 봄의 향기를 선사했다.

1부는 로씨니의 ‘세르비아의 이발사’, 도니제티의 ‘사랑

의 묘약’과 ‘돈 파스퀄레’,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 푸

치니의 ‘라 보헴’, 타글리아페리와 바란테의 Neapolitan 

Songs, 베르디의 ‘리골레토’등에 나오는 귀에 익은 오페

라 아리아들로 구성되었고, 휴식시간 후 계속된 2부는 위

의 동문들과 현명억(공대 75 편집위원) 동문부부 등이 참

가하고 박혜란 동문이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카메라타 선

교합창단’이 부르는 성가곡 네 곡과, 동문 음악인들의 그

리운 금강산, 박연폭포, 경복궁 타령, 홀로 아리랑 등의 민

요가 챔버오케스라에 장구까지 합세한 가운데 계속되었

다. 이어지는 앙콜요청으로 ‘어머니의 마음’, ‘주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하나님’을 모든 출연자들과 

청중들이 어울려 함께 불렀다.

이날 공연후 이어진 리셉션에서는 “오랜만에 수준 높은 

음악회를 필라지역에서 맛 보았다.” “이런 아름다운 음악

회가 좀 더 자주 열리면 좋겠다.” “연주 홀 대관 등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라는 등의 칭찬과 걱정, 그리고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한 동문들간에 반

가운 인사들이 오고갔다.

최정웅(공대 64) 동창회장은 ‘창립 40주

년을 맞아 박혜란 수석부회장(차기회장)

의 연출로 지역 음대동문들과 지역 음악

인들이 힘을 합쳐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

해 주어서 감사하며, 후원금과 광고로 협

조해 준 많은 동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며 음악회의 수익금은 동창회의 나눔의 

정신으로 필라델피아 시내 빈민가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섬기며 특히 아이들

을 돌보는 이태후(인문대 83) 목사에게 전달되어 현재 추

진 중인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쓰여지게 될 것임을 밝혔다. 

필라델피아 동창회는 1977년 임덕상 선배님의 주도하

에 설립된 후 그 동안 20명의 회장들이 동창회를 이끌어 

왔고 현 13대 미주동창회장으로 손재옥(가정대 77) 동

문이 미주내 25개 지부동창회를 이끌며 수고하고 있다. 

(아래 사진 좌로부터: 이인영, 김성지, 유미영, 심회진, 

박혜란, 김미순, 조현호, 한경진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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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6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 준비완료
2. 백순: 미국과 중국의 대결과 협력/김월회:나 vs 나c
3. 방문신:반쪽의 정치, 쪼개진 나라
 최승홍:트럼프의 3개전략과 한반도 운명
5. 허문명:한반도 미래전쟁/김병연:한국이 북한을 앞섰던 이유
6. 오피니언 리더 1000여명, 봄날 손을 맞잡다/게시판
7. 모교 총동창회 제1학기 장학금 수여식/원고모집
8. 우상순 박사, 워싱턴주 시니어포럼/김영덕 동문,뉴욕주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에 선정/송호근교수, 소설가로 변신
9. 이내건,이홍자 동문 부부, 장학금 3억원 쾌척/백도명:나눔으로 
 얻는 지혜/남가주 법대 동창회 야유회
10. 뉴잉글랜드 동창회, 제 1회 S포럼개최/이공계 여성 네트워크 만든 
 이진주 걸스로봇 대표/김유은,장성 베토밴 소나타 전곡 연주
11. 차차기 후보 3대 공약: 김창수

12.  차차기 후보 3대 공약: 이서희
13. 차차기 후보 3대 공약: 신응남
14. 정유석:토마스 이킨스의 ‘애그뉴 클리닉’
15.  공지:시카고 동창회 주소록 발간 자료요청
16. 지부소개:뉴욕
18. 특집: 아,청춘! 장석정/김정현/특집: 한마디 말-이정근
19. 특집: 아,청춘! 박취서/미국에서 배운 교훈:하주홍
20. 인터뷰: 한정민 동문과의 만남/한정민: 상처의 주범은 좌절된 기대
21. 이영선: 동창회보가 찾아준 인연/곽상희 시: 시간/
 박평일:가정상담을 하는 한 후배의 글을 읽고
22. 송윤정:그 사람의 몫까지/김수영:등굽은 어머니/김옥영:풍요한 여백
23. 인간 vs 기계 번역대결의 승자는?/영화: 다니엘 블레이크
24. 부고: 산악인 김석두 동문 
25. 이달의 사진:밀밭/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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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4
5
6-7
8-9
10
11-13

나눔위원회 세칙 통과

최승홍-한반도 평화조약/ 유안진-축시

채병건-미군 주둔비/ 모교소식: 시상/ 시국집회

동문동정: 오수형 감독/ 김민지 한국복식사학자

인터뷰: 오형원/ 의료봉사: 홍건/ 필라 가정상담소

지부소개: 조지아

남가주: 연주회/ 사진전/ 법대정기오찬/ 필라골프

필라/ 워싱턴DC/ 지부별 송년모임

14-17
18-19
19
20
21
22-23
23-24
25

남가주/ 뉴욕/ 시애틀/ 특집: 나눔이야기

김현영-조선회상/ 김석두-설산/ 고영주-나의지기

정원자-모수미 선생님/ 이태상-네 삶을 사랑하라

신간: 황두용/ 장용학-원형의 전설

김봉전-굴뚝청소부/ 정유석-Death and Maiden

김지영-유순의거리/ 이선화-판도라/ 김영-몽블랑

이은종-대금/ 김수영-설리/ 의학: 박규형

이달의 사진: 노현숙/ 김창수: 칵테일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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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미국에선 

대선을 통해 예상을 뒤엎고 Trump가 앞

으로 4년을 이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한국도 여소야대가 된 연초의 총선에 이

어 ‘최순실 국정농단’ 으로 현 정권은 만

신창이가 되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횃불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어떻

게 될 것이며 우리의 조국은 어떻게 될 것

인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본 미주동창회에도 금년에 큰 일이 벌어

졌다. 지난 6월말에 열린 평의원회의에서    

‘나눔위원회’를 구성해 회칙에 밝혀져 있

는 동창회 설립목적에 명실공히 부합하

는 동창회가 되어보자는 제안을 만장일

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1950년대부터 이민의 삶을 시작한 미

주동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낯선 땅에

서 각종 난관들을 극복하고 미국의 주류

(Main Stream) 속에서 활발한 업적을 이

루어 낸 동문들이 부지기수다. Socio-

economic Status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

한 동문들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 같

다. 물론 모두가 다 성공적인 이민의 삶을 

이루어 낸 것은 아니다. 침묵의 다수의 동

문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동문들이 각 지역

별로 모인 것이 동창회다. 알라스카와 하

와이까지 25개의 미국내 지부를 아우르

는 미주(총)동창회가 존재하고 있다. 

매달 동창회보가 배달되는 가정이 7,000 

이다. 500여 가정은 부부가 동문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뜻으로 모

여 놀라운 인프라를 구성해 놓은 단체나 

모임을 미국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까? 60여년의 이민의 삶에서 쌓아올린 이 

막대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

자.

‘나눔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대한 회

칙개정안(오른쪽 참조)이 전자투표를 통

해 134명의 평의원중 70명이 투표, 그 중 

찬성 65, 반대 5 로 통화되었다. 그리고 이

제 이 나눔위원회에 참가할 위원들의 신

청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노블레스 오

블리주(Noblesse oblige)란 “귀족성은 의

무를 갖는다”를 의미한다. 보통 부와 권

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

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미주동창회가 

보여야 하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이다. 눈부시게 발전한 조국의 현 모습에 

우리 동문들이 각 분야에서 기여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한국의 현 사태의 책임

을 피할 수 없는 청와대 수석들이 우리

와 같은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2016

년 세모에 마음을 숙연케 한다. 이러한 모

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더 밝은 사회, 더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길 소

망한다.

- 나눔 위원회 세칙 -
(Rules and Regulations of 

Charity Committee)

제 1 조 (목적)

본 동창회의 설립 목적 중의 하나인 나

눔과 봉사를 동창회를 통하여 조직적이

며 효과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도움이 필

요한 동문들은 물론 더 나아가 도움이 필

요한 지역사회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 2 조 (구성)

본 위원회는, 나눔과 봉사에 관심이 있

거나 현재 실천하고 있는 본 동창회 회원

으로서, 위원장을 포함, 7명 이상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가능한 한 각 지부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한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구성

된 위원장 및 위원은 평의원 회의에서 인

준을 받는다.

본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Steering Subcommittee)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며 본 위원장이 위

원중에서 임명한다.

제 3 조 (임기)

위원장 및 모든 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이 임기 중 임무 수

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에게 서

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위원장은 잔여 임

기를 위하여 새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운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

임될 수 있다.

제 4 조 (임무 및 운영)

본 동창회의 다양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

하여 나눔과 봉사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

하며,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조달을 

위해 노력한다.

위원회는 매년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On-line Meeting으로 대신 할 

수 있다.

모든 회의의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의 모든 계획 및 활동은 매년 평

의원 회의에 서면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

다.

임무 수행에 관련된 모든 서류 (사진 포

함) 및 기록을 영구 보관한다.

제 5 조 (재정)

본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본 동창회 기금, 기증 (본 동창회 내부와 

외부) 및 모금행사를 통하여 조달한다.

재정에 관한 모든 서류는 영구 보관한

다.

제 6 조 (감사)

본 위원회는 정기감사를 받으며 그 외에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의 제 4 조

와 제 5 조에 관련된 서류 및 모든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IRS Audit을 위하여 영

문 번역본을 유지한다.

주: 초대 나눔위원회의 임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동창회보에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고 또 잊고 지냈던 연들을 이어주는 기

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집장님 및 보

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시는 모든 분께 하

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송윤정(인문89)

Kudos to you and your staff 

for the excellent work for 

the News. Under your lead-

ership, the News has been 

upgraded greatly.            

 최종무(상대 63)

김정현 편집장님과 편집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간 신선한 내용

들을 동문님들과 나눠 주셔서 인상적이

었습니다. 특히 My story, your history

로 시작하셔서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사

랑을 받으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특집으로 내신 처음 배운 교훈, 한

줄의 글, 아! 청춘등 마음을 열게 하는 다

시 젊음을 찾아 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편집위원님들의 정성, 배려

와 열정으로 가득 찬 동창회보에 감사드

리며 앞으로도 동창회보가  편하고 가까

운 좋은 친구와 같이 되었으면 하고 기

대해 봅니다.

손재옥 회장님, 모든 편집위원님들 진심

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찾은 Patagonia

에서 큰 절을 올립니다.  이달의 사진으

로 만난 언젠가 칠레의 ‘Torre del Paine 

National Park’을 그 강력한 바람 속에

서 hiking 하신 동문님을 아아! 칭찬합니

다!                         정선주(간호대 68)

과거 2년 동안 동창 회보를 발행하신 김

정현 편집장님과 편집위원님들께 감사드

립니다. 매달 초에 받는 동창회보가 언제

인가부터 친구에게서 오는 편지처럼 느

껴져 반갑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모교 소식, 우수한 업적을 달성하시고 여

러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신 동문들의 이

야기, 또 미주 동창회의 각 지부 행사와 

사업등의 소식은 조지아 지부 운영에 많

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 종사

하시는 동문들의 평론등 전문성있는 기

사를 읽으면서 저도 서울대인이라는 긍

지를 가지며, 사람은 숨을 쉬는 한 자기개

발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고난을 이기고 “이것 또한 지나 

가리라” 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난관을 극

복하고 큰 포부를 이룬  역사에 남는 인

물들의 이야기들, 특히 불우한 환경에서 

극단적인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고 그 자

신을 승화하여 이룬 불후의 명곡들을 모

든 인류에게 선물한 베토벤 이야기를 읽

으면서 문득 노래 가사에 “I believe in 

angel.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 을 생각해 봅니다. 세계 일주 여

행담, 영화 평론들을 읽으면서 저의 인생

을 바라보는 시야를 넖히는 기회를 가지

게 되었습니다.

Alan Turing 의 생을 그린 영화 ‘The 

imitation Game’ 와 영화 평론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아마도 주역을 맡은 

Benedect Cumberbatch  명연기 탓도 

있지만 Alan Turing이 먹은 Poisoned 

Apple에 연결된 Apple Logo 와 Snow 

White 같은 이야기들은 본인의 호기심

을 일으키는데 충분했습니다. 많은 천재

들이 인류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

도 불구하고 생존에 그들의 천재성을 인

정 못받고, 아무런 보상없이 불행한 생을 

마감하는 슬픈 이야기를 읽으면서 머리

숙여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봅

니다. 

지난 2년동안 동창회보를 매달 발행하시

는데 많은 수고 노력 인내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김정현 편집장님을 비롯한 모든 

편집위원님들께 조지아주를 대표해서 존

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영 (문리대 66)

오인환 12대 회장단 일이 마무리되던 

이곳  Vienna, Virginia에 위치한 동창

회사무실로 현 13대 손재옥 회장님과  

동창회 여러분들께서 인수인계차 내

려오신 것을  저는 잘 기억합니다. 그

때가  벌써 2년전이라니  시간이 참으

로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얼마

나 힘이 드셨습니까!  기다리는 원고

를 정리하시고 교정과 편집을 하시느

라고 심혈을 기울신 여러분들의 노고

를 저는 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 이번 6월호가  그곳에서 발행되면 

그것이  마지막 회가 될 것이네요.  우

리 동창회의 제일 중요한  일인 이 회

보발간에  대한 의견을 보내라고 하시

니 몇자 적습니다. 

현재의 우리 동창회보는 제가 기억하

는 바에 의하면  20여년 전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

난 2년간의 발전은 그 어느때 보다 예

술적인 편집의 솜씨가 돋보였습니다.  

그 전 6년간,  중앙일보 전문 저널리스

트였던 이기준 주간이 이룩하신  발전

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번  회기에서 

변화시킨 예술적인 손길은  아무도 따

라올 수 없이 뛰어났습니다.  많은 독

자들도 그리 생각할 것입니다.  

김정현 편집장께서는 Artistic Talent

를 소유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

다.  전면 Color가  특히 좋았습니다. 

공과대학을 졸업하신 동문이기 때문

에  동문들이 원고를 보내면서도  친

근감을 느꼈고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

다.  다양한 방면의 원고를 수집하시

느라고 매달 애쓰신 흔적이 늘 보였

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보내신 분들

에게 편집 후 인쇄가 나오기 전에 미

리 완성된 PDF File을 보내주셔서 감

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회보의 성

공적인 발행은 동창회일을 지난 2년

간 맡아서 물심양면으로 희생하면서 

이끌어오신 손재옥 회장님의 노력으

로 이룩한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

니다. 그것은 하형록목사님(이곳 중앙

장로교회에도 설교차 오셨음)의 외조

가 또한 있어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두 

분께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우리 동창회가 뉴잉글

랜드 보스턴으로 옮겨 가겠네요. 그곳

에서도 초대 박윤수 회장단 이후 지난 

25년간 여러 각 회기임원들께서 하신 

것 처럼 윤상래 차기회장단의 리더쉽

으로 우리 동창회가 계속 발전을 거듭

하면서 이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창회와 회보가  너무 지나친 정치적

이나  종교적 글은 삼가하는 것이  필

요하며,  꼭 올려야 한다면  중립을 지

키는 입장을 지키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본다면 절대로 필요할 것이라고 사려

됩니다.  그동안  참 아름답고도 좋은 

신문을 발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석 <의대 62, 

현  의대 시계탑 편집장)

다. 예전 어느 때보다 동창회보가 내용도 

알차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볼품있는 신문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가주 행사 사진과 

기사가 회보에 올랐을 때의 감동, 그리고 

남가주 동문들의 음악칼럼, 미술칼럼, 영

화칼럼, 문학칼럼 등의 칼럼과 여행이야기, 

산행이야기 등의 글들이  실렸을 때의 진한 

감동은 이루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남

가주 기사가 1면 톱에 실렸을 때는 큰 보람

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신문을 위해 글들을 보내면

서 그 동안 다 못한 것들을 다음 기회에 채

우리라 마음 속에 다짐합니다. 회보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

립니다.                           홍선례(음대 70)

“지난 이틀 동창회 사무실에 가서 손회장

님, 김편집장님, 김원영님과 첫 회보 발간

을 축하하고 집에 왔다. “ 7월 17일 2015년

에 쓴 저널이다.  첫 회보 발간이 엊그제 같

은데 이제 마지막호만 발간하면 2년동안 

거의 매주 한시간 이상 드라이브하며 다니

던 길을 안 가도 된다. 가장 먼저 실제적

인 일처리를 주도 면밀하게 감당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신 손회장님, 지성

과 감성이 뛰어나신 김편집장님,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을런지… 디자이너, 

사무장이 바뀔 때 마다, 혹은 원고 걱정

으로 노심 초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안

타까웠어요.  아슬아슬하게 우리들을 태

우고 경관이 아름다운 정상까지 인도하

여 주셔서 아래를 보니 지나온 그 길이 

천하 장관이라. 그런데 한 길은 sharp 

turn이 있어 교통사고 나기 딱 좋은 곳

이라… 휴우!  다행히 나는 운전자는 아

니었어.   도중 하차 아니 하도록 이끌어 

주신 두분께  탱큐.... 뉴잉글랜드 윤상래

회장님과 임원님들!  Welcome to the 

SNUAA drive path.   Enjoy the ride 

and be safe.                      

이성숙(가정 74)

신문 편집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맹문이었던 2 년전의 시작이 이제 편집에 

대해 약간 알 듯한 시간이 되니 어느새 끝

날 시간이네요. 유치원생으로 시작하여 초

등학교 졸업반이 된 듯 합니다. 약간 서운

하면서도, 어쨋건 졸업이라는 것에 마음

이 가볍고 좋습니다. 그래도 같이 고민하

며 의견 나누던 시간이 곧 그리워질 것 같

으네요.

손재옥 회장님, 김정현 편집장님, 모든 편

집위원님들, 그리고 글을 보내주시고, 격려

해주시고, 읽어주신 우리 서울대 동문님들,

모두 모두 고마워요.     

지재원(사대 68)

서울대 필라델피아 동창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필

라 새봄 음악회’가 필라델피아 동창회 주최, 미주총동창회 

후원으로 5월 6일 동창회 본부가 위치한 불루벨 소재 몽고

메리카운티 컴뮤니티칼리지 연주홀에서 열렸다.  

2000년 뉴밀레니엄 음악회, 2004년 사계 (가야금 앙상

블)음악회, 2009년 가을음악회, 2012년 새봄음악회 이후 

5년만에 열린 이번 동문 음악회는 박혜란(음대 84, 지휘), 

김미순(음대 86, 메조소프라노), 이인영(음대 87, 소프라

노), 유미영(음대 87, 소프라노), 심회진(음대 90, 소프라

노), 김성지(음대 92, 소프라노) 조현호(05, 테너), 한경진

(02, 바리톤) 이한나(07, 바이올린), 김정(11, 바이올린)등 

10여명의 동문들과 챔버오케스트라(지휘 박혜란)가 아름

다운 음악으로 400여석을 가득 채운 동문가족들과 필라

델피아 인근 각처에서 참석한 일반 청중들에게 봄의 향

기를 선사했다.

1부는 로씨니의 ‘세르비아의 이발사’, 도니제티의 ‘사랑

의 묘약’과 ‘돈 파스퀄레’,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 푸

치니의 ‘라 보헴’, 타글리아페리와 바란테의 Neapolitan 

Songs, 베르디의 ‘리골레토’등에 나오는 귀에 익은 오페

라 아리아들로 구성되었고, 휴식시간 후 계속된 2부는 위

의 동문들과 현명억(공대 75 편집위원) 동문부부 등이 참

가하고 박혜란 동문이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카메라타 선

교합창단’이 부르는 성가곡 네 곡과, 동문 음악인들의 그

리운 금강산, 박연폭포, 경복궁 타령, 홀로 아리랑 등의 민

요가 챔버오케스라에 장구까지 합세한 가운데 계속되었

다. 이어지는 앙콜요청으로 ‘어머니의 마음’, ‘주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하나님’을 모든 출연자들과 

청중들이 어울려 함께 불렀다.

이날 공연후 이어진 리셉션에서는 “오랜만에 수준 높은 

음악회를 필라지역에서 맛 보았다.” “이런 아름다운 음악

회가 좀 더 자주 열리면 좋겠다.” “연주 홀 대관 등 비용

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라는 등의 칭찬과 걱정, 그

리고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한 동문들간에 반가운 인사

들이 오고갔다.

최정웅(공대 64) 동창회장은 ‘동창회 창립 40주년을 맞

아 박혜란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의 연출로 지역 음대동

문들과 지역 음악인들이 힘을 합쳐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

해 주어서 감사하며, 후원금과 광고로 협조해 준 많은 동

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음악회의 수익금은 동창회의 

나눔의 정신으로 필라델피아 시내 빈민가에서 불우한 이

웃을 돕고 섬기며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이들을 돌보

는 일에 삶을 헌신ㅎ고 있는 이태후(인문대 83) 목사에게 

전달되어 현재 추진 중인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컴뮤

니티센터 건립에 쓰여지게 될 것임을 밝혔다. 

필라델피아 동창회는 1977년 임덕상 선배님의 주도하

에 설립된 후 25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그 동

안 20명의 회장들이 동창회를 이끌어 왔고 현 13 대 미

주동창회장으로 손재옥(가정대 77) 동문이 미주내 25개 

지부동창회를 이끌며 수고하고 있다. 본 동창회보도 필

라델피아 본부에서 지난 2년간 발행해 왔다. 음대 동문

들은 템플대, 웨스트체스터대, 아카디아 대학등에서 교

편을 잡고 있거나 각 교회에서 지휘자로, 솔리스트로 활

동하고 있다. 

(아래 사진 좌로부터: 이인영, 김성지, 유미영, 심회진, 

박혜란, 김미순, 조현호, 한경진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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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미국에선 

대선을 통해 예상을 뒤엎고 Trump가 앞

으로 4년을 이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한국도 여소야대가 된 연초의 총선에 이

어 ‘최순실 국정농단’ 으로 현 정권은 만

신창이가 되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횃불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어떻

게 될 것이며 우리의 조국은 어떻게 될 것

인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본 미주동창회에도 금년에 큰 일이 벌어

졌다. 지난 6월말에 열린 평의원회의에서    

‘나눔위원회’를 구성해 회칙에 밝혀져 있

는 동창회 설립목적에 명실공히 부합하

는 동창회가 되어보자는 제안을 만장일

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1950년대부터 이민의 삶을 시작한 미

주동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낯선 땅에

서 각종 난관들을 극복하고 미국의 주류

(Main Stream) 속에서 활발한 업적을 이

루어 낸 동문들이 부지기수다. Socio-

economic Status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

한 동문들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 같

다. 물론 모두가 다 성공적인 이민의 삶을 

이루어 낸 것은 아니다. 침묵의 다수의 동

문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동문들이 각 지역

별로 모인 것이 동창회다. 알라스카와 하

와이까지 25개의 미국내 지부를 아우르

는 미주(총)동창회가 존재하고 있다. 

매달 동창회보가 배달되는 가정이 7,000 

이다. 500여 가정은 부부가 동문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뜻으로 모

여 놀라운 인프라를 구성해 놓은 단체나 

모임을 미국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까? 60여년의 이민의 삶에서 쌓아올린 이 

막대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

자.

‘나눔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대한 회

칙개정안(오른쪽 참조)이 전자투표를 통

해 134명의 평의원중 70명이 투표, 그 중 

찬성 65, 반대 5 로 통화되었다. 그리고 이

제 이 나눔위원회에 참가할 위원들의 신

청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노블레스 오

블리주(Noblesse oblige)란 “귀족성은 의

무를 갖는다”를 의미한다. 보통 부와 권

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

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미주동창회가 

보여야 하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이다. 눈부시게 발전한 조국의 현 모습에 

우리 동문들이 각 분야에서 기여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한국의 현 사태의 책임

을 피할 수 없는 청와대 수석들이 우리

와 같은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2016

년 세모에 마음을 숙연케 한다. 이러한 모

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더 밝은 사회, 더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길 소

망한다.

- 나눔 위원회 세칙 -
(Rules and Regulations of 

Charity Committee)

제 1 조 (목적)

본 동창회의 설립 목적 중의 하나인 나

눔과 봉사를 동창회를 통하여 조직적이

며 효과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도움이 필

요한 동문들은 물론 더 나아가 도움이 필

요한 지역사회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 2 조 (구성)

본 위원회는, 나눔과 봉사에 관심이 있

거나 현재 실천하고 있는 본 동창회 회원

으로서, 위원장을 포함, 7명 이상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가능한 한 각 지부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한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구성

된 위원장 및 위원은 평의원 회의에서 인

준을 받는다.

본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Steering Subcommittee)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며 본 위원장이 위

원중에서 임명한다.

제 3 조 (임기)

위원장 및 모든 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이 임기 중 임무 수

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에게 서

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위원장은 잔여 임

기를 위하여 새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운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

임될 수 있다.

제 4 조 (임무 및 운영)

본 동창회의 다양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

하여 나눔과 봉사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

하며,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조달을 

위해 노력한다.

위원회는 매년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On-line Meeting으로 대신 할 

수 있다.

모든 회의의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의 모든 계획 및 활동은 매년 평

의원 회의에 서면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

다.

임무 수행에 관련된 모든 서류 (사진 포

함) 및 기록을 영구 보관한다.

제 5 조 (재정)

본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본 동창회 기금, 기증 (본 동창회 내부와 

외부) 및 모금행사를 통하여 조달한다.

재정에 관한 모든 서류는 영구 보관한

다.

제 6 조 (감사)

본 위원회는 정기감사를 받으며 그 외에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의 제 4 조

와 제 5 조에 관련된 서류 및 모든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IRS Audit을 위하여 영

문 번역본을 유지한다.

주: 초대 나눔위원회의 임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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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자)를 돌보아야 하는 인간의 의무,  일 

주일에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내기,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

상에 전파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민족

임 -  이런 사상들이 남자나 여자들의 삶

의 방식이라든가, 삶에 대한 이해를 변화

시켜 온 것이다.  위에 열거한 것들 중  마

지막 항목인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사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쳤다.  정말로, 이 선민사상은 너무나 강

렬해서 기독교에서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되었다.  하나님과 한 민족과의 언

약이 옛 이스라엘인 유대인들로부터  새 

이스라엘인 오늘날의 교회로 전수되었다

고 인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모슬렘은 

반면에 모하멧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

의 새로운 메신저가 되었다고 비슷한 이론

으로 주장하고 있다. 

 

성경은 종교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비

종교적인 사람들의 생각 패턴에도 영향을 

끼친다.  가인의 그 유명한 “내가 내 아우

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라는 질문에서 분

명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서로

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고는 서양

문명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유대회당이

나 교회의 내부를 한번도 본 적이 없을 지

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성경의 개

념과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물질에 대해 

탐욕적인 사람들을 우리는’황금송아지 (

출애굽기 8:3) 를 숭배하는’ 자들로 비웃

는다.  인간의 양심에 대한 호소를 ‘광야에

서 외치는 소리 (이사야 40:3)’ 처럼 생각

한다.  잠언 (16:18) 은 “교만은 패망의 선

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라” 라는 경고를 주고 있고, 다소 냉소적

이기도 한  전도서는 ‘해아래 새 것이 없

나니 (1:9)’ 라고 가르치고 있다.  매일 매

일의 생활에서 어떤 재난을 말할 때, 우리

는 고대 애굽을 쳤던 10 가지 재앙을 말하

곤 하기도 한다.

 

성경은 유대인의 생활을 이루는 참 근

본이어서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해 기본

적인 유대인의 앎(Literacy)을 열거해 볼 

때 20 퍼센트 정도가 이 성경에서 연유한 

유대인은 성경을 어

떻게 보고 있는가?

정통유대교 (Or-

thodox Jew)의 유명한 랍비인 Joseph 

Telushikin 이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전통

을 망각해가고 있는 오늘날의 유대인과 그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저술한 ‘Jewish 

Literacy’ (1991, 사진) 라는 제목을 가진 

이 책은 Bible, Mishna & Talmud, 이슬람

과 기독교와의 관계, Zionism, Holocaust,  

등에 걸친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

다.  이어서 American Jewish Life, Soviet 

Jewry, Antisemitism, 외경에 속하는 기록

물들, Jewish Ethics and Basic Belief, He-

brew Calendar and Jewish Holidays, Life 

Cycle, Synagogue & Prayers 등, 15개의 

chapter로 써 내려간 4.6배판 688페이지

짜리 책이다. 그 중 첫번째 chapter 가 66

개의 이야기로 엮어진 그들의 ‘Bible’ 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일신 여호와가 천

지를 창조했다는 기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아담과 하와는 유대인인가? 아니

면 누구인지?  원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지?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담과 하와는, 아니 노아는 유대인인가? 

등등 기독교인들이 친밀하게 알고 있는 성

경적 사실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적나라

하게 적고 있다. 

나아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들이 생각하

는 메시야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라는 역사적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  바울

은 또 누구인지? 그들은 천국을 믿는가? 

등등 신약성경을 바라보는 그들의 생각

이 가감없이 기술되어 있다. 그들의 방대

한 역사와 유대인들의 문화와생활 풍습등 

읽을거리가 흥미진진하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 장례풍습, 613가지의 해야 할, 또는 

하면 안되는 율법들 등이 그 일부분이다.

필자는 성경을 읽다가 세례요한의 이야

기에서 한가지 질문에 부딪친 적이 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

를 받는 장면이 그것이다.  요단강에 온 몸

을 담그는 말하자면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장면인데, 그렇게나 율법에 정통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들이 그걸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네가 누구이길래, 사람들의 죄를 사한단 

말인가?  더더구나, 남녀를 불문하고 강물

에 풍덩풍덩 담그면서..  이 무슨 해괴망칙

한 짓인가?”라고 따졌어야 마땅한데, 어째

서 그런 비난을 하지 않았는지?  몹씨 궁

금했다.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해 주는 성직자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 친구에게 이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친구의 대답도 그러했지만, 이 책

을 읽으며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

아래는 저자 텔루쉬킨의 말이다:

“히브리 성경은 인류역사에 가장 영향력

을 끼친 책이다.  유대교나 기독교가 모두 

그들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로 여기고 있

는 것이다.  몇 가지의 중심 사상인 – 유

일신(하나님)의 존재, 유일 도덕의 기준의 

존재,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와 나그네(노

이달의 사진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전화 : Email : 

연 $200

연 $500

주소 : 전 주소 : 

업소 주소 : 

성명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지부 :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SNUAA-USA’

Visa (       )      Master (       )    American Express (       )     기타 (       )     전화  484-344-5500   Ext 302             or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 Date :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동창회후원금 특별후원금업소록 광고비 일반광고

$240 (2016.7~2017.6)

$240 (2017.7~2018.6)

동창회비(구독료)

$75 (1년: 2016.7~2017.6)

$75 (1년: 2017.7~2018.6)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aa.org

Education (장학금)

Charity (나눔)

Brain Network 후원금

모교발전기금

연 $1,000

$________

  *문의: 사무국

   484-344-5500 Ext 302

   Email: general@snuaa.org

업소이름 : 

1년: $75 / 2년: $150

종신이사회비 ($3,000이상)

1년: $240 / 2년: $480 

입학연도 : 

‘Torre del Paine National Park, Chilean Patagonia’

2년전 다음과 같은 편집후기로 동창회보

를 시작했다.

“...미주동창회는 왜 존재하는가? 회칙은 

존재의 목적을 “Charity (나눔)과 Educa-

tion (배움)이 주목적으로 회원들간의 친

목과 협력을 도모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웃을 돕는 자선이나, 교육, 그리고 친목

과 협력, 이 모든 목적이 회원들의 행복을 

위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겠다... (중략)

우리 회원들도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해

서, 행복해지자. 함께 기뻐하며 춤추는 신

나는 잔치를 동창회보를 통해 즐겨보자. 

그래서 제13대 회기를 마치는 2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진 회원들, 더 행복해

진 지부와 이웃들, 그리고 미주동창회가 

되어 있기를 소원해 본다.”

편 집 후 기
2년이 지난 지금 필라델피아로부터의 마

지막호를 내 놓으며, 우리는 모두 더 행복

해졌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국정교

과서의 논란이나 최근의 탄핵, 대선을 치

르며 동문들간에 말도 참 많이 오고갔다.  

‘박대통령 탄핵반대 성명서를 미주동창

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자’라는 

의견도 그 반대 의견도 상당했다.  동창

회는 그리고 동창회보는 어느 한편에 서

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게 동창회의 입장

이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미국국민 전체의 평균연령(Median age)

이 37.8세(2015년 US센서스 통계)이고 

한국은 41.2세(CIA 자료)로 10년전과 비

교해 미국은 5년, 한국은 6년쯤 상승했다.  

미주동문들의 평균연령을 조사한 적은 없

지만, 지난 1년 동안 회보에 실린 10여개 

지부소개를 보면, 등록된 동문들의 평균

연령이 60세는 훨씬 넘는 것 같다.  이 연

령대의 인구는 그 사회 속에서 분명한 마

이너리티이다. 미국의 대선이, 한국의 대

선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세상은 60, 70

대의 세대가 아니라 2,30대 내지 50대 이

하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령화되고 있는 동문들이 할 수 있는 일

이 무엇일까?  유명무실한 장학위원회를 

활성화해서 후배들을 지원하자. 그리고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나눔위원회’가 이

제 막 탄생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지식과 정보, 삶의 지혜를 어떻게 

후진들과 나눌 수 있을지, 세상과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My Story & Your History’에 참

가하신 67분의 동문들, 그리고 특별주제

로 대화를 나눈 ‘나눔이야기 1 & 2’, ‘인내

란?’ ‘나의 웰빙비법’, 알파고를 겪으며 바

라보는 ‘인공지능(AI), ‘나에게 가족이란?’ 

‘만나고 싶은 사람’, ‘잊지못할 휴가’, ‘보고

싶다 친구야’, ‘우리 아이들 이야기’, ‘내 가

슴속 책 한권’,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한마

디 말, 한 줄의 글’ ‘건망증 에피소드’ ‘한국

에서 겪은 황당한 에피소드’, ’미국에서 배

운 첫 교훈’ 등에 소중한 원고들을 보내주

신 동문들, 그리고 논설, 시, 수필, 꽁트 등

의 문학작품, 음악, 미술, 독후감, 여행기, 

상식과 문화에 대한 귀한 글들을 보내주

신 200여 동문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며, 무

언의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동문들께 감

사드린다.  특별히 2년동안 머리를 맞대

고 지혜를 짜내느라 애쓰고, 꼼꼼한 마지

막 교정까지 수고해 주신 편집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

14대 회기에도 회보와 동창회 웹사이트, 

사이버 공간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아

름다운 관계들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

라며 동문 여러분의 참가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                     

편집장 김정현(공대 68)

정선주(간호대 68)                                                                   

부고  

Jewish Literacy

김정현(공대	68)

[한권의 책 ]
5월 어느 아침의 스트레칭 요가

  지난달 동창회보

에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한마디 말’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은사

께서 해 주신 말을 써 

보낸 후, 몇 년간 방문도 연락도 드리지 못

한 스승님께 이메일로나마 그 글을 나누고 

인사를 드렸다. 이메일을 받으신 교수님께

서는 ‘송윤정 학생~’으로 시작하는 답신을 

보내오셨다. 중년의 여인이 된 내가 ‘학생’

으로 불리니 쑥스럽기도 했지만, 내 마음

은 어느새 5월의 꽃들이 만발한 서울대 관

악산에 달려가고 있었다. 봄이면 색의 향

연에 취해, 가을이면 짙은 초록이 변하여 

물들어가는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했었던 그곳. 

교수님께서는 내 글을 받고 반가운 마음

을 내게 전하시며 당신의 아들이 뉴욕에서 

미연방은행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뉴

욕에 갈 일이 있으면 잠시라도 만나 선배

로서 인생 얘기를 좀 들려주라고 당부하

셨다. 어느 수업에선가 교수님께서 ‘여러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잊지 말고 살

아야 한다’며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

인연

차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따져보니, 그

와 내 큰 아이와의 나이 차이도 또 그 정

도였다. 한 세대가 30년으로 부모와 자식

의 관계가 들줄과 같으면 그 세대의 반을 

가르는 관계는 날줄과 같다는 생각이 들

었다. 그리고 각각의 들줄과 날줄이 촘촘

이 이어져 한 필의 베로 짜여져 사람 살

아가는 세상의 아름다운 수로 새겨지지 

않나 싶다. 

‘지난 사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

고 말았다’로 시작해 ‘오는 주말에는 춘

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로 마친 피천득의 <인연>

이 떠오른다.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은 일

들로 방문하지 못한 학교에, 내년 5월 스

승의 날 즈음하여 찾아 가 보고 싶다. 서

울대 관악산의 봄 경치가 무척 아름다울 

것이다. 

송윤정(인문대	89)

다. 뉴욕대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 마치고 자리 잡을 때까지 

아이 둘을 키우느라 부부 둘만의 시간을 

가진 일이 너무 오래됐다고 느껴 모처럼 

아이들을 맡기고 두 분이 근사한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아이들은 잘 있을까?’로 

대화를 시작해 아이들 걱정만 하다 돌아

왔다고,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께 그런 존

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부정(父情)이 절절

히 다가왔다. 마침 그다음 주에 뉴욕으로 

출장이 잡혀 있어서 교수님께 바로 답신을 

드렸고, 뉴욕에서 일하는 아들 B도 흔쾌히 

연락을 해왔다. 뉴욕에서 하루 일과를 마

치고 저녁 식사를 하자고 B가 예약해 놓았

다고 한 식당에 들어가니 이미 그곳에 와 

기다리고 있던 B를 보고 불쑥 던진 나의 

첫 말: “너, 아버지 참 많이 닮았다!”였다. 

신기하게도, 체구가 듬직하신 교수님에 비

해 홀쭉한 아들인데도 눈매와 인상에서 교

수님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생전 처음 보는 남이 아니라 마치 오래 알

고 지내온 것처럼, 근처에서 변호사로 일

하고 있다는 여자친구까지 불러내서 아주 

편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B가 뜬금없이 말했다. “참 신기해요. 선

생님하고 제 아버지하고 15살 정도 차이

신데 저하고 선생님하고도 그 정도 나이 

것임을 발견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

구하고 요즈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거

의 없다.  종교적인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토라와 시편과 Five Scroll 을 읽는 데 국

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유대

교에 대한 기본적인 교과서적 지식이 없이 

어떻게 그 누가 유대교를 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며 그 흥미진진한 

유대인의 종교, 역사, 문화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필자가 가지고 있

는 기독교를 바로 알게 되는데 많은 도

움을 얻었다.  기독교의 성직자들이라

면 반드시, 아니 일반 기독인들이라도 한

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 생각한다.                                             

<편집장>

 

Joseph Telushkin is an American rabbi, 

lecturer, and bestselling author of more 

than 15 books, including volumes about 

Jewish ethics, Jewish literacy, and “Reb-

be”, a New York Times bestseller re-

leased in June 2014. 

초록색  세상  (어머니 날에)

온 세상은 초록색 옷을 입었다

푸른 하늘 아래 모두가 초록이다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 속에서도

초록색 풀냄새가 난다

별빛 아래 귀가 아프게 꽈악꽈악 소리하던

두꺼비들의  노래가 아침이 되니 초록이다

연못의 이끼들의 노래도 초록이다

온 세상이 초록이다

하얀 눈으로 덮였다가

새 봄이 오니  땅 위에 돋아나는

나무, 풀잎들이  입은 옷무늬들이 초록이다

숨이 답답한 콘크리트 도시를 떠나

고속도로를 달려가면 주변이 모두 초록이다

안식과 따스함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초록

초록은 생명의 시작이요 끝이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초록인 것을 몰랐다니

세상의 시작이 초록인 것을 몰랐다니

첫사랑도 따라오는 초록의 계절

초록은 세상의 모두이다

새들의 집도  달팽이  집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집도

햇살에 빤짝이는 온 누리가 초록이다

초록이 없는 사막은 싫어

연두색 이끼가 동동 떠다니며

빨간 머리를 한 새까만 작은 새들이

나무가지에 앉아 쉬기도 하는

아늑한 연못가에서 살고 싶어라

초록으로 덮인 들판을 바라다 보며

맑은 공기를 드려 마시며 살고 싶어라

대지를 일구고 어루만져 주는 초록

우리를 낳고 사랑을 주신 어머니 같은 초록

아!  초록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서윤석(의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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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회기: 동창회비 (2016. 7 ~ 2017. 6)

													5월	말까지	회비납부	908명	/	총회원	6431명																																																

동창회비:

남가주

S.CA/NV

강경수(법대 58)

강동순(법대 59)

강정훈(미대 56)

강중경(공대 48)

강홍제(상대 53)

강희창(공대 57)

고석규(치대 65)

고영순(음대 59)

고용규(의대 69)

고재천(공대 57)

공대용(공대 65)

곽웅길(문리 59)

권기상(경영 72)

권영달(문리 50)

권영재(의대 )

권처균(공대 51)

김건진(문리 62)

김경수(치대 58)

김경숙(간호 68)

김광은(음대 56)

김교복(농대 63)

김규현(법대 53)

김기태(의대 52)

김기형(상대 75)

김동산(법대 59)

김동석(음대 64)

김동환(문리 61)

김병연(공대 68)

김병완(공대 58)

김석두(농대 58)

김석홍(법대 59)

김선기(법대 59)

김성복(공대 59)

김성옥(간호 81)

김성환(의대 65)

김수영(사범 57)

김순길(법대 54)

김순덕(간호 61)

김순자(치대 57)

김    영(수의 63)

김영덕(법대 58)

김영희(사범 56)

김용재(의대 60)

김원경(약대 59)

김인종(농대 74)

김일영(의대 65)

김재종(치대 62)

김재향(음대 64)

김정애(간호 69)

김조숙(미대 60)

김종태(상대 58)

김종표(법대 58)

김준일(공대 62)

김창무(음대 53)

김태윤(법대 53)

김택수(의대 57)

김홍묵(문리 66)

김희자(간호 64)

김희재(사대 63)

김희창(공대 63)

나두섭(의대 66)

나민주(음대 65)

나승욱(문리 59)

나정자(간호 70)

노명호(공대 61)

문덕수(공대 73)

문병길(문리 61)

문인일(공대 51)

민병돈(문리 58)

민수봉(상대 55)

박대균(수의 57)

박부강(사대 64)

박성욱(상대 58)

박영희(음대 66)

박우성(상대 77)

박원준(공대 53)

박은숙(미대 62)

박인수(농대 64)

박인창(농대 65)

박일우(의대 70)

박임하(치대 56)

박자경(생활 60)

박제인(약대 60)

박종수(수의 58)

박종식(의대 46)

박찬호(농대 63)

박창규(약대 59)

박취서(약대 60)

박태호(치대 66)

박혜옥(간호 69)

박희자(음대 68)

방명진(공대 73)

배병옥(음대 58)

배윤숙(미대 65)

백소진(문리 55)

백옥자(음대 71)

백혜란(미대 70)

변영근(수의 52)

서동영(사대 60)

서영석(문리 61)

서치원(공대 69)

선우원근(공 66)

성낙호(치대 63)

성주경(상대 68)

손기용(의대 55)

손선행(간호 69)

손영아(음대 85)

손학식(공대 61)

신동국(수의 76)

신상화(공대 58)

신영찬(의대 63)

신정식(상대 64)

신정연(미대 61)

심상은(상대 54)

안병일(의대 63)

양승문(공대 65)

양운택(의대 58)

양창효(상대 54)

양태준(상대 56)

염동해(농대 74)

오선웅(의대 63)

오송자(사대 59)

오양숙(간호 60)

우춘식(상대 61)

위종민(공대 64)

유덕훈(상대 48)

유석홍(상대 61)

유의영(문리 56)

유재환(상대 67)

유진형(상대 )

육태식(의대 61)

윤경민(법대 55)

윤석철(상대 60)

윤용길(공대 55)

윤태자(미대 62)

이건섭(치대 54)

이건일(의대 62)

이   관(공대 55)

이광재(공대 59)

이규달(의대 62)

이근웅(의대 61)

이기재(사대 52)

이명선(상대 58)

이미정(의대 78)

이방기(농대 59)

이범식(공대 61)

이병준(상대 55)

이서희(법대 70)

이성숙(공대 56)

이소희(의대 61)

이영일(문리 53)

이원익(문리 73)

이원택(의대 65)

이익삼(사대 58)

이장길(치대 63)

이재권(법대 56)

이재룡(공대 71)

이재선(농대 58)

이정근(사대 60)

이정화(공대 52)

이정희(음대 55)

이종도(공대 66)

이종묘(간호 69)

이준호(상대 65)

이중희(공대 53)

이창무(공대 54)

이채진(문리 55)

이   청(농대 61)

이청광(상대 61)

이해영(공대 56)

이호진(보건 74)

이효경(치대 63)

이희충(공대 68)

임동규(미대 57)

임동호(약대 55)

임문빈(상대 58)

임진환(치대 68)

임창희(공대 73)

임화식(치대 59)

장기창(공대 56)

장소현(미대 65)

장정용(미대 64)

장   준(인문 85)

장진성(약대 66)

전상옥(사대 52)

정동구(공대 57)

정동주(가정 72)

정상진(상대 59)

정연웅(상대 63)

정예현(상대 63)

정임현(문리 66)

정재화(상대 59)

정재훈(공대 64)

정철륭(의대 55)

정태무(사대 44)

정현진(간호 68)

정형채(상대 69)

정   황(공대 64)

제영혜(가정 71)

조동준(의대 57)

조만연(상대 58)

조상하(치대 64)

조재국(농대 67)

조재길(사대 61)

조정시(공대 60)

조충자(간호 61)

주정래(상대 65)

지인수(상대 59)

차종환(사대 54)

최경홍(공대 60)

최덕순(간호 59)

최동욱(의대 59)

최복영(사대 56)

최영순(간호 69)

최용완(공대 57)

최재윤(문리 54)

최종권(문리 59)

최    철(의대 )

하기환(공대 66)

한귀희(미대 68)

한근배(공대 65)

한정헌(치대 55)

한종철(치대 62)

한홍택(공대 60)

한효동(공대 58)

허영진(문리 )

현기웅(문리 44)

홍선례(음대 70)

홍성선(약대 72)

홍수웅(의대 59)

홍순택(사대 59)

북가주 

SAN FRANCISCO

강명식(의대 61)

강재호(상대 57)

강정수(문리 61)

공순화(사범 56)

권오형(사대 61)

김명환(문리 67)

김병호(상대 57)

김상온(약대 59)

김영춘(수의 64)

김윤범(의대 54)

김정복(사범 55)

김정희(음대 56)

김현왕(공대 64)

남승채(공대 66)

노문희(사대 59)

노상규(공대 59)

민병곤(공대 65)

박경룡(약대 63)

박노면(사대 50)

박서규(법대 56)

박종성(법대 53)

부영무(치대 72)

손창순(공대 69)

안병협(공대 58)

안호삼(문리 58)

오명주(간호 77)

온기철(의대 65)

원미랑(미대 65)

윤진자(미대 60)

이관모(공대 55)

이문영(문리 61)

이장우(문리 72)

이현숙(사대 62)

이홍기(공대 62)

임정란(음대 76)

정규남(공대 52)

정지선(상대 58)

정진수(공대 56)

조태묵(사대 60)

최경선(농대 65)

홍병익(공대 68)

황동하(의대 65)

황만익(사대 59)

뉴욕

NJ/NY/CT

강석권(법대 61)

강영선(공대 50)

강충무(사대 60)

계동휘(치대 67)

곽노섭(문리 49)

곽상준(약대 55)

곽선섭(공대 61)

권문웅(미대 61)

권영국(상대 60)

금동용(문리 58)

금영천(약대 72)

김경애(간호 54)

김광현(미대 57)

김광호(의대 66)

김기훈(상대 52)

김동진(약대 56)

김동환(약대 56)

김명승(상대 65)

김명철(공대 60)

김문경(약대 61)

김문철(공대 83)

김병권(문리 63)

김병숙(보건 64)

김봉련(사대 54)

김상만(법대 52)

김서유(상대 82)

김석식(의대 58)

김석자(음대 61)

김성곤(문리 54)

김성현(약대 56)

김세중(공대 50)

김세환(공대 65) 

김수일(약대 62)

김승호(공대 71)

김영애(사대 56)

김영일(약대 58)

김영철(의대 55)

김영희(간호 53)

김예흠(의대 55)

김완주(의대 54)

김용술(상대 56)

김용연(문리 63)

김우영(상대 60)

김유순(간호 64)

김윤수(상대 50)

김윤희(상대 59)

김은섭(의대 53)

김정순(법대 53)

김정희(간호 69)

김종현(법대 57)

김창섭(공대 2?)

김창수(약대 64)

김창화(미대 65)

김현중(공대 63)

김현희(간호 59)

김  훈(의대 65) 

김훈일(공대 60)

라준국(공대 47)

맹광호(문리 71)

문석면(의대 52)

민경혁(법대 53) 

민발식(의대 60)

민병갑(문리 63)

민인기(의대 67)

민준기(공대 59)

박건이(공대 60)

박경숙(간호 71)

박수안(의대 59)

박순영(법대 56)

박승화(간호 69)

박영태(상대 63)

박용해(상대 83)

박은규(약대 72)

박진우(상대 77)

박현성(약대 60)

방준재(의대 63)

배명애(간호 47)

배상규(약대 61)

변건웅(공대 65)

서경애(음대 67)

서병선(음대 65)

서상철(의대 50)

서정웅(약대 63)

선종칠(의대 57)

성기로(약대 57)

손갑수(약대 59)

손경택(농대 57)

손완배(농대 70)

송경희(사대 59)

송병문(공대 62)

송세엽(의대 54)

송영순(사대 60)

송영우(사대 64)

송용섭(농대 63)

송웅길(대학 69)

신규천(상대 73)

신달수(공대 59)

신응남(농대 71)

신의정(음대 55)

안용희(사대 49)

안재현(상대 62)

안태홍(상대 65)

양명자(사대 63)

양문석(상대 54)

양순우(법대 67) 

염극용(의대 54)

우관혜(음대 63)

우대식(문리 57)

우상영(상대 55)

유시영(물리 68)

유영호(의대 52)

유재섭(공대 65)

유정자(간호 63)

유택상(문리 58)

육순재(의대 63)

윤봉균(사대 54)

윤신원(의대 50)

윤영섭(의대 57)

윤인숙(간호 63)

윤정옥(약대 50)

윤종숙(약대 66)

윤 철(문리 54)

이강욱(공대 70)

이국진(사대 51)

이규호(공대 56)

이능석(의대 57)

이대영(문리 64)

이병무(법대 57) 

이수호(보건 69)

이승일(경영 66) 

이영숙(간호 56)

이운순(의대 52)

이유성(사대 57)

이재원(법대 60)

이재진(의대 59)

이정은(의대 58)

이종석(상대 57)

이종환(법대 51)

이중춘(공대 56)

이진자(간호 60)

이충호(의대 63)

이태상(문리 55)

이태안(의대 61)

이한수(의대 55)

이행순(미대 60)

이흥우(공대 54)

이희자(간호 70)

임공세(의대 61)

임광록(간호 72)

임근풍(자연 81)

임재락(보건 68)

임충섭(미대 60)

장영자(간호 68)

장화자(간호 60)

전병삼(약대 54)

전성진(사대 58)

전재우(공대 61)

정인식(상대 58)

정창동(간호 45)

정해순(간호 68)

조규웅(의대 59)

조아미(음대 61)

조정현(수의 58)

조종수(공대 64)

주공로(공대 68)

진봉일(공대 50)

차국만(상대 56)

최구진(약대 54)

최수강(의대 71)

최영태(문리 67)

최영혜(간호 64)

최한용(농대 58)

최형무(법대 69)

한승순(간호 70)

한영수(의대 61)

한태진(의대 58)

함종금(간호 66)

허경열(의대 73)

허병렬(사범 42)

허선행(의대 64)

허유선(가정 83)

현영수(음대 61)

홍선경(의대 58)

홍성휘(공대 56)

홍정표(음대 67)

황문하(수의 76)

뉴잉글랜드

MA/RI/MH/ME/VT

고일석(보건 69)

김경석(공대 70)

김광수(자연 73)

김만옥(약대 56)

김문소(수의 61)

김선혁(약대 59)

김인수(사대 55)

김정환(공대 52)

박영철(농대 64)

박종건(의대 56)

박종승(의대 56)

윤상래(수의 62)

이강원(공대 66)

이금하(문리 69)

이의인(공대 68)

이희규(공대 69)

장용복(공대 58)

정선주(간호 68)

정정욱(의대 60)

정태영(문리 71)

조성호(공대 85)

주창준(의대 56)

최선희(문리 69)

달라스

LA/DALLAS

박영규(사대 66)

박준섭(약대 63)

유    황(농대 56)

윤귀현(공대 77)

이희덕(농대 67)

전중희(공대 56)

조진태(문리 57)

탁혜숙(음대 67)

하상태(의대 63)

황명규(공대 61)

록키마운틴스

MT/CO/WY/NM

박혜란(공대 59)

송요준(의대 64)

신경일(공대 58)

이경화(의대 56)

이석호(공대 66)

표한승(치대 58)

미네소타

MINNESOTA

김권식(공대 61)

김영남(사범 53)

김영화(문리 65)

남세현(공대 67)

변우진(인문 81)

성욱진(치대 87)

송창원(문리 53)

왕규현(의대 56)

주한수(수의 62)

황효숙(사대 65)

샌디에고

SAN DIEGO

강영호(의대 57)

김계윤(의대 57)

김기준(공대 61)

남장우(사대 56)

박우선(공대 57)

이문상(공대 62)

이영모(의대 55)

이영신(간호 77)

이휘영(법대 59)

임천빈(문리 61)

임춘수(의대 57)

전원일(의대 77)

진성호(공대 64)

진주디(문리    )

시카고

IL/IN/WI/MI

강영국(수의 67)

강화영(문리 50)

고병철(법대 55)

구행서(공대 69)

김갑조(간호 51)

김갑중(의대 57)

김규호(의대 58)

김성일(공대 68)

김연화(음대 68)

김용주(공대 69)

김우신( )

김일훈(의대 51)

김재석(의대 61)

김정수(문리 69)

김정주(문리 60)

김정화(음대 56)

김현배(의대 66)

김현주(문리 61)

김희주(의대 62)

노영일(의대 62)

문병훈(사대 47)

민영기(공대 65)

박용순(의대 53)

박준환(의대 55)

박창욱(공대 56)

배영섭(의대 54)

서상헌(의대 65)

소진문(치대 58)

송순영(문리 52)

송재현(의대 46)

신동화(문리 55)

신석균(문리 54)

안신훈(농대 61)

안은식(문리 55)

오동환(의대 65)

유동완(수의 68)

이덕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이상일(의대 54)

이성길(의대 65)

이승자(사대 60)

이승훈(공대 66)

이시영(상대 46)

이영철(공대 60)

이용락(공대 48)

이윤모(농대 57)

이정일(농대 57)

이태영(공대 62)

임근식(문리 56)

임병훈(의대 54)

임이섭(미대 54)

임현재(의대 59)

장세곤(의대 57)

장시경(약대 58)

장윤일(공대 60)

장재진(공대 80)

장    홍(문리 61)

정승규(공대 60)

정영숙(사대 59)

조대현(공대 57)

조문희(공대 56)

조병권(공대 64)

조의열(의대 60)

조형원(약대 50)

차대양(공대 55)

채무원(의대 59)

최대한(의대 53)

최혜숙(의대 53)

최희수(의대 67)

하계현(공대 64)

한경진(상대 59)

한의일(공대 62)

한재은(의대 59)

함성택(문리 55)

홍혜례(사대 72)

황치룡(문리 65)

애리조나

ARIZONA

박양세(약대 48)

유기석(문리 60)

지영환(의대 59)

진명규(공대 70)

앨라스카

ALASKA

윤제중(농대 54)

하인환(공대 56)

오레곤

OR/ID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김영자(간호 56)

박희진(농대 78)

성성모(사범 67)

신 J D (인문 58)

이은설(문리 53)

전병택(상대 65)

최동근(문리 50)

한국남(공대 57)

한영준(사대 60)

오하이오

OHIO

김동광(공대 62)

김용헌(경영 87)

명인재(인문 75)

성흥환(수의 75)

송용재(의대 63)

안순자(문리 56)

이계석(의대 67)

이명진(공대 61)

이수자(공대 62)

이영웅(의대 56)

장극기(의대 64)

최인갑(공대 57)

워싱턴 DC

DC/MD/VA/WV

강길종(약대 69)

강윤식(사대 58)

강창욱(의대 55)

고무환(법대 57)

공순옥(간호 66)

곽명수(문리 )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병오(의대 63)

김선기( )

김안정(문리 59)

김영기(공대 73)

김용덕(의대 53)

김종호(약대 68)

김진수(의대 60)

김진은(사대 55)

김   철(의대 62)

김해식(공대 59)

김희경(사대 95)

나영은(가정 86)

남춘일(사대 69)

문항식(농대 81)

박영호(공대 64)

박은희(미대 68)

박인영(의대 69)

박일영(문리 59)

박홍우(문리 61)

박흥영(공대 65)

백    순(법대 58)

서기병(상대 55)

서윤석(의대 62)

서휘열(의대 55)

석균범(문리 61)

송병준(약대 68)

신구용(공대 59)

안선미(농대 65)

안승건(문리 55)

안태민(공대 62)

양광수(공대 73)

오광동(공대 52)

오인환(문리 63)

우제형(상대 54)

원종민(약대 57)

유덕영(공대 57)

유영준(의대 70)

유홍열(자연 74)

윤경의(공대 57)

이건형(수의 54)

이내원(사대 58)

이문항(공대 46)

이선구(문리 65)

이영묵(공대 59)

이유세(사대 72)

이윤주(상대 63)

이재승(의대 55)

이종두(의대 57)

이종삼(인문 54)

이준영(치대 74)

이호균(법대 60)

임종식(의대 91)

임창주(공대 55)

장윤희(사대 54)

정계훈(문리 55)

정세근(자연 82)

정원자(농대 62)

정평희(공대 71)

조화유(문리 61)

진금섭(약대 57)

차임경(가정 77)

최경수(문리 58)

최규식(상대 64)

최재귀(미대 63)

최정미(사범 55)

하윤정(미대 89)

한의생(수의 60)

한인섭(문리 55)

한정민(농대 81)

홍영석(공대 58)

워싱턴 주

WASHINGTON

고광선(공대 57)

김교선(법대 54)

김영창(공대 64)

김재훈(공대 72)

박진수(의대 56)

변종혜(법대 58)

윤재명(의대 )

윤태근(상대 69)

이길송(상대 )

이순모(공대 56)

이원섭(농대 77)

이회백(의대 55)

하주홍(경영 77)

홍영옥(음대 54)

유타

UTAH

박경화(사대 56)

조지아

GA/AL/MS

강창석(의대 73)

김순옥(의대 54)

김영서(상대 54)

김용건(문리 48)

김융자(사대 60)

김태형(의대 57)

백성식(약대 58)

서안희(간호 63)

손종수(의대 56)

안승덕(상대 51)

오경호(수의 60)

오장훈(공대 81)

유우영(의대 61)

윤영돈(법대 59)

이명재(상대 54)

임수암(공대 62)

정양수(의대 60)

정인태(의대 58)

정일화(상대 55)

주중광(약대 60)

최우백(공대 76)

최종진(의대 63)

한호(상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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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텍사스

MID-TEXAS

김은영(가정 77)

이영재(상대 58)

필라델피아

PA/DE/S.NJ

강영배(수의 59)

강준철(사대 59)

고병은(문리 55)

고영자(치대 63)

길정숙(가정 53)

김경희(가정 72)

김국간(치대 64)

김규화(상대 63)

김영우(공대 55)

김운옥(간호 76)

김재술(약대 58)

김정현(공대 68)

김주진(법대 54)

김진우(공대 62)

김철우(공대 79)

김한중(공대 56)

김현영(수의 58)

노은숙(약대 53)

문대옥(의대 67)

민흥식(수의 60)

박영한(약대 68)

배성호(의대 65)

서의원(공대 66)

서재진(공대 47)

손재옥(가정 77)

송성균(공대 50)

송영두(의대 56)

신상재(수의 59)

신선자(사대 60)

신성식(공대 56)

신의석(공대 53)

심영석(공대 76)

심완섭(의대 69)

안세현(의대 62)

엄종열(미대 61)

오진석(치대 56)

유기병(문리 64)

윤정나(음대 57)

이병인(수의 69)

이상봉(문리 65)

이성숙(가정 74)

이수경(자연 81)

이지영(문리 67)

이지춘(미대 57)

전무식(수의 61)

전희근(의대 54)

정덕준(상대 63)

정용남(문리 60)

정정수(의대 56)

정태광(공대 74)

정학량(약대 56)

정홍택(상대 61)

조영호(음대 56)

주기목(수의 68)

지재원(사대 68)

지흥민(수의 61)

차호순(문리 60)

최정웅(공대 64)

최종무(상대 63)

최종문(공대 61)

최현태(문리 62)

한융오(보건 69)

한인섭(약대 63)

현명억(공대 75)

플로리다

FLORIDA

김중권(의대 63)

문상규(의대 56)

박창익(농대 64)

송용덕(의대 57)

안창현(의대 55)

유호준(의대 52)

이정필(의대 60)

전영자(미대 58)

조동건(공대 69)

최병두(의대 52)

최준희(의대 58)

한기빈(공대 52)

홍순호(수의 74)

황현상(의대 55)

캐롤라이나

SC/NC/KY

마동일(의대 57)

성예경(치대 54)

이달호(사대 45)

이범세(의대 59)

이석형(사대 56)

이항열(법대 57)

한광수(의대 57)

테네시 

TENNESSEE

김경덕(공대 75)

서갑식(공대 70)

우양구(법대 70)

하와이

HAWAII

구해근(문리 60)

김달옥(사대 55)

김승태(의대 57)

남궁종(공대 52)

유재호(문리 59)

장광수(사대 50)

최경윤(사범 51)

최태식(의대 69)

황양수(사대 64)

하트랜드

IA/MO/KS/NE/
AR/OK
구명순(간호 66)

권준희(가정 87)

김경숙(가정 70)

김명자(문리 62)

김승희(법대 55)

김시근(공대 72)

김호원(치대 52)

도태영(사회 93)

배규영(사대 68)

배명순(가정 69)

백산옥(문리 52)

이상강(의대 70)

임영신(의대 54)

정민재(농대 70)

최은관(상대 64)

휴스턴

HOUSTON

김민자(사대 58)

김장환(공대 81)

김태훈(공대 57)

김한섭(의대 53)

김환영(공대 61)

박석규(간호 59)

박유미(약대 62)

박진섭(의대 67)

박태우(공대 64)

유한창(공대 69)

이규진(약대 60)

이길영(문리 59)

이찬주(문리 63)

진기주(상대 60)

최관일(공대 54)

최성호(문리 58)

최용천(의대 53)

탁순덕(사범 57)

동창회비
2017.7-
2018.6

남가주
S.CA/NV
강영호(의대 57)

강중경(공대 48)

강희창(공대 57)

권기상(상대 72)

권처균(공대 51)

김광은(음대 56)

김규현(법대 53)

김선기(법대 59)

김성복(공대 50)

김성환(의대 65)

김수영(사대 57)

김순길(문리 61)

김용재(의대 60)

김원탁(공대 65)

김일영(의대 60)

김택수(의대 57)

김현황(공대 64)

나승욱(문리 59)

노명호(공대 61)

문동수(공대 73)

민병곤(공대 65)

박인수(농대 64)

박일우(의대 70)

박임하(치대 56)

박종수(수의 58)

박찬호(농대 63)

백만일(공대 64)

백성식(약대 58)

손기용(의대 55)

손선행(간호 69)

심상은(상대 54)

양승문(공대 65)

양운택(의대 58)

오양숙(간호 60)

유덕훈(상대 48) 

유석홍(음대 66)

유재환(상대 67)

윤희성(치대 65)

이건일(의대 62)

이기재(사대 52)

이소희(의대 61)

이영일(문리 53)

이원익(문리 73)

이정희(음대 55)

이준호(상대 65)

이홍표(의대 58)

이휘영(법대 59)

임동규(미대 57)

전상옥(           )

정상진(상대 59)

정연웅(상대 63)

정예현(상대 63)

조동진(의대 59)

조순자(치대 57)

조임현(간호 72)

최경홍(공대 60)

최동욱(의대 59)

최재윤(인문 54)

허영진(문리 61)

북가주
SAN FRANCISCO 

강명식(의대 61)

강재호(상대 57)

권오형(사대 61)

부영무(치대 72)

손창순(공대 69)

안호삼(문리 58)

이관모(공대 55)

최경선(농대 65)

정진수(공대 56)

뉴욕
NJ/NY/CT
강영선(공대 50)

곽상준(약대 55)

권문웅(미대 61)

김동환(약대 56)

김문경(약대 61)

김병권(문리 63)

김봉련(사대 54)

김상만(법대 52)

김성현(약대 65)

김세중(공대 50)

김영일(약대 58)

김영희(간호 53)

김완주(의대 54)

김용술(상대 56)

김유순(간호 64)

김윤수(상대 50)

김은섭(의대 53)

김종현(법대 57)

김진자(간호 60)

라준국(공대 48)

맹광호(문리 71) 

문석면(의대 52)

민평갑(사학 63)

박순영(법대 56)

박영태(상대 63)

방준재(의대 63)

배명애(간호 47)

변해순(간호 68)

선종칠(의대 57)

성기로(약대 49)

손갑수(약대 59)

송영순(사대 60)

신달수(공대 59)

양명자(사대 63)

유영호(의대 52)

윤신원(의대 50)

윤영섭(의대 57)

윤인숙(간호 63)

이승일(경영 66)

이영숙(간호 56)

이태상(문리 55)

임공세(의대 61)

장화자(간호 60) 

전성진(사대 54)

전재우(공대 61)

조종수(공대 64)

주공로(공대 68)

차국만(상대 56)

최수강(의대 71)

최영태(문리 67)

허경열(의대 73)

허병렬(사대 42)

허선행(의대 64)

홍정표(음대 67)

뉴잉글랜드
MA/RI/NH/ME/VT
김광수(자연 73)

김정환(공대 52)

조성호(공대 85)

최선희(물리 69)

홍지복(간호 70)

달라스
LA/DALLAS
박준섭(약대 63)

황명규(공대 61)

록키마운틴
MT/CO/WY/NM

송요준(의대 64)

미네소타
MINNESOTA 

김권식(공대 61)

변우진(인문 81)

왕규현(의대 58)

주한수(수의 62)

샌디에고
SAN DIEGO
임춘수(의대 57)

전원일(의대 77)

민영기(치대 61)

시카고
IL/IN/WI/MI
강영국(수의 67)

강창만(의대 58)

김현배(의대 66)

박창욱(공대 56)

심상구(상대 63) 

안신훈(공대 61)

안은식(문리 55)

오동환(의대 65)

유동환(수의 68)

이갑조(간호 51)

이성길(의대 65)

이시영(상대 46)

이영철(공대 60)

이윤모(농대 57)

임병훈(의대 54)

임현재(의대 59)

장시경(약대 58)

장윤일(공대 60)

최혜숙(의대 53)

한의열(공대 62)

함성덕(문리 55)

황치룡(문리 65)

애리조나
ARIZONA
지영환(의대 59)

오하이오 
OHIO
김용헌(경영대학원 66)

명인재(자연 75)

여준구(의대 64)

최인갑(공대 57)

앨라스카
ALASKA
하인환(공대 56)

오레곤
OR/ID
Shin,JD(인문58)

박희진(농대 78)

한국남(공대 57)

워싱턴 DC
DC/MD/VA/WV
고무환(법대 57)

강연식(사대 58)

김내도(공대 62)

김진수(의대 66)

남춘일(사대 69)

박일영(문리 59)

박홍후(인문 61)

백순(법대 58)

서휘열(의대 55)

송윤정(인문 89)

유홍열(자연 74)

이문항(공대 46)

이선구(인문 65)

이유세(사대 72) 

이재승(의대 55) 

전희순(간호 76)

조화유(문리 61)

차임경(가정 77)

워싱턴주
WASHINGTON
이순모(공대 56)

홍영옥(음대 54)

조지아
GA/AL/MS
김순옥(의대 54)

김용건(문리 48)

오경호(수의 60)

유성무(상대 66)

임수암(공대 62)

중부텍사스
MID-TEXAS
김장환(공대 81)

박태우(공대 64)

진기주(상대 60)

최용천(의대 53)

필라델피아
PA/DE/S.NJ 

강영배(수의 59) 

문대옥(의대 67) 

박영한(약대 68) 

윤정나(음대 57)

이수경(자연 81)

전무식(수의 61)

정정수(의대 56)

조영호(음대 56)

최종무(상대 63) 

최종문(공대 61)

한인섭(약대 63)

플로리다
FLORIDA
임필순(의대 60)

전영자(미대 58)

황현상(의대 55)

캐롤라이나
SC/NC/KY
마동일(의대 57)

이석형(사대 56)

하와이
HAWAII
구해근(문리 60)

최경윤(사대 51)

김달옥(사대 55)

손호민(문리 52)

하트랜드
IA/MO/KS/NE/
AR/OK
백산옥(문리 51)

김승희(법대 55)

휴스턴
HOUSTON
김태훈(공대 57)

박진섭(의대 67)

이찬주(문리 63) 

박태우(공대 64)

유한창(공대 69)

후원회비

남가주
강창욱(의대 55) 500

강정수(문리 61) 400 

고영순(음대 59) 200

김   영(수의 63)  500

김경숙(간호 68)     200

김기형(상대 75)     400

김동석(음대 64)     200

김병연(공대 68)     300

김용재(의대 60)      75

김은종(상대 59)     200

김재종(차대 62)     200

김종표(법대 58)     400

나두섭(의대 66)     200

민병갑(사학 63)     200

박범순(가정 70)     100

박원준(공대 53)     150

박자경(사대 60)     200

박종수(수의 58)   2,575

박창규(약대 59)     200

박창선(공대 55)     200

백만일(공대 64)  200

백산옥(문리 51) 75

백옥자(음대71)     600

서   진(간호 58)    500

심상은(상대 54)     575

안혜정(가정 77)    100

양승문(공대 65)    600

염동해(농대 64)  1500

위종민(공대 64)    300 

유재환(상대 67)    300

이   청(농대 61)      50

이강원(인문 76)    200

이건일(의대 62)    400

이명선(상대 58)  1,000

이범식(공대 61)     200

이병준(상대 55)  1,000

이영송(치대 63)     200

이정근(사대 60)    100

이정복(공대 58)      20

이준호(상대 65)       75

장정용(미대 64)    100

전경철(공대 55)    200

전상옥(사대 52)    700

전원일(의대 77)    200

정동구(공대 57)    500

정상진(상대 59)     200 

제영혜(가정 71)    300

차종환(사대 54)    200

하기환(공대 66)    900

한귀희(미대 68)    500

북가주
강재호(상대 57)     300

강정수(문리 61)     200

김윤범(의대 54)       200

박서규(법대 56) 100

홍  진(간호 56)       500

황만익(사대 59)      675

뉴욕
NYChapter 2,000

강충무(사대 60)     200

곽선섭(공대 61)     300

권영국(상대 60)     300

김기훈(상대 52)     200

김명철(공대 60)     200

김병권(문리 63)       75 

김병숙(보건 64)     200

김세중(공대 50)       75

김승호(공대 71)   1,200

김영만(상대 59)     200

김완주(의대 54)      75

김윤희(상대 59)     200

김진자(간호 60)     200

김창수(약대 64)     500

김한종(의대 56)     300

노용면(의대 48) 800

문석면(의대 52) 600

민준기(공대 59)   1,200

손병우(문리 69)     200

신달수(공대 59)      75

신응남(농대 70)     300

신정택(약대 52)     200

양순우(법대 67)      20

염극용(의대 54)      125

유시영(문리 68)      200

윤정옥(약대 50)      400

이강홍(상대 60)     500

이삼민 (          )  100        

이수호(보건 69)   1,000

이운순(의대 52)     725

이재랑(상대 61)     500

이정복(공대 58)      20

이정자(간호 59)     200

이준행(공대 48)   1,000

이태상(공대 57)     100

이홍빈(의대 57)     200

이흥후(공대 50)     200

전병삼(약대 54)      75

정인식(상대 58)     300

조아미(음대 61)     200

조정현(수의 58)     400

주공로(공대 68)      75

최한용(농대 58)     400

허선행(의대 64)     875

뉴잉글랜드 

김정환(공대 52)     200

김제호(상대 56)     100

박종승(의대 56)     400

윤상래(수의 62)   2,000

정선주(간호 62)   2,000

최선희(물리 69)      75

록키마운틴스 

송요준(의대 64)     200

미네소타 

김영남(사대 53)     400

김영화(문리 65)     200

샌디에고  

민영기(치대 61)      75

박우선(공대 57)     275

임춘수(의대 57)     875

전원일(의대 77)       75

시카고 

강창만(의대 58)     100

강영국(수의 67)     200

구행서(공대 69)     200

송순영(문리 52)     500

오동환(의대 65)     100

이용락(공대 48)     900

임근식(문리 56)     200

조형원(약대 50)     100

최혜숙(의대 53)       75

최희수(문리 67)     225

조지아 

김융자(사대 60) 200

김순옥(의대 54) 240

정량수(의대 60)      50

정일화(상대 55)     200

주중광(약대 60)  1,000

애리조나 

박양세(약대 48)     400

진명규(공대 70)     100

오레곤 

김상순(상대 67)     400

김성열(치대 61)     200

전병택(상대 65)     150

오하이오 

최인갑(공대 57)     400

워싱턴 DC 
강길종(약대 69)     400

권기현(사대 53)    400

권철수(의대 68)     400

김진수(의대 60)     100

남춘일(사대 69)     100

박원국(공대 52)     200

박은희(미대 68)     100

박평일(농대 69)     600

백   순(법대 58)     200

변만식(사대 49)     200

서윤석(의대 62)     400

오인환(문리 63)     200

이선구(문리 65)     200

이영묵(공대 59)     400 

이호균(법대 60)     200

정원자(농대 62)     200

진학송(약대 82)      25

워싱턴주 

고광선(공대 57)      500

김동호(농대 58)       200

김성열(치대 61)       200

이원섭(농대 77)      300

유타 

김명혜(미대 77)      500

김성완(문리 59)      200

필라델피아 

강영배(수의 59)     150

김국간(치대 64)     400

김금자(간호 63)     200

김순주(치대 95)     200

김은숙(약대 53)       5

김종휘(약대 54)     200 

김주진(법대 54)     850

배성호(의대 65)     200

손재옥(가정77)  75,000

송영두(의대 56)     400

윤정나(음대 57)     500

이    영 (         )   100

이만택(의대 52)     200

이성숙(가정 74)     500

이지춘(미대 57)     200

전무식(수의 61)     200

전방남(상대 73)     100

정덕준(상대 63)     300   

정태광(공대 74)     100

정학량(약대 56)     460

정홍택(상대 61)     200

지흥민(수의 61)     400

최종문(공대 61)     200

한인섭(약대 63)     150

현재원(공대 60)     200

캐롤라이나
이종영(음대 58)       200

한광수(의대 57)       200

플로리다
김중권(의대 63)      275

오병훈(문리 44)       200

하와이 

김승태(의대 57)       400

김창원(공대 49)     1,200 

최태식(의대 69)       200

29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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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P.O. Box 189,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카나다 한인교회

Han Nam Chain Market

독고원	(공대	65)

하기환	(공대	66)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마켓

 기타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동물병원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lee@gmail.com

부동산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볍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우주개발 / 기술

변호사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의료 / 약국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오흥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음식점

PA 필라델피아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동물병원 / 치과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NY / NJ  (뉴욕 / 뉴저지)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공인회계사

광고문의: (484)344-5500

부동산

엔지니어링 컨설팅

치과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oan.com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MD·VA·워싱턴 DC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I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부동산

김도명	(농대	70)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Promise Realty

조민형	(음대	84)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H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박범렬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렬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효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효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비뇨기과치과

알러지

재활의학

소아과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계동휘종합치과(잇몸수술 전문의)                     
Wayne Kye D.D.S, M.S  

계동휘	(치대	67)

Tel.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동물병원

리테일러

하트랜드 

구명순(간호 66)      200

권준희(가정 87)       50

김경숙(가정 70)     300

김시근(공대 72)     200

배규영(사대 68)     200

이상강(의대 70)   5,000

이은미(자연 83)     200

최은관(상대 64)     500

휴스턴 

김환영(공대 61)     200

박진섭(의대 67)     200

박태우(공대 64)      75

진기주(상대 60)     200

채희순(동문 처)     200

최관일(공대 54 )      75

최완주(공대 83)     200

Scholaship Fund(장학금) 

김은섭(공대 56)     200

김창원(공대 49)   5,000 

서동영(사대 60)     500

손재옥(가정 77)   2,000

이근일(의대 62)     150

유성무(상대 66)     200

임병훈(의대 54)       50

제영혜(가정 71)   1,500

후원회비 27면에 이어...

Charity Fund (나눔) 

손재옥(가정 77)  3,000

윤경숙(문리 59)  3,000

이원섭(농대 77)    100

하주홍(상대 77)      25

미주동창회        5,000

Brain Network 후원금: 

김은종(상대59)       200

손재옥(가정 77)    3,000

오인환(문리 63)      200

윤상래(수의 62)     200

한재은(의대 59)   1,000

모교발전기금: 

강재호(상대 57)    200

김순덕(간호 61)    500

김시근(공대 72)    300

김창원(공대 49)  4,000 

박석규(간호 59)  5,000

박종승(의대 56)    100

성흥환(수의 75)    200

이원섭(농대 77)    100

임영자(간호 61)    500

임천빈(문리 61)    100

정명숙(간호 61)    500

정일화(상대 55)      50

정창동(간호 45)    100

차기민(공대 85)    200

종신이사비 

김광호(문리 62)  3,000

김중권(의대 63)   3,000

남세현(공대 67)   3,000

*오인석(법대 58) 3,000

한귀희(미대 68) 3,000

 (* 한번 이상 내신분) 

Golf 후원금:  

이전구(농대 60)     500

NE Chapter           100

기타:
김영실 (           )    100

업소록 광고: 

강신용(사대 73)     240

강호석(상대 81)     480

계동휘(치대 67)     240

김경무(공대 69)     240

김기택(수의 81)     240

김도명(농대 70)     240

김성래(치대 76)     240

김순옥(의대 54)     240

김순주(치대 95)     240 

김원탁(공대 65)     240

김원태(공대 65)     240 

김일영(의대 65)     580

김재영(농대 62)     480

김창수(약대 64)     480

남욱현(경영 84)     240

민재홍(의대 88)     240

박종효(의대 79)     480

박희진(농대 78)     720

백승원(의대 73)     240

서동영(사대 60)     240

석창호(의대 66)     480

손재옥(가정 77)     480

신동국(수의 76)     340

엄달용(공대 69)     240

윤세웅(의대 )        240

이경림(상대 64)     240

이병준(상대 55)     480

이상대(농대 80)     120  

이수호(보건 69)     240

이영일(문리 53)     400  

이재덕(법대 60)     240  

이재원(법대 60)     200

이종묘(간호 69)     480 

이준영(치대 74)     200

이창석(의대 72)     240

장   준(문리 85)     240

정세근(자연 82)     240

정재훈(공대 64)     480

정지선(상대 58)     240

정진수(공대 56)     240

주기목(수의 68)     480

최무식(약대 66)     240

최종문(공대 61)     240

하선호(치대 81)     240

한상봉(수의 67)     240

한태호(인문 75)     480

디자인 광고: 

국제진료센터

김광호(문리 62)  12,000

김기택(수의 81)      200

김도명(농대 70)      400

김영민(농대 72)    1,000

김인종(농대 74)    1,000

김창수(약대 64)      300

김혜정(문리 82)    9,200

남가주합창단       1,000

노명호(공대 61)    2,000

뉴밀레니엄뱅크    1,500

미주대단 700

분당서울대병원       400

서치원(공대 69)    1,000

신규천(상대 73)       400

신응남(농대 70)  1,200 

유재환(상대 67)   1,000 

윤상래(수의 62)      400

이병준(상대 55)    1,500

이승훈(상대 74)    1,800

이전구(농대 60)    4,500

임낙균(약대 64)    2,500

차민영(의대 76)    1,000

최정웅(공대 64)      500

한스여행사             300

Website 광고: 

김혜정(문리 82)     500

듀오                     500

손재옥(가정 77)     500

International,Inc.

(이원로)                 500

JG Business Link    500

K-Shopping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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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직전회장)ㆍ윤상래(차기회장)ㆍ이상강(의)

이원섭(농)ㆍ강창석(의)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성주경(상대	68) 213.500.7977 jksung@skcinsurance.com
Feb-Jan

차기회장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gamkocpa@hotmail.com

북가주

SANFRANCISCO

회장 임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CT

회장 김도명(농대	70) 917.207.5949 dmkim516@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이대영(문리	64) 516.770.0070 dyldyl88@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정태영(문리	71) 978.908.0196 chungty1@snu.ac.kr
Jul-Jun

차기회장 박영철(농대	64)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달라스

LA/DALLAS

회장 이석호(농대	78) 214.244.3630 iseoko@gmail.com
Jan-Dec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운(공대	77) 480.207.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정석	(공대	87) 858.243.3254 jslee029@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한경진(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근(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회장 하주홍(경영	77) 402.631.3567 jh.ha@live.com
Jan-Dec

차기회장 임헌민(공대	84) 425.444.3899 mrmsft@hotmail.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최정웅(공대	64) 484-467-7609 jungwoongchoi@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혜란(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조동건(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Jul-Jun

차기회장 정치영(법대	)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김제권(사대	68) 918.810.6393 jaykwonkim@hotmail.com
Sept-Aug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상대	70) 713.206.1942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서울대 미주동창회

제13대 회장: 손재옥(가정)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후원회	부회장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고문

윤상래(수의)

제영혜(가정)

하용출(문)

황선희(공)

전방남(상)ㆍ고병은(문)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김병연(공)ㆍ김용헌(상)ㆍ서중민(공)

이강원(공)ㆍ이민언(법)ㆍ함은선(음)

인선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ㆍ손재옥(현	회장)ㆍ윤상래(차기회장)			

정승규(공)	ㆍ김병연(공)	ㆍ	민준기(공)	ㆍ이상강(의)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감사  

집행부 :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총무국장

조직국장

재무국장

IT개발위원장
(Webmaster)

심회진(음)

백옥자(음)

이성숙(가정)

김원영(미)	

사업국장

섭외국장

특별사업국장

사무장

한중희(공)

박형준(공)

허유선(가정)

서경희

박윤수(문)ㆍ강수상(의)ㆍ이병준(상)ㆍ오인석(법)ㆍ오인석(법)ㆍ이용락(공)

오흥조(치)ㆍ이영묵(공)ㆍ이전구(농)ㆍ송순영(문)ㆍ김은종(상)ㆍ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역대회장

논설위원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고병철(법)ㆍ김일훈(의)ㆍ김용헌(경)ㆍ김창수(약)

민경훈(법)ㆍ유재풍(법)ㆍ윤상래(수의)ㆍ이석구(문)

이원영(정)ㆍ이채진(문)ㆍ장석정(법)ㆍ정홍택(상)

조동준(의)ㆍ차민영(의)ㆍ최용완(공)ㆍ하용출(사)

회보 : 발행인 손재옥(가정)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김정현(공) 주필 정홍택(상)

김진우(공)ㆍ심회진(음)ㆍ이상봉(문)ㆍ이성숙(가정)

정덕준(상)ㆍ정태광(공)ㆍ지재원(사)ㆍ한정민(농)

황선희(공)ㆍ허유선(가정)ㆍ현명억(공)ㆍ홍선례(음)

편집/디자인 김태연

Purpose(목적) :   Charity(나눔) · Education(배움) · Friendship(사귐)

장학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ㆍ윤상래(차기회장)ㆍ이상강(의)

이원섭(농)ㆍ강창석(의)		

포상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각	지역	지부장			

주기목(수의)	ㆍ	박영철(농)

신응남(농대 70)

남상용(공대 52)
오재인(치대 33)

강연식(사대 58)
강영빈(문리 58)
노명호(공대 61)
박경민(의대 53)
박윤수(문리 48)
박종수(수의 58)
박태우(공대 64)
방명진(공대 73)
방은호(약대 43)
서동영(사대 60)
서영석(의대 55)
서중민(공대 64)
서치원(공대 69)
심상은(상대 54)

*오인석(법대 58)
오흥조(치대 56)
윤상래(수의 62)
윤선홍(치대 64)
윤정옥(약대 50)

이광연(공대 60)
이교락(의대 53)
이기영(농대 70)
이병준(상대 55)
이세열(사대 57)
이용락(공대 48)
이재덕(법대 60)
이전구(농대 60)
이종도(공대 66)
이준행(공대 47)
이청광(상대 61)
이홍표(의대 58)
임낙균(약대 64)
임용오(의대 57)
전희택(의대 60)
정   태(의대 57)
제영혜(가정 71)
조용원(문리 66)
조형준(문리 62)
한재은(의대 59)
한홍택(공대 60)

오인환(문리 63)
이상강(의대 70)

고일석(보건대69)
김명자(문리 69)
김재영(농대 62)
손재옥(가정 69)
조시호(문리 69)

권기현(사대 53)
오세경(약대 61)

김중권(의대 63)
한귀희(미대 68)

남세현(공대 67)
김광호(문리 62)

종신이사 (고인)

(* 한번이상 내신분)

54명 종신이사 현재 ($3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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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잡는 프라이팬/냄비

Kleencook

주방의 미세먼지! 연기, 냄새 걱정없이 요리하자 !

가격 : $120
주문 : info@kleencook.com www.kleencook.com

이영희 (자연대 화학과 82)

집에서 생선구이를 해도, 
김치찌개나 청국장을 끓여도

아무도 모른다!

특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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